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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stin  
2018   “A Study on Church Planting in Kolkata,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pen Door Mission Societ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77  pp. 
The central research issu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hurch planting from the biblical, 
missiologic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in order to present to the Open Door Mission Society 
an effective church planting strategy in the Kolkata region of India. For this purpose, the ministry 
focu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First, what is the church planting ministry 
situation of the Open Door Mission Society in Kolkata, India? Second, what is the biblical 
perspective of church planting? Third, what i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church planting? 
Fourth, what is the context in Kolkata, India? The paper inquires into the ques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The study is organized into 8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that decribes the 
background, purpose, goals, significance, central research issue, questions, delimitation, 
definition of the terms, reseach methods, and outlines of the paper.  Chapter 2 describes the 
church planting ministry situation of the Open Door Mission in Kolkata, India. Chapter 3 
describes the biblical perspective of church planting. Chapter 4 describe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church planting. Chapter 5 describes the contexts of the Kolkata region in India. 
Chapter 6 analyzes and evaluates church planting ministry of the Open Door Mission Society in 
Kolkata, India. Based on the research, Chapter 7 suggests an effective church planting strategy in 
the Kolkata region of India. Chapter 8 i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2018   “인도 콜카타지역에서의 교회개척:열린문선교회를 중심으로” 풀러신학교, 
선교 목회학 박사과정.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77  pp.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열린문 선교회에게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 효과적인 교회 
개척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회 개척을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첫째, 인도 콜카타지역에서의 열린문선교회의 
교회 개척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교회 개척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교회개척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넷째, 인도 콜카타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문헌연구, 인터뷰, 그리고 참여관찰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서론과 본론을 포함하여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연구질문들, 연구범위, 용어정의,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 개관을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열린문 선교회의 
교회 개척 현황을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교회 개척의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고, 제 
4장에서는 교회 개척의 선교학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 5장에서는 인도 콜카타 지역의 
상황을 기술하고, 제 6장에서는 열린문 선교회의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을 
분석 평가하고, 제 7장에서는 열린문 선교회의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8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입어 먼저 천국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생전에 온 몸과 마음으로 선교하여 모든 평신도들의 귀감이 되신 문승만 장로님을 비롯한 
미국과 해외 현지 각처에서 활동하는 모든 열린문선교회 사역자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같이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라는 참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열린문선교회의 초장기 멤버로서 변함없는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시면서 
열린문선교회의 산 증인들 되시는 김득주 장로님, 최정규 장로님, 문주아 권사님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인도사역을 총괄 감당하시며 이 논문에 도움되는 
귀한 자료들을 제공하신 디팍 구마르 나스(Dipak Kumar Nath) 교수와 선교지 방문 때마다 
함께 참가한 수많은 열림문선교회의 동역자들과 언제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크신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신 김종숙 목사님과 장명자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될 있도록 귀하신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이끌어 주신 박기호 교수님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발 닫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교,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에 대한 당연성과 절실함을 
호소하시는 교수님의 헌신과 열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9세의 연세로 직접 하나님의 선교 운동사를 강의하신 폴 피어슨(Paul Pierson) 
교수님을 비롯한 풀러선교 대학원의 교수님들과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정우 
목사님, 이재석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많은 학우들과 모든 과정을 늘 지켜보며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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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열린문 선교회를 중심으로한 인도 콜카타지역에서의 교회 개척에 관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고 말씀하셨고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잘 이해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모아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이 같은 교회 개척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되므로 피터 
와그너(Peter C. Wagner)도 새로운 교회 개척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주장 
하였다(1990:11). 필자 역시 교회개척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확신한다. 본 서론에서 필자는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연구 질문들, 
연구범위, 용어 정의, 연구 방법, 그리고 개관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필자는 1965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한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우리 가정은 다른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가정처럼 관습적으로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두드러진 종교가 없었다. 1년에 두차례 있는 학교 소풍은 항상 절이 있는 
산으로 향했기 때문에 언제나 절 구경은 고등학교까지 좋은 관광 가운데 하나이었다. 산 
언덕에 위치한 집에서 잠간 밖으로 나오면 발아래 누런 평야가 광활하게 펼쳐졌고 들녘 끝 
기차 철길 건너 인근에 하나밖에 없었던 오래된 작은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교회 종소리를 
은은하게 온 들녘에 울렸다. 그때 주님은 그 종소리와 함께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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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을 전공하며 대학을 다니던 때 한 선배의 권유로 천주교 성당에 나가서 
영세를 받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졸업후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 
하면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몇몇 되지 않는 
개척 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기도한 덕분에 고향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는 데 이는 우리 온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필자는 직장에서 집까지 복잡한 장거리 지하철의 피곤한 퇴근 일지라도 매일 밤 
교회 기도회에 빠지지 않으려 애를 썻다. 처음부터 끝까지언제나 한결같이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000년8월에 특별한 역사로 직장인 엘지종합상사 미국 
북가주 산호세(San Jose) 지사 발령나게 하시며, 선교사로 보내노라는 말씀을 주셨다. 
선교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그러나 도착한 산호세 임마누엘교회에서 일하면서 
선교하는 귀한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평신도 자비량 선교단체를 만들어 불교, 
힌두, 모슬렘 공산권에서 현지 리더를 발굴하여 복음전파 활동을 하는 분들이었으며, 
필자를 선교에 대해 눈을 뜨게 하신 분들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메세지들은  지금까지 필자의  
모든 선교활동의 깊은 뿌리가 되었다.  
우리는 힌두와 불교 모슬렘 공산권 문화가 만나는 접경지역으로 다른 팀들이 
사역하지 않는 곳을 찾아 다녔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지 
기독교인들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만나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예수 믿는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며 선교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척박한 환경에서 만난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질문하며 수많은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으며 말씀 훈련을 하면서 그들과 꿈과 비젼을 나눈 후 
수년간 그들과 같이 기도하며 계획하여 그들 지역상황에 맞게 기독교 공동체 개척을 
추진하여 나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선 곳’에서 열방 
백성들을 생각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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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교회 멤버들은 사역 역할을 분담하고, 일하면서 선교하는 것에 마음을 
둔 분들을 모아서 중국 지하교회, 라오스 지하교회, 이집트와 터키, 불가리아,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을 매년 순회 방문하여 말씀 훈련을 하였다. 계획된 사역의 진행과정을  
점검하며 현지리더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현지 리더들과는 대부분 15년 
이상의 관계로 좋은 상호 신뢰 관계에 있었다. 그들과의 만남 자체가 감동이었으며, 기쁨 
이었다. 그러나 처음 만남과 사역 시작에서부터 일하며 사역하는 자세등 역할 분담을 
강조하며 재정 자립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며 자립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 사정에 있다. 즉 자립하여 다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떻게 하면 먼저 세워진 현지인 리더쉽 공동체들의 모든 구성원들이 선교하는 
백성이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서게 할 수 있는지는 필자의 오랜 
연구대상이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뻐하신는 자녀들을 사용하여 함께 선교해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시려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며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세대를 이어 기르시고 계시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 연합하여 나아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도와 교회가 연대하여 선교하는 교회, 자립, 자전, 자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시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는 현지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한 차원 발전하는 계기를 맞고자하는 심정으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는 열린문선교회로 하여금 인도 콜카타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교회개척을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문선교회의 인도 콜카타 에서의 교회개척 현황을 이해한다. 
둘째, 교회 개척의 성경적 관점을 이해한다. 
셋째, 교회 개척의 선교학적 관점을 이해한다. 
넷째, 인도 콜카타 지역의 상황을 이해한다. 
다섯째, 열린문선교회의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 사역을 분석 평가한다. 
여섯째, 열린문선교회의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 전략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나 자신에게 인도선교에서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를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개척 사역에(박기호 2005:10) 목적을 두고 나아가도록 
선교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선교회 동역자들도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교회개척이라는 사실을 깊이 
재인식하고 타문화권에서 올바른 상황화를 추진하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종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선교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열린문선교회가 재생산하는 현지 토착교회를 개척하는 선교하는 기관으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의 중심 과제(Cente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열린문선교회에게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 효과적인 교회 




연구 질문들(Research Questions) 
1.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열린문선교회의 교회 개척 상황은 어떠한가? 
2. 교회 개척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3. 교회 개척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4. 인도 콜카타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용어 정의(Definition) 
교회 개척: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활동, 즉 선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와 교회을 살리며, 선교하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활동을 본 연구에서는 교회개척이라 정의한다.  
열린문선교회:1995년 북가주 산호세에서 평신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일하면서 시간을 내어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단체로 출발 하였고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국 시안과 카스에 주요 사역 기반을 둔 현지 리더 발굴과 훈련을 통한 
현지인 리더쉽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는 선교 단체이다.   
인도 콜카타:인도 북동부, 웨스트 벵갈의 남동부에 위치 한 콜카타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외곽의 소도시 바라사트와 인접한 순덜반 섬 지역을 포함한다.  
연구 방법(Methodology)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참여관찰, 사역자 인터뷰로 이루어진다. 문헌연구는 
풀러신학교 David Allan Hubbard Library에서 이루어지고, 참여관찰은 나의 인도에서의 
교회개척 경험을 얻은 통찰력을 의지하며, 동료 선교사와 인도인 동역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연구 개관( Overview of the Study)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열린문 선교회의 교회 
개척 현황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교회 개척의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고, 제4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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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척의 선교학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5장에서는 인도 콜카타 지역의 상황을 기술한다. 
제6장에서는 열린문 선교회의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을 분석 평가한다. 
제7장에서는 열린문 선교회의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 전략을 제시한다. 
제8장에서는 결로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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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콜카타지역에서의 열린문선교회의 교회 개척현황 
본 장에서는 열린문선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인도 콜카타 지역의 교회 개척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인도 콜카타 지역의 일반적 상황을 연구하고 그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인도 콜카타지역의 일반적 상황 
인도 콜카타(KOLKATA)의 일반적 상황을 지리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특성, 
종교현황, 복음화 현황 등의 순서로  연구 조사하여 기술하고자한다 
지리적 위치 
콜카타(Kolkata)가 위치하는 인도 동북부의 벵갈(Bengal) 지역은 웨스트 벵갈(West 
Bengal)과 방글라데쉬(Bangladesh)를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갱지스 삼각주(Ganges 
Delta)지역으로서, 1947년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면서 두 개의 나라, 즉 서쪽은 힌두교의 
인도(West Bengal)와 동쪽은 이슬람교의 방글라데쉬(East Bengal)로 나누어진 지역이다. 
콜카타 동쪽으로 벵갈만을 건너서는 불교 나라인 미얀마(Myanmar)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힌두교 국가인 네팔(Nepal)과 라마교(Lamaism) 국가인 부탄(Bhutan)과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주변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콜카타는 방글라데쉬와 같이 벵갈(Benagal) 지역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인 벵갈리어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콜카타는 인도 웨스트 벵갈의 주도(Capoitol 
City)로서 2011년 기준으로 도시 인구 약 450만이며, 위성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약 1,500의 
대도시이다. 17세기까지 칼리(Kali) 여신 숭배의 본산지로서 강 하구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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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곳에 본부를 두고 윌리암 요세(Fort William)을 세우면서 도시로 
발전했다. 1772년에는 영국령 인도의 수도가 되었다. 캘커타(Calcutta)는 영어식 이름이며, 
2001년 1월 이후 전통 명칭인 콜카타(Kolkata)로 공식 명칭을 바꾸었다. 콜카타의 대부분의 
지역은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수십년간 매립한 습지대이며, 강수량이 많아 







힌두교가 주류인 콜카타지역 또한 인 도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특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다양성의 모습을 보이는 인도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도 무수한 세월동안에도 변함없이 건제하게 지탱해 온 것은 
다름아닌 수용적이며 포용적인 힌두교와 단순하면서도 다양하게 변모하는 카스트제도 
때문이다. 힌두교와 카스트제도가 혼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서민들의 사회문화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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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서부터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인도인들의 카스트는 업과 윤회의 힌두 
원리에 의해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후손들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가 되어버린다. 카스트는 결혼, 직업, 교육을 제한하며 다른 카스트들간에도 음식물도 
나누어 먹을 수 없는 사회제도로 자리잡았다.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가장 낮은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자유롭게 어울리지 못하도록 주거지와 거리통행 
제한올 받기까지 되었다(김형준 2017:489-490). 인도인들은 수 많은 카스트(Jatis)로 나 
뉘어져 있으며, 차티스(Jatis) 라고 불리는 많은 종족그룹틀이 업무의 전문화, 계층구조 
그리고 세습에 기초한 사회조칙 안에서 통합되어 있었다. 모든 카스트가 독점 직업만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모든 직업이 어떤 특정 카스트에만 속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각각의 
카스트는 의식적 순결함에(purity)에 기초한 지위를 가지며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제하고 있다(Hiebert and Meneses 2004:215). 처음에 카스트는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고 분업을 위한 것이었지다. 성직자, 무사, 경찰관 등 각각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문성 있게 위한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스트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관습으로 변질 되어버렸다.1 인도 사람들중에는 서로 이름을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성(Last Name)에서 드러나는 직업과 계급을 확인하고는 상대방을 무시해 버리는 등 
갑자기 태도를 극단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2 다른 카스트와는 같이 밥도 먹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자들은 결혼으로 자신의 카스트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남자의 
카스트는 매우 중요하며,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성공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심한 경우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3   
힌두전통에 따라 무수한 세월 동안 인도의 여성들은 남성에 종속되어 사회적인 
억압의 희생물이 되어 왔으며 인도에서 여성은 종교뿐 아니라 법률까지도 여성이 남성 다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이 당연시 되어왔다. 과거 수백년에 걸친 이슬람 왕국 통치 영향으로 
                                                     
1 KISS7, “유용한 지식 칼럼”인도 카스트제도와 브라만교에서 불가촉천민까지,” accessed 
September 02, 2017, http:// kiss7.tistory.com/  
2 오마이뉴스, EBS 6부작 ‘ 인도의 얼굴’  채수영 PD 인터뷰, accessed September 02, 2016, 
http://ohmynews.com/  
3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Ramaiah Avatthi 인터뷰: 오늘날 인도 카스트제도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accessed September 07, 2017, http:// www.emeri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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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급익 여인들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널리 유행되어 일반화되었으며 
인도의 여인들은 남성에게 더욱 의존하는 위치로 변화되어 왔다. 인도의 힌두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조차 남편에게 복종하는 착한 아내, 부모님께 무조건 효도하는 
며느리, 하인들에게 끝없이 자상한 안주인 등을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일반적으로 
그려진다. 부모의 환란 속에서 태어나고, 어려서 결혼하여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심지어 남편이 죽으면 화장터의 불길 속에 같이 죽을 수 있는 운명으로 산다. 
늙어서는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존재로서 
재산상속에서도 차별받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여인의 삶이 대다수다(김형준 2017:320, 
487). 힌두교 전통속에서 살아가는 천민과 여성과 여자아이들은 여전히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 등 외래 종교는 천민보다 낮은 카스트로 분류하는 것과 
같이 힌두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그룹은 천민 이하의 계급으로 처리해서 사회의 
제도적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차별하여 힌두 사회문화를 지키고 있다. 제5장 
콜카타지역의 상황 연구에서 사회의 차별적 상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종교현황 
2011년 인구조사(Census of India 2011)에 따르면 콜카타지역의 종교분포는 인구중 
힌두교가 76.51퍼센트, 이슬람교가 20.60퍼센트, 카돌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는 
0.88퍼센트, 자이나교 (Jainism)가 0.47퍼센트, 시크교(Sikhism)와 불교 등 기타 종교 
1.54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다.4 
콜카타에 이슬람교가 20% 이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과거 이슬람 왕조들의 
인도침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7세기경부터 아랍인들이 인도 서북부를 침입함으로서 
이슬람의 진출이 시작되었지만, 이슬람의 본격적인 진출은 아프카니스탄 인도북부에 
세워진 터키계 가즈니(Ghaznavids) 왕조의 규칙적인 인도 침입시기인 10세기말경부터이다. 
                                                     




이후 12세기에 최초의 독자적인 이슬람 왕국인 델리술탄과 15세기 진출한 몽골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왕국 무굴제국이 19세기까지 인도를 지배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의 
융합이 서민생활 곳곳에서 이루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에서 이슬람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천민이하의 계급으로 취급 받으며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콜카타에는 이슬람인과 힌두인들이 섞여서 살지만 이슬람들은 따로 마을을 
형성하여 자맛(Jamat)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가정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접목과 융화는 수피즘(Sufism)과 시크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0세기 힌두교와 접목을 이룬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인 수피즘이 있었다. 수피즘은 오직 
신에 대한 헌신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신과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끊임없는 사랑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6세기 수피즘 뿌리에서 나온 시크교는 
출가와 같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극단적인 삶을 배격하고 건전한 일상생활을 강조하고 
계급 타파를 주장하였다. 기원전 6세기에 발생한 자이나교는 희생제의를 거부하고 살생을 
금하는 등 불교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면을 가졌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계급제도를 비판하지만 어느정도 계급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브라흐만교와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소수로라도 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신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희생제의를 부정하고 계급제도를 반대하며 기원전 6세기경 시작된 불교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한때 대부흥을 이루었지만 12세기경부터 이슬람 세력이 성함에 
따라 점점 쇠퇴하였으며 힌두교에 흡수되어 오늘날 인도에서는 사라진 종교가 
되었다(김형준 2017:117-122). 이슬람 왕국들이 힌두교에 미친 영향과 힌두교 사상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제 5장 콜카타지역의 상황에서 다루고자 한다. 
복음화 현황 
앞서 콜카타 인구센스서에 따르면 콜카타에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는 약 
0.88퍼센트 였다. 콜카타는 테레사 수녀 등 많은 가톨릭 신부와 선교사들이 16세기말부터 
활동한 지역로서 37개의 교구(Parishes)와 준교구(Quasi Parishes) 17개가 존재하고 있다. 
 
23 
콜카타 기독교인중 약 55퍼센트가 가톨릭인 것을 대주교 관활구에서5 제공하는 자료로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 인구는 콜카타 전체 인구의 약 0.40퍼센트가 된다. 
콜카타의 개신교 선교는 윌리엄 캐리(Wiilam Carey)와 세람포르(Serampore) 
형제단에서 시작된다. 벵갈의 후글리강(Hoogly River)변에 도착한 후 캐리의 초기 7년간의 
사역에서는 단 한명의 개종자도 없었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꾸준한 복음전파와 성경번역 
및 학교설립, 사회개혁 활동 수행으로 1834년 사망때까지 지역에서 600여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캐리는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 1788-1850)의 미얀마 
선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알렉산드 더프(Alexander Duff, 1806-1878) 등 이후 인도 선교 및 
전세계 선교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초 인도선교는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스코틀랜드 국교회로부터 파송된 알렉산더 더프도 1830년 인도로 건너가 캐리를 만나 
감명과 도움을 받았으며, 북인도 지역에서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교육사업 특히 
영어교육을 통한 사회계몽 선교에 온 마음을 바침으로서 큰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영국의 
인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가속화되면서 인도 사람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을 영국의 
식민지배를 위한 앞잡이로 간주하는 등 반감이 크게 형성되었고, 영국통치 아래서 
수도(Capitol)였던 콜카타는 반영투쟁, 인도 민족해방 운동의 본거지가 되었고 힌두교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콜카타 지역 전도 선교활동은 힘을 잃게 되었다. 1907년부터 
인도선교에 일생을 바친 스텐리 존스(Stanley Jones, 1884–1973)가20세기초 부터 평생 
인도사역을 한 스텐리 존스(Stanley Jones)가 “인도에서 만약 상위 카스트계급중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이라”(2016:166) “힌두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곧 인도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한다”(2016:142)는 고백은 힌두 선교의 어려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된다. 
힌두교의 포용성과 차별적인 카스트제도, 복잡한 언어는 콜카타 선교를 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다. 제5장 콜카타 지역 상황에서 캐리와 세람포르 형제단의 사역을 더 자세히 
탐구하고자 한다. 
                                                     
5 The Roman Catolic Archdiocese of Calcutta, “The Roman Catolic Archdioses of Calcutta at a 




열린문선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교인 교회개척에 임하는 신학적 입장, 사역의 
철학, 그리고 현지 교회 개척실행 전략을 정리한 후 현재 콜카타 지역에서의 이루지고 있는 
교회개척 현황을 기술하고자한다.  
선교회 역사 
1996 년 이전:미국 북가주 산호세 지역에서 문성만 장로와 김덕주 장로, 
최정규장로가 타문화권 선교지 소식을 갖고 중보기도하며 중남미 선교지들을 방문하는 
단기선교 활동하였다. 앞선 선교사들의 활동사례와 이슬람, 힌두, 불교, 공산권에 우상 
문화권의 지역들을 연구하였다. 세계선교흐름을 연구하고 선교활동 전략을 힌두, 이슬람, 
불교, 세계 최대핍박지역들을 선정하여 10-40 창(Window), 4-14 창(Window)을 위주로 
선교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1996-2000 년 기간:열린문선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주변 지역교회들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우간다(Uganda) 카리모자 초등학교,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 
(Mauritania) 어린이학교와 지역교회 개척활동, 이집트(Egypt) 고센(Nile Delta)지역의 현지 
기독교 의사그룹을 대상으로 교회개척을 위한 말씀훈련사역을 하고 이라크(Iraq) 지역에 
파송할 이집트 크리스챤 청년 전도자를 발굴하였다. 중국 장안(시안 Xian)과 서북부 
신장(Xinjiang) 자치구 우루무치(Urumqi) 지역에서 당시 지하교회 성도과 말씀훈련 하면서 
중앙아시아 투르크(Turk) 이슬렘 지역에 전도자를 파송하는 활동을 하였다. 인도 
뉴델리(New delhi)와 콜카타, 바라나시(Varanasi)에서 성인을 상대로 전도활동과 지역교회 
개척 추진하였다. 네팔(Nepal) 고르카(Gorkha)과 미얀마 마우빈(Maubin)와 라오스 
루앙프라방(Luang Probanjg)지역에서 선교지를  개척하는 활동을 하였다. 
2000-2005 년 기간:터기 이스탄불(Istanbul) 지역 지하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 훈련과 쿠르드(Kurds) 반군 지역에서 말씀훈련을 실시하였다. 불가리아(Bulgaria) 
이슬람 소수민족인 포막족(Pomak) 지역에서 교회개척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지하교회 
그룹(수용쩌, 이핑, 등감파 등)과 연계하여 신강 우루무치 스흐쯔(Shihezi)지역에서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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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사역을 하면서 일하면서 전도하는 양을 기르는 농장을 3 년간 운영하였다. 
신장지역에서 위그루(Uyghur) 이슬람등 소수 민족 말씀훈련 사역, 중국 시안과 회족(Hui 
People)자치구 인촨(Yinchuan)에서 지하교회 성도 말씀 훈련을 매년 진행하였다. 라오스 
루앙파르방에서 지하교회 목사들을 훈련하면서 어린이 기숙사 학교을 열었다. 미얀마 
침례교단(MBCU)과 협력하여 전국 각지 교회개척자 40 여명을 선발하여 훈련하면서 
미얀마 마우삔 지역에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방과후 기숙사 학교를 열었다. 
인도 콜카타 순들반(Sunderban) 지역에서 어린이 크리스챤 학교를 본격화하고 콜카타 
슬럼가에서 교회들을 개척하였다. 네팔에 고르카 지역에 지역교회를 개척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 현지인 목사와 연계하여 청년 지도자 양육학교와 어린이 크리스챤학교을 
열었으며 현지 전도자들 파송하여 사발(Savar)과 카카보(kakabo), 스타쿨(Stakul) 등에서 
지역교회가 개척되었다. 
2006-현재:중국 시안에 청년 대학생교회를 열었고, 신강의 
카스카르(Kashgar)지역에 지역교회가 개척되었다. 현재 미얀마, 방글라데쉬, 인도 콜카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 집중하며, 다른 기존 개척된 지역은 단기 방문하거나 계속 
기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콜카타 지역 교회개척 활동 및 현황은 제 2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신학적 입장 
열린문선교회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 “선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본 주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문선교회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라는 주장을 마음에 새기고,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 갈 것을 
본부에서나 선교지 모두에서 항상 강조한다. 모든 처한 사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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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의 심정과 시각을 가지고 볼 것을 주장한다. 본부나 선교지에서 부름 받은 모든 
평신도들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러므로 열린문선교회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선교하시는 대표적인 우상 문화권 
선교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선교 참여 뜻을 두고, 아시아 중동지역에서 불교, 힌두, 이슬람 
등 우상 문화권과 공산권 국가 특히 문화권이 겹치는 접경지역이며 미전도된 지역을 
중심으로하여 선교지에서 발굴되고 양육된 현지 성도들과 함께하는 선교를 추진한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 받았기 때문이며 선교지 현지 백성들도 복음전하는 
선교사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참된 성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이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선교활동 원칙을(문승만 2001:33) 세워서 본부주변의 이웃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지 
성도들이 모두 선교하는 백성이 되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지속하고 있다. 
첫째는 “현지인 선교를 하자”(Native Mission in Field Frontier)이다. 선교지 현지에서 
사역의 첫 출발단계에서부터 현지인들과 같이 시작하며 결국 현지인 리더쉽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 우상 문화권 안에서 중점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적을 선별하여 해당 지역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한  선교 활동방안을 
찾아서 선교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선교 동원가가 되자”(Mobilizing Mission in Home Frontier)이다. 
열린문선교회 모든 멤버들은 “선교 세일즈맨(Salesperson)이 되자.” 즉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자랑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모든 선교 
활동에서 주인정신을 갖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정기적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자는 뜻이다. 
세 번째는 “모두 비거류 선교사가 되자”(Everybody be None Resident Missionaries) 
이다. 모두 단기간이던지 장기기간이던지 선교지들을 왕래하며 현지 백성들과 직접 
교류하며 선교활동하고, 자신의 사는 곳에서도 선교 현지 활동 상황과 선교 현지에서 만난 
개별 백성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전하여 이웃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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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하는 백성이되도록 양방향(선교지와 본부) 선교를 하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가자는 선교회의 다짐이며 합의이다(문승만 2001:33). 
사역철학 
열린문선교회의 사역철학은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개척 활동을 추구하며, 
일하면서 복음전하는 자비량 선교정신으로 사역에 임하고, 모든 사역에서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의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본부와 선교지 모든 멤버들에게 공유하며 
선교활동하는 것이다. 
현지인 리더십 중심 선교를 한다 
열린문선교회는 성육신적 선교자세를 인정하며, 비거류선교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이질적인 문화권 출신 선교사들의 여건상 발생하는 많은 한계점들을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효과적인 교회개척을 위해서는 현지인 리더쉽을 
중심으로 하는 현지인들의 전도활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아무런 교회가 없는 
타문화권 지역에서 교회 개척의 출발점은 선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이 되겠지만 새롭게 
발굴되고 양성된 현지인 지도자들과 성도들 중심의 전도활동과 교회개척활동을 가장 
바람직한 선교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활동은 처음부터 지끔까지 변함없이 개인과 국가와 민족의 생명의 
한계을 넘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선교활동에서의 모든 만남은 만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믿는다. 선교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만남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그동안 선교 활동 경험을 통해 깨닫고 있으며 또 계속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 새로운 교회 개척의 가능성을 탐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없는 
척박한 지역으로 아무도 복음들고 방문하지 않을 것같은 곳을 찾아갈지라도, 도착한 그 
곳에는 어떤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나 토착민 그리스도인을 
최소한 한사람은 만난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함께 감격한 많은 기억들을 열린문선교회는 가지고 있다. 현지에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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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셔 만나는 현지인들과 꿈과 비전을 나누는 수년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베출되는 현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준비하는 삶으로 일하면서 선교한다 
준비하는 인생, 즉 개인적으로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공유하고, 
언제나 어떤 사황에서도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선적으로 돌보며 소속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도의 올바른 삶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최우선적 
선교활동임을 인식하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열린문선교회의 모든 멤버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선교하는 존재로서 자녀를 가리킬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어떤 처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선교사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며 결정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적 물적 자원이기 때문에 선교할동에 참가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각자 
참가자가 부담하는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한다. 열린문선교회 본부 사역에서도 은행 
수수료와 세금 납부외는 일체 비용 집행이 없도록 하고, 본부 활동 비용은 멤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선교회에 모아진 모든 선교 헌금은 
이사회 합의와 결정을 따라 절차를 밟아서 모두 해외 선교지 현지 교회 공동체 법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자립과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선교를 한다 
일하면서 선교하는 철처한 자비량 정신으로 시작한 열린문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세운 선교 실행 가치중 하나는 모든 재정의 투명성이며,모든 사역지 현지인들의 
활동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선교활동의 기본적 
가치중 하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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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콜카타의 경우도 먼저 수년간의 교제를 통해서 현지 지역 주민들과 꿈과 
비전을 나누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지역 주민과 선교회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며, 서로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기로 
계획을 세운다. 학교부지의 경우는 그들이 마을에서 찾아서 마련하게 하며, 자립계획을 
수립을 전제로하여 학교의 설립과 초기 운영은 선교회가 부담하지만 분야별 공동 
협력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정은 인도의 현지 회계사를 채용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게 하며, 학교운영 법인체(Entity Type)도 현지법에 맞으면서 가장 
공동체적 형태이며 최소 7명의 현지인 이사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인도 현지법에 따른 
소사이어티 법인 형태(Entity Type, Society)로 정부에 등록하여 정부의 감독을 받게 하면서 
운영되도록하고 있으며, 열린문선교회의 인도 현지 법인인 오디엠에스 비전 인디아 
(ODMS-VISION INDIA)의 총괄 대표인 디팍 구마르 나스(Dipak Kumar Nath)가 콜카타 
대학의 회계학 교수이므로 그의 도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 법인체의 7명의 
이사진을 마음 주민 대표 중심으로 등록하고 공인회계사의 재정 감사를 받게 하고 있다. 
법인 운영상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 한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는 지역 공동체 학교로서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하여 학교와 교회공동체들이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회개척 전략 
콜카타에서 열린문선교회의 교회개척 전략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가 필요한 천민지역에서 마을 주민과 같이 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시설 안에서 
교회공동체를 개척하는 방법과 지역연구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지역을 선정하고 
찾아가서 오랜 교제를 나누며 꿈과 비전을 나누고 현지 성도를 세워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모슬렘 가정모임을 그리스도인 가정모임으로 바꾸어 가는 등 장기적 
안목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가정교회 개척방법 등이 있다. 현지 전도와 현지 교회 성장과 
추가 개척을 위하여 현지 지도자들이 주관하는 현지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0 
천민지역에서 학교설립후 학교 중심 교회공동체 개척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힌두교 신들중 하나로 마음에 두고 이전과 같이 모든 우상을 
변함없이 섬기는 매우 종교성이 풍부한 수용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인도 성인들을 
대상으로하여 복음전파 활동을 추진했던 2000년 이전 초기 사역에서 많은 실패감을 
경험한 열린문선교회는 2000년부터 보다 실효적인 인도 선교 방안을 찾던 중 힌두와 
이슬람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학교가 없어서 또는 천민인 신분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서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였다.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아직 가능성이 있는 14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챤 
사립학교 교육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낙후된 천민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추천하는 힌두와 이슬람 출신 교사들에게 세례를 받게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훈련하여 학생들을 가리키게하는 원칙을 마을 공동체 회의에서 확정하고, 문맹인 
학부모들을 학교에 모아서 교사들이 현지 언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여 글자를 교육하게 
하며, 어린학생들을 위한 학교 커리큘럼으로 매일 한시간 성경공부 시간을 넣고 찬양을 
배우게하며, 주일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교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는 사역을 통하여 
열린문선교회는 다시 인도 선교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아시아 각지역에서 “힌두와 이슬람, 
불교의 가정 안방에서 어린이들로 찬양을 부르게 하자”는 모토(Motto)를 세워고 지역별 
전략적 방법들을 준비하여 이슬람과 불교 지역에서도 무료 크리스챤 학교나 기숙사 
학교를 설립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활용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각지에서 평균 
15년 정도의 학교 사역으로 배출된 많은 크리스챤 학생들이 교회 사역자가 되거나 소그룹 
리더 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활동하는 성과를 보고 있다. 
찾아가서 꿈과 비전을 나누는 교제로 지역교회 개척 
열린문선교회의 교회 개척활동은 선행된 지역연구와 먼저 진행된 다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 발견된 목표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을 수소문하여 찾는 활동에서 시작한다. 처음 만난 그들을 통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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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소개 받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모든 각 사람으로부터 시간에 관계 없이 충분히 듣으면서 그들과 예수 
안에 인격적인 교제를 샇아가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진행함으로서 그들과 같이 교회 
개척을 위한 출발을 한다. 간증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상황적 이야기를 청취한 후 
우리가 누구인지 무슨 일로 방문하였는지 등을  소개하며 “우리에게는 인도 사람들, 특히 
여기 마을 사람들을 향한 꿈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눈다. 나아가서 같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싶은 일을 공유하여 기도 제목을 세우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의함으로서 수년간의 정기적인 만남과 말씀 
나눔의 교제를 활동을 진행한다. 그들중 소그룹 리더를 세워서 오디엠에서 
비전인디아(ODMS VISON INDA) 안의 새로운 소그룹 모임으로 합류 시켜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도우며 말씀 훈련 실시하여 교회가 개척되도록 추진한다. 
가정교회 개척:모슬렘 가정모임을 크리스챤 가정교회로  
인도 현지 교회 개척활동과 학교 공동체 설립을 통한 복음 전파 활동에서 콜카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이슬람 가정 모임인 자맛(Jamt)이 곳곳에 존재하며, 이들은 비록 
이슬람으로 살지만 힌두와의 문화 공유가 항상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슬람이 아님을 파악하였다. 그들의 이슬람 가정 모임인 자맛(Jamat)을 기독교 소그룹 
가정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현지 이슬람 출신 현지 인도 오디엠에서 비전 
인디아(ODMS-VISION INDIA)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과 협의하여 지역 
가정교회를 개척을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자맛(Jamat) 리더와의 만남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가정 모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기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자맛(Jamat) 모임이 아니더라도 인근에서 가정교회 개척을 추진한다. 
가정교회는 곧 지역 교회의 개척을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로 생각한다. 가정교회 멤버들을 
지역교회 개척의 핵심 멤버들이 되도록 안내하며 같은 문화 같은 삶의 정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룹 됨을 잘 알고 있다.  
 
32 
현지지 리더중심 훈련프로그램 운영 
사역자와 성도 훈련 활동은 오디엠에스 비전 인디아(ODMS VISION INDIA) 현지 
리더들을 주축으로하여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교회가 많이 몰린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열린문선교회가 주관하는 전체 사역자와 지도자 모임과 말씀 세미나는 
1년에 한번 개최하고 있다. 현지 훈련 방식과 사용 교재는 오랜 경험을 가진 총괄 책임자 
디팍(Dipak)교수와 동력자들에게 맡기고 있으며 수시로 이메일을 활용하여 사역 상황과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사역과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훈련 
프르그램에는 전도훈련, 청년그룹 말씀훈련, 영성들과 여성 지도자 훈련,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공동체 동역자(Staff) 훈련, 교사와 교회 개척자 훈련, 교회 성장을 위한 복음 전도 
훈련, 청년 리더와 청년 가정교회 리더 훈련 등이 있으며, 주로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1> 
 
ODMS-VISION INDIA TRAINING PROGRAM 
 
NO Course Name 
Class 
Size 
Main Purpose Leaders Name 
1 Neighbourhood Evangelism 
– Gospel Training 
   Programme  
 
Once in a week 





2. Prof. Dipak 
Nath 
2 Youth Leadership & 
 Gospel Training 
 Programme 
 
Once in a week 
22 Building future 
Leadership for 
Gospel/church work 











Women Leadership & 
House church Leaders 
Training Programme 
 
Once in a week 





4 ODMS – VISION INDIA 
Staff Training Programme 
/Meeting 
 





2. Prof. Di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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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ristian Teachers & 
Church Planters Training 
 
Once in a week 
 





2. Mr. Sukumar 
Majhi 
6 House Church Leaders & 
Youth Leaders Programme 
 
Once in a week 
25 Equipping House 
Church 








7 ODMS – VISION INDIA 
Staff Training Programme / 
Meeting 
 
Once in a week 
30 Christian Leadership & 
Biblical understanding 





8 Evangelism for Church 
Growth 
 
Twice in a week 
20 Equipping for 
 Evangelism 
1. Pastor Manoj 
Sarkar 
2. Pastor Ranjit 
Saha 
9 Church Youth Leaders & 
House Church Leaders 
Training Programme 
 
Twice in a week 
40 Equipping for 
Leadership 
& Evangelism  





10 Church Youth Leaders & 
House Church Leaders 
Training Programme 
 
Twice in a week 
30 Equipping for 
Leadership 
& Evangelism  
1. Durga 
Murmu 
2. Lina Tigga 
3. Suresh 
Munda 
Sorce from Dipk Kumar Nath of ODMS-Vision INDA, Jul 2017.   
교회개척 현황 
콜카타에서 열린문선교회의 교회개척 현왕을 천민지역 학교 설립을 통한 학교 
교회공동체 개척과 학교와 무관한 직접적인 지역교회 개척활동 그리고 가정교회 
개척활동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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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지역 학교 중심 교회공동체 개척활동  
천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브라만 계급 출신이자 콜카타 대학의 교수인 
열린문선교회 인도공동체 대표 디팍 구마르 나스(Dipak Kumar Hneth)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17년 현재까지 12개학교 1700여명의 학생들과 48명의 교사들과 학부모 및 
마을 주민으로 이루진 학교 교회 공동체가 매주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 참여와 가정교회 
개척을 돕는 활동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학생들이 백 퍼센트(100%)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천민 지역에 세워진 천민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상류계급 사회의 부모들이 천민 아이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힌두사회 금기사항을 깨면서까지 천민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해도 좋다는 마음의 문을 여는 상류 계급사람들의 모습들이 점차 늘어 나고 있는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교활동에서 모든 학생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며 
순수한 아이들 끼리의 어울림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힌두사회의 계급과 각종 차별을 
점점 더 해소하시며 인도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열린문선교회는 확신하고 있다. 
<표 2> 
 













180 2 Full Time Teachers 
2 Volunteer Teachers 








2 Full Time Teachers 
2 Volunteer Teachers 




Baradapur Island 170 
2 Full Time Teachers 
2 Volunteer Teachers 




Madhabnagar Island 162 
2 Full Time Teachers 
2 Volunteer Teachers 






Rakhaskhali Island 150 
2 Full Time Teachers 
2 Volunteer Teachers 





1 Full Time Teacher 
3 Volunteer Teachers 







1 Full Time Teacher 
3 Volunteer Teachers 




Indraprastha Island 120 
1 Full Time Teacher 
3 Volunteer Teachers 




Krishnanagar Island 110 
1 Full Time Teacher 
3 Volunteer Teachers 





1 Full Time Teacher 
3 Volunteer Teachers 





1 Full Time Teacher 
3 Volunteer Teachers 





2 Full Time Teachers 
2 Volunteer Teachers 
Mr. Sukumar Majhi 
 Total 1,706   
Sorce from Dipk Kumar Nath of ODMS-Vision INDA, Jul 2017.   
지역교회 개척활동 
1996년 부터 시작한 이 개척활동으로 2017년 7월 현재 개척된 현지인 리더십교회는 
도심 슬럼가 교회를 포함하여 8개로 약 430여명의 성도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로 자라나고 있다. 인도에는 18세기초부터 많은 신학교들이 꾸준히 세워졌으며 
오늘 날에도 각처에 3년제 신학교를 통해 많은 사역자들이 베출되고 있기 때문에, 
디팍(Dipak) 교수의 검증과 추천과 지도 아래 열린문선교회에서는 그들 중 신실한 자들을 
찾아서 열린문선교회 선교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서 여러 사역지들중 배정된 특정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 양육과 전도사역을 하게 함으로서 현지인 중심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열린문선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 





ODMS-VISION INDIA CHURCHES 
 
NO. LOCATION MEMBERS LEADERS NAME 
1 Ramganga 45 Pastor Rajaram Jana 
2 
 
Paschim Dwarikapur 70 Mr. Sushanta Mondal 
3 
 
Bhagabatpur 64 Mr. Sukumar Majhi 
4 
 
Madhabnagar 40 Ms. Chhabi Maity 
5 
 
Baradapur 65 Pastor Rajaram Jana 
6 
 
Khetramohanpur 40 Mr. Subhendu Sahoo 
7 
 













Prof. Dipak Nath 
Sorce from Dipk Kumar Nath of ODMS-Vision INDA, Jul 2017.   
가정교회 개척활동 
가정교회 개척을 추진하여 2017년 7월 현재 콜카타(Kolkata)를 포함한 
웨스트벵갈(West Bengal) 지역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이는 가정교회가 120여개 
개척되어 운영되고 있다. 
열린문선교회팀이 지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지역 가정교회를 두루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차 이 가정교회들이 교회 






ODMS-VISION INDIA HOUSE CHURCHES 
 
No. Area Overall In - charge Associate Leaders 





Pastor Rajaram Jana 
Mr. Sukumar Majhi 
Mr. Gurupada Mondal 








Ms. Mousumi Bhunia 
Ms. Anita Mondal 




 (North Bengal) 
 
Pastor Manoj Sarkar Mr. Ranjit Saha 15 
4 
Chalsa Tea Garden 
(North Bengal) 
 
Mr. Durga Murmu 
 
Ms. Lina Tigga 10 
5 
Mirik / Gopaldhara 
(Hills Region) 
Pastor Manoj Subba 
Evangelist Jiten Rai 
Mr. Sanjib Subba 
Mr. Goutam Rai 
20 + 
   Total 
120 + House 
Churches 
 Note:Every House Church has a Leade rand10-20 members  
Sorce from Dipk Kumar Nath of ODMS-Vision INDA, Jul 2017. 
요약 
본 장에서는 먼저 열린문선교회의 콜카타지역에서의 교회개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인도 콜카타 지역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열린문선교회의 콜타타지역 
교회 개척현황을 신학적 입장, 사역철학, 교회개척 전략, 교회개척 현황 파악 순서로 
고찰하였다.  
콜카타는 인도 동북부 웨스트 벵갈의 주도(State Capitol)로서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힌두교와 카스트제도가 혼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서민들의 
사회문화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인구조사(Census of India)에 
따르면 콜카타지역의 종교분포는 인구중 힌두교가 76.51퍼센트, 이슬람교가 20.60퍼센트, 
카돌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는 0.88퍼센트, 자이나교 (Jainism)가 0.47퍼센트, 
 
38 
시크교(Sikhism)와 불교 등 기타 종교 1.54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다. 윌리엄 캐리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였지만 2011년 현재 복음화율은 0.4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열린문선교회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 “선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본 주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확신한다. 
열린문선교회는 현지인 리더들을 발굴하여 그들과 처음부터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활동을하고 현지인 리더십 교회 공동체 개척을 목표로한다. 모든 멤버들은 예수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며 사는 ‘준비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일하면서 선교하는 자비량 정신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모든 
사역현장과 본부의 재정의 자립을 추구하며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교회개척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사역하고 있다.  
교회개척은 세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는 데 첫째 천민지역에 어린이 크리스챤 
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중심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현재  12개 지역에서 
학교를 열어서 17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며 부모들과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연구를 통해 발견된 우상문화 접경지역을 선정하여 찾아가서 말씀과 꿈과 
비전을 나누는 수년간의 교제관계를 거치면서 현지인 리더를 발굴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가정 모임인 자맛(Jamat)을 크리스챤 가정교회로 바꾸는 활동을 
포함하여 곳곳에 가정교회 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지역에서 약 120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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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회개척의 성경적 관점 
교회와 선교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Van Engen 2002:30-33),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교회개척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타문화권에서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쁜 뜻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신약의 초대교회들, 즉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빌립보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등의 개척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관찰함으로서 타문화권 토착교회 개척을 위한 성격적 관점을 찾고자 한다. 
예루살렘교회 개척 
예수님이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뜻이 이 땅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과 개척된 후 교회 모습을 연구하여 
교회개척의 성경적 관점을 찾고자 한다. 
“이 반석위에 내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3장15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마 5:18, 롬 13;10). 그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터 끝까지 선포하신 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마 4:17, 막 
1:14-15, 눅 4:14-15)였으며,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천국복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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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징조들을 알리시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하셨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자신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시작으로 입에서 
입으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고전 1:21),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마 5:13-16, 막 9;50, 눅 14:34-35) 감당하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을 사용하여 온 땅에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 각 지역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동안 수많은 기적과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서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야 곧 유일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마 16:14, 막 8:28, 눅 9:19).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선지자들을 초월하는 
분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이다.1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라고 물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라고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 하셨다. 반석(Peter 베드로, petra 
페트라)은 땅 속 깊이 박혀있는 움직일 수 없는 돌 또는 모퉁잇돌(엡 2:20)과 같은 돌로서 
이런 반석 위에 지은 건물은 강풍이나 홍수가 밀려와도 요동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반석(벧전 2:8)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반석(베드로)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고 하신 
것이다(한국컴퓨터선교회 2002). 정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행 2:14-42)와 솔로몬 행각 
설교(행 3:11-26), 공회 앞에서 선포한 증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 2:21), “예수 이름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나니”(행 4:12)를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첫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전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눅 24:49) 하셨고,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 1:4-5).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14:16-17), 예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것이다(요 14:26)고 하셨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하실 것이며,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요 16:8-9, 13). 성령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여하신 분이시며(창 1:2),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하신 분이시고(눅 1:35),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재하신 분이시다(마 3:16; 막 1:10; 눅 3:22).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이 땅에 첫 교회와 이후에 모든 교회 개척을 위하여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다. 이 
땅의 교회 개척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포함하여 약 120여명의 무리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행 1:14-15). 예수님 승천하신후 오순절에 
이르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모인 무리의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다 놀라 소동하였고, 자기들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황하고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행 2:6-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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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행 2:8-11). 
베드로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즉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욜 2:28)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 
주셨으며(행 2:33),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행 2:3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증거하는 설교 후 
세레를 받은 성도가 삼천이나 더하는(행 2:41) 성령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이 땅의 첫 
교회가 생겼다. 선교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까지 온 땅에 교회 개척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신다.    
베드로의 사역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Peter)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장차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한는 상황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조반 먹은 후에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요 21:17)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사십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시고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며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도함으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행 
1:3-4)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눅 24:51-53).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에 따라(눅 24:45)  
언제던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120여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1:16)라고 입을 열어 요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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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로부터 늘 함께하고 예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사도 맛디아를 뽑을 수 
있었다(행 1:21-26). 마침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리셨으며, 약속한 성령을 보내셨으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라고 설교함으로써 처음으로 
열방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을 높이는 증인이 되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 성전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일어나 걸으라하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치유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졌고,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그도의 이름’이 감동은 퍼져 나가게 되었다(행 3:1-10). 계속해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앗으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에정하시시고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된 약속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요 생명의 주시라고 선포하였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행 4:11)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마 21:42) 반복하여 증언하고,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 4:12) 라고 증거하며 
선포함으로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지진 것이다. 
자치 자전 자립하는 첫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첫교회는 수 천명이 넘는 규모로 발돋움하였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그들 중 가난한 자가 
없도록 힘썼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은 예루살렘 공동체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한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는 밑 거름이 된 것이다(행 4:23-35). 그러나 모두가 공동체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드리기로 한 헌물 중 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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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춤으로써성령과 공동체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잘못에 대하여 베드로와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치리했다(행 5:1-11). 그리고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좇아 움직이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제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상대로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행 6:1). 이에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과 
의논하여 형제들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일곱 집사 일곱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와 재정관리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역할을 분담하여(행 6:3-4)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 같은 조직화는 오늘날까지 개척된 
교회 사역분담과 조직화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당시 집사들 중에서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등과 같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설교와 전도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와 지역교회의 일들에 대해 모여서 의논하는 등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되도록 의논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행 15:1-33). 비록 스데반 집사일로 많은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졌지만, 예루살렘 첫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참 공동체 정신으로 초기에는 재정이 자립된 
교회였으며, 교회 내 발생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치리하는 교회였고, 예수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는 교회로서 존재하였다. 이후 초대교회 시대를 거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교회들의 신앙의 중심적인 위치를 지켰다.      
안디옥교회 개척 
스덴반 집사의 순교로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고, 이들을 흩어진 제자들이 
로마제국의 3대 대도시인 안디옥에서 개척된 교회로서 바울사도를 파송하였으며 
초대교회의 선교의 출발점이 된 안디옥 교회의 개척과정과 개척된 후 교회의 운영 모습을 
연구하여 교회개척의 성경적 관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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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계획:복음확산을 위한 흩으심 
왕성하게 활동하며 성장하는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님이 밝히신 바와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했으며 예루살렘에만 머물며 안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여러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사용하신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으며”(행 6:8), 풍성한 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정도로(행 7:54) 매우 강력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아브라함에서부터 홍해의 출애굽까지를 말하고 다시 금송아지 등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리라는 메세지로 
연결지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요약적으로 설명하였다(행 7:2-43).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더이상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며(행 7:48),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며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였도다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선포함으로서 적대자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적대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스데반의 설교 메세지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심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서 살게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스데반의 설교 후 핍박으로 흩어질 상황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미리 예고하는 듯하다.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귀한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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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것이었다(행 7:55).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말들은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른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었다(행 7:59-7:60).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며(행 8:1), 
이일은 각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고,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짐은 신실하고도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씀을 선포한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으며, 온 땅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교 실천적인 계획이었다. 장차 곳곳에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예수복음 들고 흩어지는 성도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신 바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후 제자들이 각처로 
흩어짐으로써 예수 복음은 이방인의 땅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사도들이 아닌 일반 
평신도들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진 믿음의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은 빌립집사의 기도와 말씀에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하셔서 유대인들로 부터 멸시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복음으로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행 8:4-8).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행 8:14) 두 사도의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 더욱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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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맞게 된 것이다. 이 일로 힘을 얻은 두 사도 또한 사마리아 지역 여러 마을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행 8:17, 25).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난 빌립은 그가 오랜동안 읽었지만 이해되지 않은 이사야 글, 어린양 부분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아소도의 여러 성과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도 복음을 전하였다(행 
8:40). 빌립 뿐만 아니라 다른 흩어진 백성들과 빌립으로부터 전도 받은 백성들이 다시 
곳곳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는 
가정교회들이 개척된 것이 틀림없다. 이방 땅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여러가지 길로 복음을 
번져나갔으며, 한편으로는 주의 성령이 복음 전하는 백성들을 안디옥으로 몰아갔다.    
징검다리, 이방인 고넬료 집안 교회탄생   
베드로는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가 개척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일 지라도 
유대인의 틀을 완전히 벗어 낫다고 볼 수 없는 주님의 제자였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그냥 둘리 없었으며 주의 처음 뜻은 이미 베드로와 모든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미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목적대로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진행하셨다.가이사랴에 이달리야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경건한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중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여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행 10:1-6).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냈다(행 10:7-8). 고넬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던 자였던 것이다.  
그 때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다(행 10:9-11). 환상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베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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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율법적인 선민정신을 깨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며 예수 복음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백성들을 향해 
열린 것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행 10:12-16) 
하느냐를 세 번이나 말씀하시며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길을 예비하셨다.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니의 메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때 마침 방문한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환상 중에 성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찾아 온 고넬료 
사람들로 부터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청하러 온 것을 듣고(행 10:19,22) 마음이 열려 
그들을 따라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었다”(행 10:35)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믿는자들이 받게 되는 죄사함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르치자 성령이 참여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름을 높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였고, 그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행 11:18). 얼마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다시 모인 예루살렘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합당한 뜻임을 보다 쉽게 받아 들게 되었다(행 15:6-21). 이방인을 위한 교회 개척 선교에 
대한 유대적 관점은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하여 
사도바울  택하신 예수님의 뜻은 그대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준비가 되었다.         
자립 자전 자치하며 선교하는 교회  
성령 강림절을 경험한 사람들과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부터 시작된 
핍박으로 각처로 흩어진 자들과 빌립과 흩어진 자들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에 영향을 
받은 모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였다. 안디옥 교회의 개척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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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전하던 흩어진 자들 중 일부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서 시작되었다(행 11:19-20).  
하나님이 안디옥 지역에서 다시 모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행 11:21)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르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여 안디옥의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며 주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기쁨이 더하여졌다(행 11:22-23).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며 이름은 요셉이어었으마 사도들이 바나바라,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 부른 자였으며,  초기 예루살렘교회에 함께한 자로서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교회에 바친 사람이었다(행 4:36-37).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 안디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행 11:24).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바나바를 다소에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안디옥 교인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행 11:26) 불리게 되었다. 안디옥에는 바나바와 사울외에도 선지자들과 
교사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있었고(행 13:1), 이 준비된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는 교회가 된 
것이다. 나아가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교회에 보내는 교회가 되었다(행 11:28-30).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믿고 섬기며 봉사하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메세지를 듣고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이방지역 선교사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파송하게 되었다(행 13:2-3). 이후로 바울, 바나바 등 선교활동의 본거지와 후원지가 
되었다. 안디옥교회는 자체적으로 여러 선지자와 교사를 보유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에루살렘교회의 어려움을 후원할 정도로 자립되었으며, 이방지역 선교의 본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바울과 동역자들이 아시아를 
넘어 마케도니아에서 처음으로 개척된 빌립보의 개척되는 과정을 연구하여 교회개척의 
성경적 관점을 찾고자 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계획과는 달랐다. 아무리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데로 아무데나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지를 방문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라오디게아 등 
대도시들이 있는 아시아(Asia)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자신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순수한 복음 전파의 마음으로 
비두니아(Bithynia)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주님의 영이 다시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행 16:6-7).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수백년 앞선 시기 부터 아시아 지역은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널리 알려진 철학자 피타고라스, 
호메로서, 이솝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 등 오늘날에도 익숙한 인물들의 
헬라사상과 학문, 이방종교 사상이 흥왕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철학 등 각종 사상에도 능한 
바울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하는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아시아로 가고자 바울의 계획은 결코 잘못된 동기나 자세를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살던 시대를 넘어 인류의 마지막 시대까지 보시고 
장차 전파될 성경의 계시들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의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를 보여 주셨으며, 마케도니아 
사람은 바울에게 건너와서 도와 주시를 간청하였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은 특정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마케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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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달라는 간절한 간청이었음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인 것을 인정하여 순종하였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행 16:9-10).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적인 방법으로 바울의 계획을 막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이 
때 단 한번 있었을지라도 성령님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할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여는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다. 교회개척에서 하나님의 분면한 뜻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록된 성경의 메세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지역에 복음 전파하려는 교회 개척자의 마음 가짐이 
매우 중요하다(이광호 2007:94-97). 
하나님의 예비하심, 초기부터 자립, 자전, 자치하는 교회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다른 선교활동에서와 마찬가지러 먼저 회당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려 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았으며 회당에서 강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살라미 여러회당(행 13:5),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안식일에 회당(행 13:14), 이고니온 
회당(행 14:1)을 복음전파의 교주보로 사용하였으며, 두번째 전도여행에서도 데살로니가 
회당(행 17:1), 베뢰어 회당(행 17:10), 아덴 회당(행 17:17), 고린도 회당(행 18:4)에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이후에도 유대인의 회당을 전도사역의 교두보로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케도니아 첫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일행(바울, 실라, 
디모데)은 늘 하던대로 안식일에 기도할 곳, 즉 회당을 찾아 나서다가 간기테스(Gangites) 
강가에 앉은 여자들중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색 옷감 장사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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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 되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고 루디아와 온 집을 세례를 
받게하고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거처로 주고 첫 번째 가정교회가 되었다(행 16:12-15). 
루디아는 유럽에서 첫 번째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가족과 하인들을 포함한 온 
집안(ὁ οἶκος,oikos)이 가정교회가 되었고, 지역교회가 세워질 근거가 되었다(행 16:40). 
루디아와 개척된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도 크게 도왔으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번이나 크게 쓸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빌 4:15-16),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풍족한 물건과 함께 보냈으며, 
죽기까지 바을의 협력자로 섬기는 일을(빌 2:25-30) 감당하게 한 교회가 되었다. 교회 
개척을 위한 첫 걸음은 목표로하는 지역에서 최소한 한 거주민을 만나는 것이며, 첫 만남을 
통해  가정교회가 개척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고, 예비하신 곳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은 교회 
개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자세와 태도가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빌립교회는 초기부터 자립, 자치, 자전하는 교회였음을 빌립보서를 통해 알수 있다. 
빌립보교회는 감독과 집사들이 있었고(빌 1:1),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으며(빌 
1:5), 바울을 물적, 인적(에바브로디도),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빌 1:7; 
2:25-30; 4:15-16) .             
개척자가 외쳐야할 이름:주 예수그리스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언제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 하여 사역하였다. 복음 
전하는 길에 여러날을 따라다니며 바울과 일행을 심히 괴롭게 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여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쫒았다(행 16:16-18).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의 거짓된 고발과 로마인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을 드러내며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사람들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고 심한 매를 맞았으며, 발에 차고를 찬채로 감옥에 갖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때문에 고난 받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되었지만, 급박한 상황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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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본질적으로 몸에 뻬인 사명을 잊지 아니하여 죄책감으로 자결하려는 간수를 
안심시켰으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고 해답을 구하는 간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여 온 가족이다 세례를 받게하여 온 집안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어었으며(행 16:20-34)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이 되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갖힌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한 
것처럼 교회개척자들은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개척활동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활동은 
전적으로 예수 이름에 의지되어야 하며,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사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교회개척자들이 
외쳐야 할 말씀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린도교회 개척 
바울 당시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빈부문제, 성적인 문제, 우상 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화 환경 속에 있던 고린도지역에서 바울과 로마에서 쫒겨 나온 부부 동역자가 
협력하여 개척한 고린도교회의 개척과정과 개척된 후에도 바울사도가 계속 돌보는 과정을 
연구하여 교회개척의 성경적 관점을 찾고자 한다. 
준비된 부부동역자와 협력 
바울은 아덴을 떠나 펠오폰네소서 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당시의 국제적인 
항구도시 고린도로 가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나게 되었고 
그들과 같은 생업인 천막만드는 일을하면서 복음전하는 사역을 하였다. 바울은 늘 
교두보로 삼던 회당에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였다 
(행 18:3).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개별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며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부부 동역자이다. 아볼로에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친 일을 볼때 그들은 이미 준비된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다. 소아시아 북쪽 흑해 남단 해변지역인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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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며, 언제부터인가 로마에 거주하였지만,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지하던 시대에 로마에 유대인 사회에서 많은 소동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황제의 
칙령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추방당했다(행 18:2).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고 이미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었기(롬 16:3) 때문에 쉽게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에베소로 이주하며 살았으며, 가는 곳마다 유익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같이 일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바울사역을 도왔으며(행 18:27), 
에베소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높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가르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을 크게 도왔다(행 18:24-28)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 교회를 세웠으며 이방인 선교에 많은 일을 하였으며 (롬 16:4-5),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바울의 교회개척 활동에서 매우 
귀한 동역자들이었다. 바울이 천막만드는 일로 인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하나님의 도(행 18:26)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의 삶인 것을 발견함에 따라 함께 사역하기 
위하여 찾아 간 것으로 판단된다(행 18:2).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의 사례를 
볼 때 교회개척을 위한 동역자가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어야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난관을 넘어가는 교회개척 
바울의 강론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계속 되었으며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는 등 바울의 일년 육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사역 때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행 18:7-11). 바울의 고린도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고린도를 떠나 있을 때에도 계속되었다. 고린도는 상거래가 활발한 무역 중심지로,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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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국제 항구도시라는 특성상 교파문제, 교인들의 빈부격차, 성적인 문제, 우상제물 
문제, 부활을 부정하는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다. 바울은 글로에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고전 1:11) 또는 스테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고전 16:17) 등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았으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떠한 난관도 
마다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빌 2:22)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일들과 다른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였다(고전 4:16-17; 16:10). 디모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써서 사안 별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6장),  결혼에 대하여(7장),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8장, 10장), 교회 안에서 남녀의 역할 문제(11장), 다양한 은사 문제(12장, 14장),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15장), 대적자의 문제(고후 15장) 등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권면하였다.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불협화음은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가 없자 
다시 디도와 한 형제를 보내서 해결하려 하였다(고후 12:18). 마침내 고린도교회에서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여 다시 바른 신앙으로 회복었을 뿐 아니라 
바울사도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기쁜소식을 듣고 바울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에 
감사하며 기쁘게 하였다(고후 7:6-7).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돌보는 사랑 
몇몇 영적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간에 발생한 교회의 파당과 분쟁에 대하여 
바울사도는 어떤 지혜로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 육체가 될 수 없으며, 세상의 
미련한 사람들과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재확인 
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를 헛되게 하는 미련한 멸망의 길에 서지 말며 세상의 
지혜나 어리석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히려 십자가 고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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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권고하며 교육하였다.  바울사도는 
교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자신을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은 아버지의 마음으로(고전 4:14-15)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가르치면서(고전 3:9)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고 맡은 일에 충성되게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고전 4:1-2).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은사들을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고전 14:4, 12, 26)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권면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예언, 방언 등 각각의 은사들을 
질서 있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를 자세하게 안애하면서 모든 은사중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의 은사가 발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고전 13:1-2).        
바울은 예수 복음전파에 열정적인 사람으로서(고후 5:13),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안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머물게 하게 위하여 온 힘을 솥았으며, 사랑만이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적그적으로 표현하였고(고후 11:10-11; 12:15), 비록 떠나 있을 지라도 고린도 교인들과 늘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세(고전 5:3; 고후 7:16)와 언제던지 찾아가서 다시 만나려는 
태도(고전 16:5; 고후 12:20)로 하나가 되려 하였다.  바울사도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요 
신앙의 선배요 스승이었지만 결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낯추어 약함과 두려움으로(고전 2:1-3)  고린도 교인들을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고후 13:10) 끝까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을 아끼지 
아니하였다(조광호 2011:221-227). 교회개척자들이 모든 사역에서 반드서 가져야할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역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모든 교회 개척활동은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바울이 가장 오랜 동안 머물며 제자훈련하는 등 
아시아 지역 여러교회가 개척되는 데 영향을 준 에베소 교회의 개척과정을 확인하고, 교회 
개척이후 바울사도의 지원활동 등을 연구하여 교회개척의 성경적 관점을 찾고자 한다.   
제자훈련과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 
바울이 가장 오랜동안 체류한 도시인 에베소는 이방종교 사상과 헬라철학이 
왕성하여 주변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도시였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였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사도의 복음전파 내용, 
특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행 19:26)는 메세지에 크게 자극 받아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며 지키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행 19:35)의 
신전이 무시 당할 까바 염려하고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행 
19:28, 34)라고 외치며 바울의 동역자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 등을 붙들고 
소동을 피우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였다.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기위한 좋은 교두보가 되는 고린도에서 상황이 
악화되자(행 18:12-17)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방문하려 했던 에베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방문하였고,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언제나 하던 일처럼 변함없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행 18:18-19). 에베소는 이오니아 지역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로 해상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소아이아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바울과 동역자들이 개척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돌보기에도 매우 좋은 위치였으며,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영향권에서도 다소 먼거리에 위하며 헬라문화권과 로마로와 
스페인으로 가는 좋은 거점이 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바울사도에게는 꼭 필요한 후방 
캠프였다.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포함하여 말씀으로 
제자훈련하며 바울 사역의 기초를 다졌다. 잠시 안디옥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울은 요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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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만 알고 성령이 게심을 알지 못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다시 
교육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모두 열 두 사람쯤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방언도하고 예언도 하는 하나님의 은헤가 있었다(행 19:1-7). 바울은 석 
달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으며 비방이 일자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행 19:10) 부흥이 일어났으며, 바울의 제자양육사역으로 에베소 주변 지역에 
아시아 일곱 교회를 포함하여 여러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도 나타났다. 교회개척과 교회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메세지가 전달되는 
제자훈련이 지속될 때 큰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울 자신의 사역평가에서 받는 교훈 
바울사도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활동한 사역 내용은 에베소 
장로들이 다 아는 바였다(행 20:18). 바울사도의 에베소 사역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주 예수의 뜻을 받들어 섬겼고, 적대자들의 무리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간계로 말미암은 시험과 고난을 참으면서 모든 유익한 것들은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하며 증언한 것이었음을(행 20:19-21) 
바울 자신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나온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울사도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며 삼 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만날 때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전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였다(행 20:25, 27, 31, 33). 바울사도와 동역자들은 자비량 개척 정신을 갖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당을 하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뜻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메세지와 같이 바울과 동역자들은 직접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사역자세로 에베소 모든 성도들에게 범사에서 모본을 
보여주었다(행 20:34-35)는 바울 자신의 사역 평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모범이 되는 
교회개척자들의 개척활동의 자세와 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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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고별설교는 자신이 최선으로 모든 힘을 다해 에베소에서 사역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에베소에서 자신이 기대한 모든 사역을 최선을 다한  바울 사도는 무슨 
환란을 당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2-24)고 다짐하면서 교회 개척사역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멈출 수 없는 사명임을 강조하였다. 다가올 세대의 환란을 예상하면서 장로들에게 
개척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에베소 교인들을 장로들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고 
삼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충실히 
가리켜 잘 지키게 할 것을 당부함으로서(행 20:28-30, 32) 대를 이어 세대를 넘어가는 교회 
개척과 재생산 활도이 지속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 예수님의 교회 개척사역은 
바울사동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땅위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되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단없이 지속될 것이며, 교회개척자들은 바울사도의 사랑과 헌신을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활동에 적요해야 할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의 권면 
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 메인 몸이 되었을 지라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에베소 교회 뿐 아니라 
여러 지역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엡 1:15-16). 자신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지라도 편지를 써서 동역자들을 보내어 
위로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교회를 안정 성장시키는 사역을 계속하였다. 두기고를 손을 
빌려 보낸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도들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리켰다(엡 1:5-6). 교회의 
머리는 죽은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십자가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사실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포함한 개척된 교회의 
정체성을 명쾌하게 밝혔다(엡 1:20-23). 몸도 하나며 성령도 하나이며 한 소망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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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심을 받았으며 한분 하나님 안에서 부름 받은 목적대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이거나 온전하게 봉사일을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연합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였다(엡 4:1-12).   
사랑받은 자녀들같이 사랑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행 4:32-5:2), 시와 
찬송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였다(엡 5:19-20).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며 사는 가정생활을 안내하고, 종들과 
상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관계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쳤다(엡 5:22-6:9). 성령 안에서 
항상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사도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 즉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부탁하였으며(6:18-19),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도록 소망하였다(엡 3:14-21).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개척한 교회를 돌보며 권면하는 사도바울의 수고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개척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본 받아야 할 모범이다.      
요약 
본장에서는 타문화권에서 토착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성격적 관점 발견하기 위하여 
신약의 초대교회들, 즉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 빌립보교회, 고린도교회, 그리고 
에베소교회의 개척과정과 개척된 교회의 모습을 연구하였다.   
먼저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이 “이 반석위에 내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베드로의 증언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행 4:11)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 4:12) 라는 메세지들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예루살렘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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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물적 풍성한 교제를 바탕으로 기도와 말씀이 흥왕 교회였고 집사들이 택하고 역할 
분담하는 교회였으며, 이방인에게 전도 등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교회였다. 비록 
흉년으로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초기 예루살렘교회는 자치, 자전, 자립하는 첫 교회로 
개척되었다.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온 땅 이방 백성 구원을 열정이 그대로 뭍으난 과정을 밟아 
교회가 개척되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져 전도하는 
계기가도었으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교회가 세우지도록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졌다. 에루살렘교회로부터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사울이 합류하게 되고 여러 선지자들와 교사들이 말씀을 교육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빌립보교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개척된 교회이다. 아시아를 
넘어 마케도니아를 넘어 온땅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사도는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개척자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옷감장사 루디아와 온집안, 간수와 온 집안 등이 모인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빌립보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사도의 복음전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신실한 
예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을 섬겼으며, 장로와 집사가 세워진 복음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등 처음부터 자립하고 자치, 자전하는 교회로 개척되고 운영되었다.  
바울사도는 언제나 함께 사역하는 부부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쓸것을 
스스로 충당하는 자비량 활동으로 고린도교회를 개척하였다. 바울사도는 개척된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며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도록 권면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디모데와 디도등 귀한 동역자들을 파송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린도교회 개척은 아버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에 
임하였으며, 교회가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한 바울사도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어린 기도의 결실이었다.           
에베소교회는 바울사도가 가장 오래 머문교회로서 제자훈련하고 주변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었다. 바울사도의 에베소 사역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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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며 주 예수의 뜻을 받들어 섬겼고, 적대자들의 무리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간계로 
말미암은 시험과 고난을 참아내며 제자들을 양육한 결과였다. 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 
메인 몸이 되었을 지라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에배소교회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스스로 치리하는 교회였으며, 주변 지역에 교회를 
교척하는 교회였다.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의 모범이된다.  
비록 사도바울은 항상 같이 머물지 못하지만 새롭게 개척된 다섯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치리하며, 자립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유지 발전되어간 모습을 발견하였다. 자립 자치 자전하는 교회는 최초 설립자가 
없어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슴이 확인되었다.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개척에 적용해야할 귀한 교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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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회개척의 선교학적 관점 
웨슬리 뉴비긴(Wesley Newbigin)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1953:169-70, Van Engen 2002:34에서 재인용)라고 주장했듯이 하나님의 
선교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선교학적 관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교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한다(Shenk 2003:19). 창조주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 선교, 하나님의 말씀 등 세가지 주제로 나누어 
조사 정리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나라 계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창 1:1) 
사람들의 불손종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변질된 이 땅 만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참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육신으로(요 1:1-3) 오셨다. 창조하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도래할 새하늘 새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셨을 만큼(계 21:1-5)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예수님 오셔서 두루다니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성있게 가르치시며 전파하신 것도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마 3:2; 4:17; 4:23; 9:35)는 





천하만국에 전파되어야하며(막 13:10)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으며 (마 24:14) 제자들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라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일하시겠다고(마 10:7; 
24:14; 28:19-20; 요 5:7) 밝히셨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전파하시는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었기(Ladd 2009:24)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다(마 6:33). 그러므로 성경전체에서 면면히 흐르며 전체 메세지를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는(Bright 2009:5) 선교운동의 강력한 동력이 되며 선교활동의 목적을 
이끄는 주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는 소식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하신다(사 65:17-25, 
66:22)는 소식은 메세지는 복음중의 복음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쁜 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하시는 뜻은 다름아닌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사 60:19-22) 영원히 함께 살아 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근본이해가 된다.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여러가지 비유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심으로서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으며 
듣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모티브(Motive)가 되고 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마 12:28, 눅 11:20)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마누엘이신(마 1:23)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였다. 아직 하나님 통치 안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하고 있으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이 땅의 현실적인 메시아 통치와는 다른 양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은 곧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령이 항상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다가올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Ladd 2001:24, 77, 82-86).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의 인격체로 상존하는 완전한 인격적인 관계임이 틀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확장되어 가는 
선교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아무리 형편 없는 비천한 사람에게라도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거치지 않고는  참된 복음이전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 받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할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교 방법인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시대에 속한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으며, 우리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포함한다. 미래가 현재가 된 것이다. 다가올 시대의 축복이 지금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미 실현된 현실이요, 현재의 경험이요 현재의 교제이며 
그것이 다가올 시대에 놀랍게 확대되며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현실이 되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끈다(2009:70-72). 영원한 
생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인 만큼 
하나님의 나라 출발점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임의 나라라는 주장은(2009:469, 470, 550) 받아들여지고 
인정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세상의 뛰어난 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이 규정 짓는 그런 나라에 대한 정형화된 단순한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사랑을 주시고 사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36)는 예수님의 말씀 에서도 사람들의 
연구로 규정 지은 나라 또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한 나라의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영과 실존 포괄하는 
하나님의 전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 인격적인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인격적인 교제 안에 이루어지는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이다. 모든 하나님의 선교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복음 전도활동을 통해서 모든 잃어 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활동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을 주시지만 복음이 억압과 강제로 전도되지 않는 다는 것은 바로 이 세대와 
영원한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인격적인 교제라는 속성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 오심을 
통해 도래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활동에 의하여 완성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도 
하며 (눅 19:11) 가까이 가서 도착하여 주실 수도 있으며(마 12:28; 3:2; 4:17; 막 1:15; 마 
6:10; 눅 17:20; 마 21:43; 눅 12:32 등) 활동하게도 하시지만(마 11:12)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베푸셔야 가능한 전적인 하나님의 
활동이면서도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Ladd 2009:463-469).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자들에 의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들을 세우셨다. 
교회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Kuzmic 1986:65; 박기호 2017:21에서 재인용) 교회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포괄적인 교회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박기호 2017:12). 하나님 나라와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배우고 
유지하여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기 위해 주변 이웃과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천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온 몸, 즉 전 인격체로서 선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포괄적인 사명이 된다(2017:13, 16). 
성경의 종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종말적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직접 연결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행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종말은 역사의 단절이나 마지막으로 이해 
되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시작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Moltman 2010:67, 238).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종말적 계시는 반복될 수 없는 궁극적 성격을 
가진다. 죽어가는 이 세계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물의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뜻한다(2011:242-243). 승리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재림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하실 완전한 나라이다(Ladd 2009:40).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다시오실 예수님을 널리 선포하여 할려야 하는 
것이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로 선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선교하신다. 예수님이 세레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기뻐하셨다(막 1:11).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 임하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현존하시는 언제나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성으로 증명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성의 





삶의 토대를 좁은 논리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성은 오히려 한계를 지닌 
인간적 사상의  제한적인 틀 속에 인생을 가두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계, 인간 역사, 개인의 경험에 기독교 
신앙을 더하여 큰 그림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 함으로써 인간 이성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실체를 보고 만나야 한다는 의미이다(McGrath 2015:159-161). 
근대 이성주의의 발달과  합리주의 계몽주의 환경 아래 삼위일체 이론은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신학자들에게 무시 당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간적 지혜와 사상의 발전에 근거한 이성적 합리적 추론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그 한계가 드러남으로서 1차 세계대전 후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와 일관성 
타당성이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다(2015:46-47).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칼 
하르덴슈타인(Karl Hartenstein) 이 처음 사용한 미시오 데이(misio Dei)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의 보내심”을 뜻하는 함축적인 단어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는 단어로 칼바르트(Karl Bath)와 칼 
하르덴슈타인(Karl Hartenstein)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적 활동에 
근거한다고(Hoedemaker Livertus A.:1995:163; Wright 2012:74에서 재인용) 주장한 바와 
같이 선교를 시작하시고 출발시키며 원천이신 성부 하나님은 선교를 쉬지 않고 
추진하신다.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외치게 하시는 주창자이시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며 준비하신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선교를 실현하신 성자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선교에 참여할 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셔서 선교로 
내 보내신 분이셨다. 이제까지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성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메세지를 기억나게 하시며 선교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현존이신 것이다(이상훈 2016:17)   .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은(골 1:19) 자신이 성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요 14:16).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길을 열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 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심을(Nissen 2005:285) 깨닫게 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시며 성부 하나님 계신 곳에 언제나 함께 창조 세계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할동하신다. 창조시에도 함께 계셨으며, 인간의 형상을 만드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홍해를 건너 실 때에도,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고 선포하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에도 항상 함께 계셨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는다. 상호내주하시며 우리들을 사랑 안에 품으시며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중단없이 포기하심을 모르시는 강렬한 사랑으로 이제도 삼위일체로 
활동하시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역사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목적을 위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속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구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실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완성 되는 것이다(Ladd 2009:603-610). 교제와 친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이며 목적이며 결과이다(Nissen 2005:135).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 상호간의 교제와 성도와 이방인과의 교제 즉 하나님 나라가 창조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이 되는 것이다(Ladd 2009:538-
539, 550). 
인격적으로 상호 내주하시며 인격체인 우리들과 사랑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며 영원히 살리기를 바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인류 각 개인들의 
생명을 친히 주셨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증거 하시고 계신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이나 하늘에 있는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모든 백성들에게 어서 오라하시며 화해의 팔을 펴시고 계신다(골 1:20).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인도하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만물의 으뜸되시며 만물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골 1:16-18)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요 16:12-15) 진리를 온전하게 실현시키시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신다(Nissen 2005:285-287). 맡으신 역할 대로 온 힘으로 천하 만민을 인격체로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심을 통하여 자기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인격체로 상호 내주하시고 
하나가 되어 선교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자신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Ladd 2009:40).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된다. 성경에 드러나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목표 
지향적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울이 먼저 전한 복음(갈 3:8) 
이라고 말한 것 같이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 즉 참된 복음이 된다. 열방을 복 주시려는 
선교에 완전히 영원히 헌신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내적 역동적 
움직임으로부터 나오는 활동을 하신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심을 믿는 
것이라고 증거했다(요일 1:3).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며, 이러한 교제의 확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자기백성들을 계속해서 연결짓고 계시는 것이다(Wright 2012:68-69,75). 
말씀으로 선교 
성도가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해답은 성경 말씀 속에 있다. 
모든 성경이 하나 같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전하고 있다.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가정을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새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새 가정의 멤버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 하나의 선교를 가지고 계시는”(Wright 2012:76)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가운데 함께 
살아오셨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소망에 대한  본질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계시하신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주고 지으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시는 활동 즉 한마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선교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게신 것이다(2012:75).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바른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완고한 고집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 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풀어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어림 짐작할 수는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도 알 수 없다. 말씀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더욱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다윗이 노래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진실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하고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확실하게 증거하실(시 19:7-9)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계시하므로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Calvin 2012:79-83).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베푸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문승만 2001:3). 





에스라까지 구약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이 살아 온 삶의 
모습과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돌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선지자들을 통한 메세지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평가하시며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신다. 지혜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 왔는지를 배우게 하신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친히 천국 복음 전파하심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제자를 
찾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명령을 하신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밝히 알게 
하셨다. 복음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다가간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로 배우게 하신다. 계시록을 포함한 나머지 말씀을 
통하여 종말적인 새롭게 세우시는 긍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심을 통해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 가야하는 지를 확고히 하도록 
인도하신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에서 모든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선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Moltman 2010:257) 성경의 권위에서 
나온다(Wright 2012:69)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울 서신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바울 서신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교를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려하느 것은 어리석은 접근일 수 밖에 없다.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데이비드 보쉬(Bosch)는 하나님의 
선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할 신앙의 본질이다(2010:516).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mother of theology)가 되는 것이며(2010:41-42),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신학의 





정립되지 않음은 곧 말씀의 선포에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회 답지 않은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소통의 언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한 의사 
소통에는 전달하고 쉽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뜻과 목적이 포함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생활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화자의 마음과 의도를 서로 이해하여 사람들이 교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접하고 읽게 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며 
사랑하시는 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하시는 마음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 때문에 무슨일을 하셨으며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게신지를 밝히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에 대한 바른 이해을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 정확한 이해의 바탕이 되는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므로서 “성경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에 헌신한 이야기이며.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이다”(Wright 2012:69)는 것이 발견되고 깨달아 지고 이해될 때 
성경은 바르게 읽혀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도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하는 우주적 이야기 한 가운데로 들어 
가야한다(2012:77).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뜻이며 
성경이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많은 삶의 이야기들와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 각권 각장의 이야기마다 나름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메세지를 포함하고 있을 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반적인 





주제로 일관된 조화를 이루시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차원이다. 인자와 긍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활동하시는 
이야기인 성경 말씀은 자기 백성들과 같이 함께 영원히 살고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선교 차원의 책이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가 
참여하여야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온 땅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다. 
성경의 핵심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 성경이 그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있다는 것과 그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선교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교회를 삼위일체의 활동으로 끊임없이 세우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 개척 활동을 같이 꿈꾸며 참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윤석길 2011:34).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친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이야기들이다. 성경 본문 자체가 선교활동의 산물이며, 많은 면에서 선교적 현상을 
드러낸다. 본문 기록 과정이 본질적으로 매우 선교적이다는 것은 선교활동 중에 기록된 
바울 서신들이 그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된다. 성경 본문 자체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의 
산물이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베푸신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에서 행하신 일과 친히 하시고 계신일,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신약 
성경은 모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활동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로 이루어져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교회개척 방법을 통한 선교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보냄을 받으셨으며, 또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선교활동을 잘 아는 것이(Moreau, Corwin and McGee 2009:73-77) 
필수적이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 교회를 세우심, 찾아가시는 
예수님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는 복음이다.’ ‘예수는 선교사다.’ 등과 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나온 케리그마(κήρυγμ, kerygma)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다. 스텐리 존스(Stanley Jones)도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의 본성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놓여 있으며, 예수의 
본성이 바로 복음의 기쁜소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했다(2016:12-17). 장차 모든 백성에게 임할 충만한 기쁨을 위하여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이며,  예수 이름 빠진 구원과 복음의 메세지는 
전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을 이긴(요일 5:4)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기쁨을 현재하게 
하신 결코 가볍게 여길 작은 승리가 아니다(Bright 2009:337-338).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십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로 임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까지도 누리게 
하는 예수님의 온전하고도 충만한 이루심이다. 
하나님이 온 땅을 선교하시는 가운데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을 
베푸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나라에 속하도록(요일 4:7-21)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선교의 주님이시다. 선교의 주님은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 
짐을 대신 지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가당치도 않는 일”을 원래 약속하신 뜻 그대로 한 점 흠없이 
행하심으로(Fenwick 2004:38-39)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랑을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으며 천하 만민을 위한 구원의 이름이 
되어 주셨다. 누구든지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는(롬 10:13)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세대를 넘어 자기 제자들과 같이 선교하시고 계신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필수적인 음식 보다도 더 우선시하며 중요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신(마 4:4; 요 4:34) 예수님의 복음을 고려할 때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의 부활의 
의미가 빠진 말씀 이해는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생명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시며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속된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을 
구약성경에서 얼마던지 발견할 수 있다. 성경 말씀에서 제시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도 명백하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고 미리 선포하게 
하여 알리셨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동안 함께 지내며 배우던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모두 도망자들이 되었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부활사실을 확인 시키시면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온 땅의 모든 미래 세대의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 
의심하던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며(요 
20:28)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베드로는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특히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며 세상 모든 자들이 구원 받기 위해 불러야하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세지를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뚜렸하게 
밝혔다(행 2:14-40)(McGrath 2015:101-103). 이 모든 증거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 계시된 분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무었을 약속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무었을 분부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맡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시작하며(막 1:1)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예수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한다(막 15:39). 마가 복음 1장 2절, 3절에서는 구약성서에서 말라기와 
이사야 등 선지자들의 예언 대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이원우 2009:304-305).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사 7:14)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다(마 1:23).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와 ‘주’로 동일시하여 
정의 하였다(Wright 2012:132-135; 이원우 2009:327). 예수님을 백부장을 통해 정녕 의로운 
분이심(눅 23:47)과 십자가 강도를 통해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심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심을 
증거하여 장차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소망을(눅 23:41-42) 기대하게 하였다. 요한복음은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평범한 여인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요 11:25-27) 고백하는 장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부활의 주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 창조의 참여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이 
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며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  
심지어 귀신들도 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막 2:24)이신 것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은 성경에 찾아 볼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활동과 직접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루리라 하셨으며(마 
5:17-18) 천국이 가까웠다(마 4:17)하셨고, “나를 본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이다”(요 
14:9),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하셨으며, 천국을 아시는 분으로 천국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하셨으며, 땅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장차 일어 날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므로 사람 마음에 있는 일을 알고 행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계시하신 말씀들에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하시는 분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한 복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며, 미래의 축복이 이미 예수안에서 현재에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에세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부활의 기쁨 속에서 경험하는 변화된 삶을 
맛보게하며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Moltman 2011:570).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오신 예수님과 교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다(Ladd 2001:103).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불순종의 죄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그 값을 치러셨다. 사람들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내적 증거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객관적으로 화해할 수 
있음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Barth 1942:325; Moltman 
2011:430에서 재인용).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을(고전 15:3)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남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십자가는 깨지고 





눌린 많은 사람들이 용서 받았음을 깨우쳐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단코 끊어 질수 없음을 확신하게(롬 8:31-39) 만들어 
준다(McGrath 2015:82-87).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크신 자기 사랑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입증하심으로써 온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여신 것이다(롬 5:8). 이 객관적 사실을 열방에 
삼위일체 활동으로 알리고 계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져 온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예수님 지상 사역에 의해서 밝혀 졌다. 예수님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곳곳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시며, 십자가 사랑 보이신 분이시고,  에언자들의 말씀을 따라오셔서 이루신 분이시다. 
바울사도가 선포한것 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죄와 버림으로부터 극복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빠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받게 된다(요 8:12).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올 
방법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친히 
그분의 창조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활동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주체는 선교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실체이다(2015:72, 92).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골 1:15-19)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로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Jones 2016:58), 
“온 세계가 예수님에게 속한다는 세계관을 갖는 다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 갈수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엡 1:22-23; 고전 12:12-27)는 유기체이자 
생명체이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양육하여 온 세상으로 
파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133-134). 스데반 집사와 바울사도를 통해 선포된 것처럼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행 7:48, 
17:24)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각 사람 속에 주고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두겠다고(겔 36:26-27)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도하시면서 전도의 교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자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모우시는 활동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선교하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제자를 세우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활동이다. 이 선교활동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8)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포하셨다. 부활 하신 후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모든 민족을 세례 주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하여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마 28:19-20)(Nissen 2005:41-43)는 분부를 하셔서 모든 세대를 넘어 온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셨다.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 선교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Kirk 1999:23-37; Wright 
2012:74에서 재인용). 교회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 승리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진 증인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Ladd 2009:610-
611)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같은 시대 백성들에게  종말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세지를 실천하는 삶을(Nissen 





메세지를 붙잡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창조 재생산되도록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택하여 보내심으로서 출발시키신 것이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게 하신다(Ladd 2001:179-180). 이 
모든 활동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열방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예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 풍조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갈 1:4)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엡 2:1)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되실 뿐 
아니라” (골 2:10) 교회의 머리”되시며 (엡 1:22; 골 1:18; 히 2:8; 계 19:16)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복음이시다(요 14:6). 하나님 나라이며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참 
소망이 없는 악한 세상에서 불러 내어 예수님의 참 빛 안에 들어가 살게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벧전 2:9)(나용화 2010:113).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근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공동체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Worshipping Community)로서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공동체(Witnessing Community)로서의 
역할이 동반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예배와 전도 선교를 구분 짓는 사고에서 나오는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뜻을 바르게 따른다고 볼 수 없는 것이된다(Stott 271; 박기호 
2017: 17). 
교회의 몸되시는(엡 1:23; 고전 12:27) 예수님은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몸소 보여 주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못지 





15:17)(윤석길 2011:60), 세상 끝날 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 28:20).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제자들의 
사역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파송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되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서도 병든 자들이 고침 받도록 
하셨으며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게 하셨다(마 10:8; 눅 10:17). 하나님의 권능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시행되게 하셨다. 이 같은 역사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 모든 세대 모든 
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제한없이 경험되게 
하심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서(고후 5:20) 예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계신다(Ladd 2009:545-546). 온 시대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시고 먼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같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부터 사도행전 이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히 예수 복음 
들고 어디던지 갈 수 있는 선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모두는 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일 수 밖에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 없이 한 성령을 마시고 세례 받아 한 
몸이 된 제자들은(고전 12:13; 갈 3:28; 엡 2:13)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다(Bosch 2010:73). 자신들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임무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본 받은 자들들과 
또 바울 같은 사도들을 본 받은 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과 현장 경험 
등을 포함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다. 제자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교 활동이다(Shenk 2004:214-232). 
하나님의 선교활동을 위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교회 안에 
모아서 기쁘게 품으시고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양육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것을 증거받게 한다(Calvin 2016:10).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 시대에 속하면서 또한 다가올 시대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며(Ladd 2011:541-542) 교회에서 양육된 
제자들이 선교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교제 활동을 창출하게 
된다. 그 활동을 통해서 외부인들을 초대하여 교회 공동체의 교제 관계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는 교회에 활동에 참여하게하는 (Schnackenburg 
1959:160; Ladd 2009:539에서 재인용) 중요한 역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 들어 오도록 예수님의 선교가 이루지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기쁜소식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Ladd 1964:111-119).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도 실행도록 하셨으므로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2009:536-537).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실행하는 참된 제자훈련은 예수님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방법론을 모색하고,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기울여야 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진정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도록 하여야 한다(Peace 2001:428). 더 나아가 성육신적 복음전파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이 소통되고 이해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의 문화적 형태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모든 문화와 시대에 복음의 전파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게 된다(Frost and Hirsch 2016:156-159).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하기위하여 복음 전념하는 것은 
지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없다. 천국복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곳곳에 지역교회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한 영혼이 천하 우주의 만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지금도 인도에 사시면서 인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은(Jones 2016:35, 41) 갈릴리 나사렛 작은 동네 그 당시 환경과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오셨다. 언제 어디서나 당시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그 문화 속에서 사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시고 계시며, 한 영혼을 불쌍이 여기시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마 16:26; 18:12-14; 눅 15:4-7). 자기 백성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날에 달시 살리리라(요 6:39) 하신 바와 같이 온 땅 곳곳의 
자기 백성들를 찾아가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시며(계 3:20).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시다(요 1:1).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실과 같이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선택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서부터 선지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서 만나러 오신 분이다. 
지금까지 각처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시는 선교하시는 
예수 하나님이시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땅에 찾아 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나라로 
인도하여 같이 영원히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복음을 알리는 일을 위해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지속적인 재생산적인 선교를 출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천국 복음 선포를 포함하는 이 재생산적 활동은 예수님 공생애기간 중심적인 
사역이었다(Bosch 2010:65).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증거하시지 않으면 
사람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며, 상고하면 상고할 수록 지극히 은혜로운 
감격인 것이다. 이 땅에 성육신 선교의 모범을 세우신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게 된다. 성육신 
선교의 예수님은 오직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 받으며 억압 
받는자 또 죄인 들과 오히려 억압하는 자 탐욕을 쫓는자 부자들의 영혼을 구분치 
아니하시고 각양의 삶의 모습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회개와 세례의 과정으로 모두를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셨고, 연민을 느끼신 인간적인 정서적인 모습을 보이셨지만 
부끄러움에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며 진솔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셨다. 
백성들의 삶의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시는 선교를 하신 분이시다(Scarzzero 2016:52-53, 
87). 
그리스도인들의 바르고 참된 선교활동은 예수님 사역을 본받아 성육신적이어야 
하므로 전도 선교 사역은 진솔하게 다가가며 진실하게 관계 맺고 진솔하게 보여주며 
진실된 만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소통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요구된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이 섭리하신 복음 전도의 근본적인 방법(고전 1:21)이 될 뿐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Frost and Hirsch 2016:140-144). 복음의 진리 자체를 우상 문화와 타협해서는 
안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인간적 세계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육신적 선교는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그들과 같은 입장으로 교제해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참된 복음의 삶의 자세로 복음의 
메세지를 구체화하여 토착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진정한 성육신적 선교가 되는 것이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녀로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도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바른 선교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2016:76-81). 
약속의 하나님은 이미 이땅에 오셨으며(요 1:1), 오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바와(요 14:3) 같이 진리와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온갖 탐구를 위한  
열정적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하늘 새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 오시고 
계신다. 종말적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메세지는 모든 말씀의 
계시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여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Nissen 2005:289; Aagaad 1991:45).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안에서 인내와 성장 성숙을 추구하며 허락된 기쁨을 





만나야하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 사명을 부여 받은자들 곧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관계를 이웃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활동을 통하여 주변 이웃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체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최선의 선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 전달로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Guder 2013:133-135). 
예수님이 묵시적이며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리키신 
뜻을 따라서 복음에서는 한결같이 예수그리스도의 영광 스러운 다시 오심을 가리키고 
있다. 복음서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확고한 소망을 제시함으로서 당면한 환란과 
핍박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파루시아 때 최후 승리를 보장 받을 것임을(막 13:13)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환란과 핍박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함을 강조한다. 준비하는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요 13:1)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를 쉬지 않고 찾으시는(요 4:23)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갈급하신 선교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준비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은 선교 신학의 근본적 기초가 되며 무엇 보다 찾아 오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선교인 것이다”(Legrand 1990:152; Nissen 2005:290).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 오실 때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이 도래할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요일 3:2)라고 고대한 것럼 예수 안에 긍극적인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외 다른 것일 수 없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사 60:1)는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도착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다가 올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과거보다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찾아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Moltman 2010:60-68).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하셨다“ 대 위임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Wright 2012:71). 이 계명의 뜻을 
쫒아서 주변 이웃들과 예수 안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다시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아직 알지 못하는 뭇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새 사람으로 인도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세대를 사람들을 찾아 오시고 찾아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찾아 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의 삶, 곧 선교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선교 
윌버트 쉔크(Wilbert Shenk)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령의 역할과 떨어져서는 
이해될 수 없다”(2003:31)고 주장했다.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께 오도록 하시며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 안에서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선교활동들을(Moreau, Corwin and McGee 2009:132-133) 연합하게 하심, 선교의 삶으로 
인도하심, 끊임없이 재생산 하심 등의 주제로 분류하여 고찰 연구하고자 한다. 
예수안에 연합하게 하심 
선교는 예수님 사랑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예수님 사랑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도록 돕는 한마디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열방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right 2009:327). 
인격적인 교제를 인도하시고 주변 이웃으로 확장되도록 인도하시고 불을 붙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은 
(Nissen 2005:127)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 교통하게 하심으로서 매 순간 새롭게 





생겨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하신 것이다.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뜻을(행 1:4,8) 승천하시기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이 
필수적으로 동반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땅에서의 선교를 위하여 성령님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으며(마 1:18; 눅 1:35)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셧다. 마리아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긍휼이 여기시고 비천한 자를 도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눅 
1:41-54)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항상 임하셔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만민을 위한 구원 열방을 비추는 빛이심을 선포하여 노래하게 하신 것이다(눅 2:25-
32). 아기가 자라고 강해질 때 까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시며(눅 2:40) 선교를 출발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은 친히 강림하셨다(마 3:16; 막 1:10; 
눅 3:22).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사십일 동안 광야로 이끄시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셨고(마 4:1; 눅 4:1) 갈리리 사방에 예수 이름이 소문나게 
하셨다. 회당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때라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도록(눅 4:14-19)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신 분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활동 안에 있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교제하게 하는 활동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특히 
가정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크기 다양한 종류의 작은 그룹의 교제 모임이 예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 모임이라면 믿는 사람이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던 모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비록 공식적인 예배의 틀이 아직 갖추어 지기 전이라도 예배는 이미 





예비 하셨으며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성도 
개개인의 마음을 확정 짓고 복음을 향해 나가도록 준비하게 하시며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며 나가게 하신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구원 받은 백성들이 각양의 자기 삶의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님께 영광를 돌리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안에서 머물면서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소망하게 하며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마 6:33)(박기호 2017:16). 때문에 제자들을 포함하는 
교회 공동체들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예수 사랑을 드러내시고, 같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활동을 거부할 수 없게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나누는 생활은 선교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된다(Meeks 1972:69; Nissen 2005:134).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인격적인 관계 교제 활동이 뚜렸하게 드러난다. 각양의 성령이 베푸시는 
각 사람의 은사 조차도 각기 독특한 개성으로 발휘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으로 
향해가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수반 되기 때문이다(Shenk 2003:39).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사들은(고전 12:4-6)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작은 언덕에 각양 
각색의 이름없는 꽃들이 어우려져 아름다운 작은 언덕을 이루는 것 같이 각 사람의 
은사들이 모여 복음을 나누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서로 돌아보고 
보살피며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행진하게 하시며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불러 들이고 수용하여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한 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곳곳에 재생산하는 교회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베풀어진 
것이므로 모든 은사가 발휘된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사를 받은 제자들이 보전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셨다(요 17:23).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일하시면서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하시고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 안에 연합된 성도의 모임에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간에 서로 봉사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세우신다(Warren 1998:102-106).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같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같이 끼뻐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예배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섭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 주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을 공유하며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로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 
사역을 각자의 삶 속에서 허락된 감성적 지성적 영적 육적 자원들을 사용하여 총체적으로 
감당해 나가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드러내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열정적인 증거들이 선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표지로서 드러나며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쉬워지게 되는 것이다(Guder 2013:151-169).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는 아가페 사랑은 아픔과 소외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언제나 시대적 고통을 짊어지게 하고, 소망은 현재의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 질 수 
있게 하여 난관을 넘어가게 하며, 예수 안에 있는 죽음도 이기는 사랑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인도한다(Moltman 2010:39-40). 만일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이 땅위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전파될 
것인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 시대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해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에만 안일하게 머물며 자신이 복음 





않는 제자라면 존 칼빈이 프랑수와 왕에게 보내는 글에서 표현 한 것과 같이 산적 행위를 
하는 것이되는 것이다(Calvin 2012:19).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웃과 열방에 
증거하도록 부름 받았다. 예수님 말씀 하신 것처럼 참된 제자들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며(요 13:35)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Fiorenza 1983:323; Nissen 2005:135). 예수 안에 연합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뚜렸한 모습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의 정체성이된다. 교회의 선교는 곧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의 정체성을 잃어 버리게 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교회도 생겨날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되며 교회의 선교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할 수 없게 된다. 선교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온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며 참 주님의 교회로 
인정되는 것이다(Goheen 2012:24-27.31). 
모든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따르려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Shenk 2003:289).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성령은(Nissen 
2005:127)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을(롬 10:9) 예수 이름으로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도록 하신다. 이미 베푸신에 일을 
감사하게 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신다. 세상 속에서 서로 교통하는 교회로서 
매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체로(Banks 2017:75) 존재하게 하셔서 선교활동을 





교제하여 예수 이름으로 참 생명을 경험토록 하는일(Banks 2017:35, 55)에 연합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선교의 삶으로 인도하심  
성령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발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Shenk 2003:275-276).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고 
하신 바와 같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포함한다. 미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활동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보편적인 행위이다(Nissen 2005:287; 
D’Costa 1986:135).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나게 하시며 “마땅히 할 말을 그 때에 가르치리라”(눅 12:12)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과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진리안에 
굳건하게 서도록 도우신다.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활동을 행하시는 분이시다(Ladd 2011:381).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므로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 받게 된다(2011:383) 성령은 
먼저 믿음을 얻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 2:4) 하신 바와 같이 성령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도록 도우신다.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현실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며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과 목적을 알게하시는 분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하신 바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을 보냄을 받은 
백성이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는 선포된 바와 같이 믿음의 백성들은 뭇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 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인(고후 3:3)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깨닫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생각하게 하셔서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복음 전파에 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 처럼 삶의 전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평생의 과업으로 예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교로 인식하게 하신다(이상훈 
2016:21).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는 선교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전에 우선적으로 성령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 먼저는 언제나 예수님 사랑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시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Kaiser 2013:79-80). 잘못된 
감정들이 마음 속에서 자라나도록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변화와 고침을 스스로 
추구하게 하신다.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같이 안타까이 울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메세지와 같이 이웃의 시련과 불행을 보고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며( 윤석길 2011:135-136).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로 자리 
잡도록 성령이 쉬지 않고 인도 하신다. 이웃의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삶의 기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독차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필수적인 자세임을 가리키고 인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도록 활동하신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하신 바와 같이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요 17장)을 따라 성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시는 활동이다. 모든 자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마 6:8) 성도들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친히 간섭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 목적과 자기 관심에서 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변화받게 하심으로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만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모든 힘들고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기쁨으로 넘어 가는 은혜를 얻도록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땅의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으며(마 6:9-15)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높아짐으로서 뭇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며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여 다시 온전하게 이루시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같이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뜻이 이루지기를 소원하며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가리키신 것다.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 내 목적과 
모든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이웃으로 확장되며 부패하지 않은 마음 가진 성도도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금과 빛이 되도록(마 5:13-16)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통 교제하시며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머리와 마음만으로 아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받는 이웃들을 향해 선한 실천을 많이 강조하셨다. 그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갖는 실천도 포함하셨다. 소망이 없는 자는 
살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은 제자들이 
갖추어야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된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심으로서 성도들을 끔구는 자들로 인도하신다(김형국 2017:280-281).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람이 무었인지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마음에 두고 
소망하며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구되며 우리가 
알게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과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McGrath 2015:71). 성령은 꿈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시며 도우신다. 그 인도하심의 첫번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마음의 자세이며 제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재적인 주권을 받아 들이고 인정함으로서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신다.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단 없이 재생산 되도록 
하는 선교 활동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초월적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변화 받음은 오늘날 크리스챤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단어 중 하나이다. 예수 안에서 
변화를 모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성도의 삶은 변화하는 삶이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는 변화하여 성장 성숙하는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초청받는 선교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을 향해 변화 받는 삶이 되고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를 마음 속 깊이 새겨서 행동으로 옴기는 것이다. 성령의 간섭하심과 





제자들이 되값을 수 없는 큰 사랑(agape)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게 하신다. 사랑 
받은 자로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agape)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섭리를 깨닫아 예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성령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선지자들에 
이르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낸 삶의 여정들을(히 
11:17-40)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 앞에 빚 진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사는 소망으로 열방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과 예배 의식에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입은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 내게 하신다(Breisch 1990:216-218). 
성령이 친히 제자들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빛으로 온 땅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끊임없이 교회를 재생산하심 
선교는 발전하며 번성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하신 말씀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아라”(마 28:19)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활동을 한 세대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를 
걸쳐 땅끝까지 이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바라심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부터 초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새로운 제자들에게 처음 받은 복음이 변질 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전달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계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개척사역이 예수님 말씀대로 끊임 없이 진행되어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며 
교회를 통해 양육된 새로운 제자들이 또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새로운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성령의 선교하심을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 
있는 모든 육신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Ladd 2011:381)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되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역동적으로 가는 곳 마다 온 땅에 복음으로 살아 
가는 제자들로 가득차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사는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창 12:3)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나아가 모든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굳게 확인하여 주셨다(창 22:18; 26:4; 
28:13-14).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 받아 약속을 믿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굳게 믿으며 후손에게 물려받은 그 약속을 전하고, 
약속의 대를 이어감으로써(창 28:3-4; 47:29-30; 48:3-4; 50:24-25)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로 
살아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방법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약속을 이루시는 선교를 실천하시면서(Kaiser 2013:71-72)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셨다(마 1:18; 눅 1:31-38). 천지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창 
1:2)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누구던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 2:21)는 약속을 각국에서 모인사람들에 알리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실 것”(행 2:38)을 베드로 입술을 통해 선포하셨다. 바울을 
비롯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받은 디모데 디도 등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후손들을 쉬지 않고 발굴하여 양육하시며 
세대를 넘어가는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시고 계신다. 
성령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선교에 참여토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풍성한 
종합적인 활동을 펄치신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고전 
12:3)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 하여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롬 8:14-17)인도 하신다. 믿는자들에게 예언, 섬김, 가르침과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 다양한 은사로(롬 12:5-8)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소망하시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따라 이 땅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빌 4:13). 
각자의 신앙의 삶을 통해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 선함과 신실, 온유, 절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소극적인 선교 참여에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며,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의 근본적인 동력이되시는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시므로서 이땅에서 지속적으로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제자훈련의 본질적인 특징은 계속되는 제자들의 재생산 활동이며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는 되는 것이 주목적이 된다(김형국 2017:18). 이것은 지역적 
공간적으로 순차적 점진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이며 이땅 지구 곳곳에서 
일으키시는(Sjogren 2006:142-143)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세상에 증거할 수 없으며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은 바로로 성령의 임재 여부이다(이원우 2009:350-
351).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셩령은 에스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며(겔 37:14)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을 것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고(욜 2:28)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있도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따라 (요 14:16-17)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확정하는 세례를 
베푸셔서 구원 받음을 증거하시는 것은(Glasser 2008:421-423) 물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우시고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하시는 방법으로 온 땅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개척하는 활동은 인류를 구원을 위한 중요하고도 가장 긴급한 사역이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가능한 사역이 아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게(행 1:4-8)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이 없었다면 그만한 성과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게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사라졌을 것이다. 십자가 예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과 열매를 맻는 사역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덫 입혀 주실 때 즉 성령이 임하는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확산되어 교회가 설립되고 또다시 주변으로 선교하는 
교회들이 재생산 되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2004:27-29). 하나님의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개척되지 않으며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교회는 물론 
구원의 역사는 없다는 뜻이 된다. 교회와 선교는 생명과 음식과의 관계처럼 맞물린 필수 
보충적인 관계가 되므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방동섭 2010:8-9). 심화된 의미로써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이므로 그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활동과 뜻을 중단시킬 수도 없다는 의미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문승만 2001:33)라는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공동체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친히 쉬지 않고 
증거하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선교를 위하여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먼저 믿는 자녀들을 택하시고 양육하셔서 
그들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세상 속에서 신실한 약속을 얻은 백성으로 살면서 이웃과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실천하게 하신다(Guder 2013:148). 부름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과 선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및 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 이해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신비를 풀어 알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선교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참하여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2013:38-
60). 이모든 과정은 단번에 거대한 협곡을 뛰어 넘는 일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며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형태로서 모든 세대에 반복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가운데 교회를 






본장에서는 교회개척의 선교학적 관점을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성령님의 
선교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하나님 나라계시와 삼위일체 선교, 
말씀으로 선교로 나누었고, 예수님의 선교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 교회를 세우심,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탐구하였다. 성령님의 선교는 예수 안에 연합하게 하심과 
선교의 삶으로 인도하심, 끊임없이 재생산이란 주제로 연구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선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선교의 기초가 되며(요 1:14), 예수님은 
계속되는 선교를 빠르게 전파할 목적으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셨다. 성령은 새로운 
교제를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윌버트 쉔크(Wilbert Shenk) 발견은 매우 귀하다(2003:20, 
96-97). 같은 맥락에서 온 땅에 교회개척를 개척하시는 하나님은 선교는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 이루시는 선교이다는 것이 교회개척을 선교학적 관점으로 탐구한 본 연구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거대한 하나의 가정이 생겼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된 이 창조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모든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새하늘 새땅, 즉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자기 백성들이 성령안에 교제하며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 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먼저 탐구하였다. 
자기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치러신 예수님은 말씀 대로 오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안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목적을 이루심으로 모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며 
승리하셨다. 그승리를 모든 백성에세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생명체인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주님이 친히 부르신 각처의 제자들이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서 이웃과 열방에 예수 





오셨다. “지금도 인도에 사시면서 인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의 길을 걷고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존스(Jones)가 증거한(2016:35, 41) 것처럼, 모든 시대 모든 환경과 
그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선교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으로 재확인하였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인도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하여 연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성도들의 삶 안에서 모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잘 이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신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성장 성숙하여 선교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서게 하신다. 또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하도록 인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가 다시 선교를 통해서 재생산하는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선교학적 관점으로 살펴 보았다. 다음 5장에서는 




제 5 장 
 
인도 콜카타 지역의 상황 
콜카타지역의 상황을 바로 알기 위하여 12세기 이후 역사적 상황과 인도 
카스트제도 아래 있는 사회 문화적 특성, 그리고 힌두교를 중심으로한  종교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역사 
콜카타 지역과 힌두교에 많은 영향을 준 12세기 이슬람 왕국 통치에서부터 역사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슬람 통지기인 델리술탄 시대와 무굴제국 시대, 그리고 이슬람 통지기 
콜카타 지역적 상황과 대영제국의 지배하에 콜카타 중심으로 일으난 반영투쟁, 
민족해방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슬람왕국 통치기 
아리안 족의 인도 이동 이후 부족 국가를 거쳐 불교 왕국,  힌두 왕조와 이슬람 왕국, 
제국주의 영국 등 여러 인도를  지배했던 통치 왕국들은 바뀌었지만, 다양한 차별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려온 힌두교는 소멸되지 않는 풀뿌리 힌두교로 민중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12세기 이후 700여년의 이슬람 왕국 통치기가 힌두사회에 미친 영향과 
사회모습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델리 술탄의 이슬람 왕조 
12세기말부터 인도를 지배한 최초의 독립적인 터키계 이슬람 왕국인 델리왕조는 
오래된 힌두 사원틀올 보수하는 일은 허용했지만 이슬람에 반대되는 새로운 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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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은 금지했다. 이슬람의 적은 신이든 인간이든 반드시 파멸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기간중에도 자유로운 종교 생활은 허용되지 않는 등 철저하게 이슬람의 
교리에 의한 종교정책을 운영하였을지라도 인도 사회의 중심 종교였던 힌두교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 했다. 대다수가 힌두교도인 관계로 촌락이나 집 안에 개인 신전을 만드는 
일까지 금할 수는 없었다. 브라흐만을 정점으로 한 카스트 제도가 계속 유지되었다. 
이슬람사회에 여성의 지위가 힌두사회와 별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도 좋아 진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인도 여인들의 삶은 과거보다 더욱 남성에 의존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조혼풍습과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을 최상의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미덕과 남떤이 사망한 경우 함께 화장하는 사티 제도 역시 존속하는 사회였다 (김형준 
2017:315-321). 
이슬람 계급의 우월의식과 이교도와의 결혼을 금지한는 이슬람 종교적 관습 
때문에 힌두와 이슬람간의 사회적인 교류도 극히 드물었다. 힌두 상위 계급에게 있어서 
이슬람인은 그들의 카스트 제도상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와 동일하게 간주되었다. 
비슈누 종교의 개혁가인 차이타냐(1485-1533)와 같이 간혹  힌두교도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나 주로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개선할 펼요가 있을 때였다. 중요한 통치자나 족장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연히 향께 개종하는 일이 
발생했었다(김형준 2017:319-320) 이후 15세기초 아프카니스탄계 이슬람 왕조가 터키계를 
술탄 왕조를 정복하여 통치를 하였지만 힌두 사원들을 파괴하는 등 힌두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 되었으며 힌두와 이슬람의 경전이 다같이 신성하다고 주장하는 
브라흐만을 사형에 처하는 일도 벌어졌었다(김형준 2017:334-336).  
몽골계 우즈베크 이슬람인이 세운 무굴 제국   
몽골계인 우즈베크 출신 이슬람인의 인도 무굴 제국은 50년에 재위한 악바르 
(Akbar, 제위1545-1605년) 때 가장 번성하였다. 무굴제국을 실질적으로 건설한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악바르는 이슬람교도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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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슬람교도를 포용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했고  비이슬람교도에게 부여되는 인두세와 바라나시와 프라야그와 같은 
힌두교외 성지들을 방문할 때 내야만 했던 세금을 과감하게 폐지했다. 전쟁포로들에게 
강요했던 이슬람교도로의 개종도 폐지했으며 이슬람과 모든 종교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힌두교도의 자유로운 관리 등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다(김형준 
2017:372-403). 
이후 1658년 강력한 이슬랍 세계로 만들기로 결심한 왕 아우랑 제브(Aurangzeb, 
1658-1707)는 악바르가 행했던 종교적 통합과 유화정책은 이슬람 관점에서 볼때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내에서 힌두교적 요소를 없애고 아흐메다바드에 있는 친마타니 사원, 
바라나시의 비슈와니트 사원, 마투라의 케샤와 라이 사원 등을 파괴하면서 힌두교에 대해 
공개적인 적대감올 드러냈다. 더나아가 1669년 힌두교를 포함한 모든 이교도의 사원 및 
학교를 없애버리도록 명령하였다. 1679년에는 악바르가 폐지했던 힌두교도에 대한 
인두세(지즈야, jizya)를 다시 부활하여 이전보다 더많은 세금을 거두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 과세를 실시하고, 무굴 제국의 행정 관리들 중 대다수를 차지한 
힌두인들을 모두 이슬랍교도로 대체시키도록 명령했다. 철처히 이슬람 중심 종교 정책을 
펼침으로서 많은 힌두교도의 반항과 반란을 야기시키고 무굴 제국 쇠락하는 길을 
걷게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2017:419-423). 
콜카타지역 역사 
터키계 술탄왕조를 물리친 아프카니스탄계 술탄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동부의 
벵갈은 자주 독립을 선언하여 델리 술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으며 1538년 무굴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몇 개의 왕조 교체가 있었지만 약 2백년 동안 전혀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비록 이슬람의 세력 아래 있었지만 힌두 문화가 여전히 
성행했으며, 불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불교 
승려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독자적인 언어인 벵갈어를 사용하여 뱅갈어 시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했다. 비슈누교도였던 루파와 사나탄 형제 가운데 한명이 술탄의 개인비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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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되기도 한 것처럼 힌두인들도 재상과 같은 높운 직위를 얻어 술단에게 봉사하는 일도 
있었다(김형준 2017:338-340). 무굴제국이 세워진 후 악바르가 벵갈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세력을 격파한 적이 있었지만 벵갈 동부에서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세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벵갈의 왕조들은 지역의 많은 힌두 라자(Raja)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2017:409). 
내분으로 쇠퇴하는 무굴제국 시기인 1600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인도로 진출하기 시작한 영국은 1757년 유명한 플라시 전투를 통해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인도 전역을 차지하였다. 당초 상업 목적으로 설립된 동인도 회사는 실질적인 
인도 통치를 겸하면서 많은 경제적 수탈을 일삼았다. 토지가 비옥하고 상업이 발달한 
벵갈은 동인도 회사의 3대 중요 상업활동 지역이 되었다. 1690년 무역 허가를 받은 후에는 
벵갈지역의 캘커타로 알려치게 된 곳에 윌리엄성을 쌓고 무역공관을 설치하고 캘커타를 
인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도 진출의 중심지로 삼았다(2017:436, 439-440). 캘커타는 
영국령 인도의 수도가 되었고 본격적인 식민통치 체제를 갖추어 나가던 영국은 인도 
주변의 국가와도 전쟁을 벌여 연거푸 숭리를 거두었다. 19세기 중반 인도의 영토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후 달하우지(Dalhousie)의 합병 정책으로 인도를 완전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2017:447, 456). 
콜카타지역 반영투쟁과 민족해방운동 
콜카타를 중심으로하는 벵갈은 종교개혁운동과 사회개혁 여성운동이 눈부시게 
발전한 곳이며 인도의 민족운동의 중심지로서 역활을 감당하였다. 때문에 콜카타에 
수도를 둔 영국으로서는 민족 독립운동을 억제하고 끝없는 실질적인 지배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도원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힌두교와 이슬람 종교를 이용하여 인도를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활동이었다. 그활동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이 바로 벵갈지역이었다. 
인도 근대 민족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1857년 영국 벵갈군에 대다수를 차지한 인도인 
세포이들의 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종교심 즉 소총 화약포에 발라진 힌두인이 신성시 
여기는 소기름과 이슬람인들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기름 때문이었다. 세포이 가운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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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카스트 출신이 많아 언제나 자신의 카스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진 소총 
화약포를 입으로 물어 띁어는 것은 신성을 해치거나 율법을 어기는 죄악이 되는 셈이므로 
세포이들은 흥분하였다. 그런 화약포를 사용하도록 한 영국이 자신들의 카스트와 신앙을 
빼앗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다는 생각했다. 순식간에 거국적인 반영 항쟁이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민족의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며 민족주의 운동과 종교 
개혁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인도인들의 응집을 막기 위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상호 대립을 통한 균형 정책을 
취했다. 벵갈을 분활하고 로올라트법을 제정하는 등 인도인들의 독립의식을 꺾으려 
발버둥쳤다(김형준 2017:460-461). 나아가서 1857년의 세포이 반영 항쟁이 사회개혁정책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이후 인도 고대 각 제도와 관습을 전통의 
존중이라는 이름하에 묵인햐였다. 인도인의 개혁적 성향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펴나갔다. 
영국이 이처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 것은 왕족이나 호족 또는 지주와 같은 인도의 전통 
지배계급의 반발과 민족주의자 및 사회개혁가들의 비판을 동시에 피하려는 
의도였다(2017:476-477).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영국은 인도 군인들의 출병을 강요했으다. 영국은 
1919년 법원의 판결없이 임의로 모든 인도인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로울라트(Rowlatt)법을 제정하자 인도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같은 해 4월 암리차르의 
잘리안왈라 공원에서 벌어진 민중 집회에서 무차별한 발포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하자 
드디어 인도인의 분노는 폭발했다. 일본이 버마까지 침공한 상황에서 물가의 폭등까지 
겹치차 국민회의파는 간디를 중심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인도 독립의 요구를 위한 대규모 
비폭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인들의 분노가 거세칠수록 영국의 억압 정책도 
그만큼 심해졌고 모든 신문은 폐간되었다. 집회 군중을 향해서는 무차별 사격이 
자행되었고 체포된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고문이 가해졌다. 1942년의 집회로 1만 명 
이상의 인도인아 경찰과 군대의총구 앞에 희생을 당했다. 1943년 뱅갈지역에 사상 최악의 
기근이 들어 단 몇개월 사이에 수백반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일도 생겼다. 194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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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도는 그렇게 바라던 독립을 얻었지만 영국 정부에 의해 조장되었던 상호 
대립정책의 여파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과 반목은 끝내 해결되지 못한 채(국승호, 
진기영 2015:66)  결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는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되었다. 
사회문화적 특성  
힌두교  전통 속에서 카스트제도와 불가촉천민들의 삶과, 여성들의 삶, 그리고 
복음전파에서 중요한 부분이 복잡한 언어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스트굴레와 불가촉민들의 삶  
인도에서 색상을 의미하는 ‘바르나(Varna)’가. 혈통을 뜻하는 포루투갈어 카스트로 
널리 불리기 시작한 것은 영국 식민시대부터이며 지배종족인 아리안들의 피부색이 백인에 
가까운 흰색은 높은 계급을 뜻한다. 차별적인 카스트 제도는 1947년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이 중장년 및 노년층과 시골사람들에게는 결혼관계, 사회 일반관계에서 
중요한 차별적 관습적으로 남아 있다. 도시에서 높은 교육은 받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카스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으나, 라마이아(Ramaiah)교수는 표면적으로 변화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별로 변화지 않으며 고정관념은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Ramaiah Avatthi 인터뷰 2016). 카스트를 없애려는 역사적인 모든 시도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며 반 카스트 힌두 개혁운동은 또 다른 카스트를 만드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인도에서 기독교 카스트 발생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도 사회의 강력한 카스트 
문화 현상인 것이다(Richard 2011:399). 아웃케스트 (Outcasts), 언터처블 (Untouchable), 
하리잔(Harijan)으로 표현되는 카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민계급은 전 인구의 15%나 
된다. 이들과 몸이 접촉되면 안될 정도로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대우받게 되며(전호진 
1995:188) 불가촉천민 파리아(Paraiyar)가 최하위 수드라를 포함하여 다른 카스트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될 경우 큰 죄로 다스려진다. 심한 경우 죽임 당할 수도 있다.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불가촉천민 파리아(Paraiyar)는 시체를 다루는 일, 구식 화장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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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정리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파리아는 마을 공동 우물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리아가 사용하는 우물은 동물의 뼈로 그 주위를 둘러쌓아 표시해서 격리된다. 
불가촉천민으로 법무 장관이 된 암베르카르(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도 부하 
공무원들이 신체접촉을 기피하고 물도 같은 곳에서 마실 수 없었다. 파리아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때까지 타락했고 더러울 수 없을 때까지 더러워진 저주받은 카스트'라는 
인식이 인도인들의 사고 속에 깊이 박혀서 비인격적으로 차별 받고있다(KISS7 2015). 
과거 영국의 인도 지배는 이러한 계급적 차별을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김형준 2017:489) 제대로 해소 되지 않고 오다가 1925.5월 무시 당하고 경멸 당하면서 
인도의 사회의 벼랑 끝에서 사는 천민들은 신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종교개혁과 
비인격적인 차별을 철페하자는 사회 개혁지들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비록 
억압상황 아래서 수동적으로 살았지만 저항하는 방법을 알고 브라만 카스트에 비폭력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수동적인 저항과 적극적인 저항 활동으로 불가촉 천민들의  
카스트제도를 뿌리채  허무는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Jones 2016:100-101). 천민으로 
법무장관이 되었던 암베드카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50년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완전히 철폐되어 모든 분야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권한을 누리게 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회안에서 불법적인 차별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분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형준 2017:490). 
여성들의 삶 
아직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전통아래서 살아가는 지역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허가 
없이는 인도 여성의 삶을 자세히 보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부의 결혼 준비를 위한 
돈 마련 때문에 인도에는 딸이 태어나면 집안의 가장 큰 걱정꺼리가 된다.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길거리에 버려지는 비극이 맞기도 한다. 법으로 금지된 여아살해, 
여아낙태가 성행여전히 자행되고 여자들을 위한 법들, 조혼금지법, 지참금 금지법, 과부 
연금제도 등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집안 일을 하지 않는 인도 남자들은 나가도 
막노동 일자리 조차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모여 카드놀이로 시간을 때운다. 여인들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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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힘들게 하며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여자들은 밭 일을 포함하여 아침부터 종일 일한다. 
남편 허락 없이는 시장에도 자유롭게 갈 수 없다. 조혼으로 일찍 과부가 된 경우에는 낮은 
카스트 남자들이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채수영 PD 인터뷰 2009).7  
인도에서 종족그룹간의 경계는 문화적차이 보다는 그룹간의 사회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유지되기 때문에 특히 동족간의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종족과의 
결혼은 종족간의 차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금하는 관습을 따른다. 부모들은 결혼을 
주선하게 되며 연애 결혼 등 자유로운 결혼을 막기위해 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지배 
카스트에 속한 여성과 하위 카스트에 속한 남성과의 성적인 관계는 심한 처벌이 뒤따른다. 
결혼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상승한 사람은 새로 속하게 
되는 종족간의 가치관를 따르고, 새로운 그룹의 일원이 되기 때문이 다종족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배 카스트에 속한 남성과 그 보다 하위 카스트에 속한 
여성간의 간통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성이 속한 
카스트에 속 하거나 어느 카스트에도 속하지 않은 채 마을의 변두리를 떠돌게 된다. 신분 
상승을 집착하였던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신분을 바꾸려는 
시도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계급사회는 자신이 속한 종족에 대한 나름대로 자존심이 
지키면서 살아간다(Hiebert and Meneses 2004:219-220). 
금지된 사티가 약 5년에 한 번 꼴로 나타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나쁜 
관습이 더욱 악하게 변질된 것으로 남편이 죽어 화장을 할 때 마을 사람이나 친척들이 
부인에게 환각제를 먹여서 화장 불에 같이 밀어 넣어 죽인다. 죽은 여자가 신이 된다고 
믿으며, 죽은 여자를 위한 사원을 짓게 되면 참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다(채수영 PD 인터뷰 2009).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사티나 과부의 재가 금지와 같은 인도 전통의 관습을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어느 정도 인도 사회의 추진한 시기가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인도 고대 
각 제도와 관습을 전통의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에 인도 관습을 묵인했다. 그 이유는 
                                                     




인도인들을 사회개혁정신의 발전이 영국의 인도 지배에 강력한 저항 요인이 된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김형준 2017:476-7).  
교육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혜택은 인도 여인과는 먼 이야기였다. 19세기 
인본주의에 업각한 사회개혁가들이 여성의 지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여성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유아결혼 페지할 것, 일부일처체를 확립할 것, 재혼을 
허락할 것, 직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요구가 인도 사회에서 공감을 얻게 되었다. 
20세기에 들면서 여성해방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과 합세하면서 더욱 거세졌으며 여성들도 
인도의 독립 투쟁에서 열성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벵갈의 분할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도 앞장섰으며 1918년 이후에는 외국 상품의 불매 운동을 위해 피켓을 
들고 과감히 거리로 뛰쳐 나갔다. 유명한 여성시인이었던 사로지니 나이두(Naidu, Sarojini, 
1879-1949)는 국민회의 의장이 되는 등 여성들이 자치 정부나 지방 정부의 장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결과로  1950년에는 남녀평등법이 제정되고 1956년에는 
아들과 동등한상속권이 주어지는 등 여성의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오늘날까지 
다우리(Dawry)라는 결혼지참금 제도와 같은 몇 가지 악습이 여전히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김형준 2017:488-489). 
복잡한 언어 
인도는 어느 나라들보다 종교, 문화, 언어가 다양한 나라이다. 1971년 센서스를 
보면 언어가 1652여개나 되며,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오랜 역사 때문에 어떤 나라들 보다 
복잡한 구조를 나타낸다(김도영 2015:159). 또한 종족이 2400여종, 약 70만개 마을, 
6천여개의 부족이 있다. 각 지방 각기 다른 언어를 자랑한다(전호진 1995:187, 189). 종교, 
학술, 논문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부터 약 1억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힌두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언어가 존재한다. 인도 지폐도 10여개 이상의 여러 
가지 언어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데, 이들 언어가 모두 인도의 공용어 및 준 공용어이다. 
인도인들조차 자국의 지폐에 표기되어있는 언어들을 전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 중심이 되는 것은 힌두어와 준공용어인 영어이며(진기영 2015:33-37),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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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들은 지폐의 한쪽 구석에 살짝 보일 정도로 표기 되어있을 뿐이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모어로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공용어로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주(State)의 
수장들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갖가지 로비 활동을 벌인다.  
인도의 국회에서는 질의 응답은 원칙적으로 힌두어나 영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못한 지방의원들은 동시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회 안에서 동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인도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두 세 가지 언어는 사용할 수 있다. 출신지역의 언어, 
준공용어인 영어 그리고 결혼 상대자라든가 애인 등 가까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 등 이다. 인도인들은 어려서부터 복잡한 언어 분위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며, 배우고 익숙하게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어려서부터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가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처럼 다중 언어 사회에 있어서 공립학교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영어교육은 거의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이다. 인도 전체 인구 가운데 
10퍼센트 정도만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만 그 대부분이 
사립학교의 졸업생들이다. 사립학교의 교육은 영어를 중심으로 명문학교로의 진학을 
목표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엘리트 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영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교육이 영어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 비효율적 경제 
운영, 높은 농업 의존성, 이질적인 문화, 카스트 제도 등으로 경제는 침체되어 왔다. 서구의 
학자들은 현재의 비합리적인 의식구조와 정신적 가치관에서는 경제성장이 힘들다고 
본다(전호진 1995:190-191). 카스트 이후 지속되는 피해자는 하층 계급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급진적 힌두 정당은 힌두적 사회제도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복잡 다양한 인도를 
힌두교 문화로 수용 유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성과 수용성, 




힌두교는 인도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힌두교의 발전과정과 힌두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 힌두교 사회를 
지키려는 가정법과 종교법을  중심으로 힌두교 종교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힌두 사회에서 
시작된 근대 개신교 선교활동과 힌두교 자체의 종교 개혁을 살펴봄으로써 힌두속에서 
선교의 고민과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힌두교의 발전  
페르시아인들이 인도의 인더스강을 산스크리트어로는 ‘신두’(Shindu)라 하였는데, 
Shindu를 힌두라고 부정확하게 발음한 데서 힌두교(Hinduism)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채은수 1986:130) 힌두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목표에 이르다, 달성하다를 뜻하는 어근 
사다(Shada)서 나온 말인 ‘사다나’(Sadhana)로 이해하기 때문에 힌두인들이 달성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는 것이 힌두교 이해의 출발점이며 된다(2007:263). 힌두의 신들은 
시대를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되어 왔으며 옛 베다 시대의 몇몇 위대한 신들의 지위 낮아지고, 
새로운 다른 신들로 대체되어 왔다. 인더라(Indra) 신은 후대에 겁쟁이로 바뀌었고 대신 
서사시에서 인기를 얻은 다르마(Dharma) 신이 등장 했으며 이후 인기가 없었던 죽은 
자들의 왕국을 지배하는 야마(Yama)는 아주 높은 지위를 확보했다. 새롭게 
비슈뉴(Vishnu)와 시바(Shiva) 두 신은 특별한 지위를 획득했으며, 몇몇 여신들도 크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Eliade 2010:64-65, 268). 시대를 따라 중심적인 신들이 바뀌어 온 
것 즉 사상이 변화하면서 신들이 바뀌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힌두 사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관문이 되는 것이다. 
브라만교에서 힌두교로 언제 넘어 갔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힌두교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브라만교 베다 시대의 사회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이다 
(Eliade 2010:64). 1922년 모헨조다로 발견, 즉 인더스 문명의 발견으로 브라만교는 
순수하게 아리안들이 시작한 종교가 아님이 드러났고(심준보 2013:45-46) 아리안들이 
토착민을 정복하기는 했으나 토착민의 문화의 우월성 때문에 드리비다인들의 종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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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수용하여 융화시켜 발전하여 결국 기원전 1000년까지 다신교적인 베다 종교와 
사상을 성립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수 2007:264).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사이에 이루어 진 지혜서이며, 가장 오래된 힌두교의 최고의 경전인 베다(Veda)경은 
아리안의 신앙과 생활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문헌으로서 찬송, 기도, 의식 등이 그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채은수 1986:132). 브라만교 베다시대(2000-600 BC)에는 수많은 
자연신들을 섬겼고 하늘의 신과 대기의 신, 땅의 신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며  베다 신의 
숭배는 정교한 희생 제사의식으로 발전되어 직업적인 성직자, 브라만이라는 전문적인 
사제 계급이 탄생하였다. 신들의 의지를 지배하는 힘, 즉 신성한 만트라(mantra)를 이들 
성직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브라만의 지위는 신들 위에 놓이게 되었다(김은수 2007:265).  
베다 말기에는 우주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리를 발견하려 노력하였고 브라흐마나 
(Brahmanas)에서의 인간과 우주에 대한 관심은 우파니샤드에 이러러서 그 절정을 보이게 
되었다. 기원전 800-600경 사이에 형성된 우파니샤드는 ‘스승이 가까이 다가 앉는다’는 
뜻으로 베다의 가장 오래된 한 부분이 되며 우파니샤드에서는 브라만(우주의 실재)과 
아트만(인간의 진정한 자아)은 동일하다고 주장 하였다(이은구, 1994:47-53). 베다,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로 이어지는 아리안인들의 종교 브라만교는 보다 포괄적인 종교 
형태를 세우며 힌두교의 부흥이 일어 나게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은 정통 브라만의 성직자 
중심의 종교와 지적인 사색에 대하여 무신론적 두 운동 즉 불교와 자이나교 등이 거센 반발 
일으키고 민중들 속에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에 대한 반동적 영향이라 
볼 수 있다(김은수 2007:267). 이러과정을 겪으면서 낳은 인도 철학의 위대한 경전, 민중의 
일상에서 늘 가르침을 주는 경전 바가바드기타는(주간동아 2011),8  절대자인 브라만의 
우파니샤드 교리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에 대한 신앙을 종합하여 재해석하였다. 요가라는 
전통 개념을 정신생활 전반으로 확대시고, 희생제사를 윤리적인 것으로, 카르마(Karma)를 
이기심이 없는 행동으로 해석하면서 정통 힌두교를 새롭게 강화하였다(김은수 2007:267). 
                                                     
8  주간동아, 인도의 경전 바가바드기타 제대로 바라보기, accessed September 08, 2017 
http://weekly.donga.com/ Nov 21, 2011 
 
114 
힌두교의 갱신과 발전에 따라 비록 카스트제도와 힌두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때에 힌두 전통에 반대하며 나타나서 여러시대를 거쳐 인기를 누렸던 불교와 자이나교는 
결국 힌두의 이단자로 낙인 찍혔다. 힌두가 불교의 영향을 입은 바는 크지만 대부분의 힌두 
철학과 사상은 기록된 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전에 이미 정리된 개념을 기초한 것이며 
계속해서 새롭게 정리되며 발전 되고 있다(Eliade 2010:65-69, 119-124). 인도에는 불교 
유적만 있고 더 이상 불교는 없으며, 1203년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해로 
기록된다(불교평론 2013).9 자이나교도 불교와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비폭력적이던 
자이나교는 인도에 널리 퍼진 브라만 힌두교의 가부장적인 카스트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Girard 2006:128)는 주장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인류역사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 전쟁의 역활보다 월씬 크다” (조동진 2011:57)는 주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인도인의 삶의 모습을 본다. 
힌두교의 구원의 길 
존스(Joness)는 “만약 어떤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민족은 단연 인도인이었을 것입니다”라고(Jones 
2016:79) 말하였다. 그만큼 인도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 보다 인생에서 구원을 간절히 갈구 
해 왔다는 뜻이 된다. 각종 종교에 대한 포괄적인 포용성은 곧 삶에 대한 강력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에서 “아트만(Atma) 즉 영혼은 노래의 후렴구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라 다니는 것”으로 인도인들은 모든 것을 영혼에 맞긴다. 이유는 
인도인들은 영혼의 세계가 실재한다고 확신하지만 물질이 실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인들은 우주 중심에 정밀하고 완전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삶을 통해 모든 사물의 내면을 관통하는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Jones 2016:314, 354). 
                                                     




힌두교에서 종교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힌두교의 스승들은 
자신들을 신적인 존재와 동일시하며 스승에 대한 전적인 복종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카리스마로 추종자들을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지배하려는 경향있다는 것이다(Soares-Prabhu 1982:252; Nissen 2005:51). “모든 것은 
고통이며, 고통은 우주의 필연적 법칙이며 쾌락조차도 고통이되고 인간이 신이나 동물과 
다른 점은 그러한 고통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신을 주장한 고타마 
부다(Gautama Buddha)의 선포는 힌두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사색과 명상으로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고통으로부터 해방, 즉 인간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 되었다. 인도의 모든 철학과 
명상이 궁극적으로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를 삼게 되었으며(Eliade 2010:65-67).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며, 인간적 조건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힌두교는 위기를 느끼며 힌두 사상 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업(karma)과 
윤회(Samsara)라는 인과 법칙은 인도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해방과 
구원을 뜻하는 해탈(Moksa)은 이 업의 속박에서 끊어져 영혼이 궁극적인 실체에 도달하여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과율 사상은 대서사시에서 인기를 얻은 
다르마(dharma)라는 개념과 결합하여 힌두교의 기본 사상이 되었다. 다르마는 힌두인들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생활법이며 힌두인의 모든 삶이 다르마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르마(dharma)는 ‘삶의 길’로 인식되었고, 예로부터 내려온 가정과 마을의 사회적 습관, 
주어진 카스트, 정해진 규범 지켜 행하는 것을 다르마(dharma)로 이해되었다. 단식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며, 신성한 강에서 목욕하고, 순례하는 것을 다르마(dharma)를 
실천으로 생각하고 인도인들이 생활하고 있다(김은수 2007:272-274). 
힌두교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브라마(Brahma) 얻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 브라마(Brahma) 얻기위해서는 크게 세가지의 방법이 제시된다. 그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을 통한 방식 즉 야나 마르가(Jyana  Marga)와 헌신 또는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한 방법인 박티 마르가(Bhakti Marga) 마지막으로 행동큐범의 준수나 행위를 통한 
방법인 카르마 마르가(Karma Marga) 가 된다. 나아가서 이세가지 야나(Jana) 박티(Bhak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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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카르마(karma)는 힌두인들에게 상식화된 인생의 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개념중 인도인들의 정신과 삶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박티 마르가(Bhakti Marga)는 
믿음 그 이상의 헌신을 의미한다. 나의 자아를 온전히 다른 이에게 바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이의 존재가 내 생명의 방식이 되고, 내 존재의 중심이 되도록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 전체를 포기하면 그것은 박티((Bhakti)를 통해 도덕적이며 
영적인 이미지로 변화되고 다른 존재부터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구원의 길로 자리 잡고 있다(Jones 322-323, 357). 
개종을 막는 가정법과 종교법 
존스(Jones)는 “이슬람에서의 개총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힌두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곧 인도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한다”(2016:142)고 주장했다. 가장 
천민인 하층민의 자역 조차도 박탈 당하는 것은 인도사회에서 어떠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나다는 의미가 된다. 1950년 8월 10일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모든 사람은 
하층민인(Scheduled Caste)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었고, 독립 후 
1950년 중반부터 개종에 대한 법적인 제제는 힌두 가정법으로 확대 되었다. 힌두인을 
‘힌두교와 이에 유사한 종교’를 가진자로 규정하는 힌두 가정법은 불교인, 
자이나(Jaina)교인, 시크교(Sikhism)인을 포함하나, 회교인, 기독교인, 유대교인은 제외하고 
있다(김창환 2002:64-66). 1950년대 중반 제정된 ‘힌두 가정법’에는 ‘힌두 결혼법’, ‘힌두 
상속법’,‘힌두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법’, ‘힌두 입양과 양육법’등이 있으며, 이들 법규정에 
의하면 개종은 많은 중요한 권리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결혼관계와 부모로서 권리, 재산 
상속의 권리를 잃게 되며, 카스트 힌두교인으로서 힌두 사회에서의 분리되며. 구체적 법규 
사례로 부부 중 한편이 개종하게 되면 다른 한편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종한 자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못 받게 된다. 나아가 개종한 자는 




‘힌두가정법’과 하층민(Scheduled Caste) 출신 개종자들에 대한 혜택의 제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불공정한 조치이지만, ‘종교자유법’은 개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제이므로 기독교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만, 1967년콜카타 이웃 지역인 
오릿사 주에서 처음으로 개종을 막기 위한 ‘종교자유법’이 통과 되었다. 강제적, 유혹적, 
사기적인 방법으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명분이었다(2015:72-74). 이 
법은 개종을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행위로 지적하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한 
개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개종은 ‘사회생활의 혼동’을 가져오고 ‘법과 치리에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1968년 마드야 프라데쉬 주에서도 오릿사와 유사한 
종교자유법이 제정되었다. 세례 등 개종의 예식을 집행하는 자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오릿사 법의 발효로 인해서 정부관료들이 몇몇 기독교인들을 구속하였고, 
기독교인들의 상소로 법정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김창환 2002:66-69).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주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인도 카톨릭 연합(Catholic Union of India)이 주장하여 오릿사 주 법원은 1972년 10월 
24일 판결에서 기독교인들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다른 주들의 유사한 법을 추진하지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2년후 마드야 프라데쉬의 경우에서 주법원 판사, 타레(P. K. 
Tare)는 오릿사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다.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않된다라고 주장하며 헌법 25조의 기본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주의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결국 최종판결(1977.1.17)은 마드야 프라데쉬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었다(김창환 2002:70-71).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다른 주에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1978년 아루나찰 
프라데쉬 정부는 ‘토속종교 자유법’을 제정하였다(진기영 2015:73). 마드야 프라데쉬법과 
비슷한 것이었다. ‘토속종교’에 불교, 바이쉬나비즘(Vaishnavism), ‘자연경배’도 포함하여 
많은 토속주민들을 힌두교의 영역아래 두어 개종 및 전도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개종자는 인도인들의 한 공동체가 아닌 외부인으로 취급되게 되었고, 법의 힘으로 
기독교인들을 인도사회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릿사 주, 마드야 프라데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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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나찰 프라데쉬 주에서 기독교인들은 종교자유법을 지켜야 한다.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 개종을 통해 다른 
종교로 옴기는 것은 법적으로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개종이 법의 판결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힌두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되었다. 힌두가정법과 
하층민에 대한 혜택에 대한 법률 그리고 종교자유법은 힌두교인들과 비힌두교인들, 
힌두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분하며. 신앙과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구분되게 
되었다. 카스트 힌두교인들과 카스트밖에 있는 이들 모두는 힌두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자유법과 가정법으로 다수 힌두사회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힌두교의 원칙을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김창환 2002:74-81). 
콜카타지역 선교시작 
200여년전 18세기초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는 7년동안의 사역 끝에 마침내 
인도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20여년동안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다양하고 
많은 부분에서 인도 개척 사역과 전략에 큰 업적을 이끌어 내었다(Winter 2011:562-3). 
인도에 토착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토착 언어를 공부하였고 
마침내 선약성경을 인도의 24가지 토착어로 번역 했낸 윌리엄 캐리(Wiilam Carey)에게는 
(Jones 2016:218)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인 윌리암 워드(William 
Ward), 조슈아 마쉬맨(Joshua Marshman)있었기 때문에 케리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결과들이 동역자들의 협력사역에서 드러났다. 점차 선교회와 선교부들이 세람포어로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세람포어(Serampore)에서 발전된 방식들이 다른 곳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초기 근대 선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Winter 2011:503).  
추가로 도착한 모든 선교사 가족들 19명들이 함께 초대 기독교 공동체 생활과 같이 
모든 것을 개인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며 공동으로 소유로하여 선교에 활용하는 것등을 
포함한 함께 사역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작성하여 모두가 동의 하였다(Drewery 1979:111). 
협약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영혼에 무한한 가치를 두며 미혹케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이교도에 대한 편견을 자제하며 선행을 위한 모든 기회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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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현지인 재능 육성하고 현지인의 
은사를 발견하며 성경 번역을 열심히 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선교에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자 등의 내용이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 공동체를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기를 다짐 한 것이었다(Carey 2008:108-122).  
함께 늘 협력하면서 사역해 나간 세람포어 선교는 다섯 가지 방향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정세가 허락되는 곳이라면 어디던지 전도 여행하여 선교사들을 정착시키는 
데 힘썻으며, 미얀마에도 선교개척자를 내보내게 된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현지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30여년 동안 성경을 많은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등 복음 
전파를 위해 언어뿐 아니라 현지의 사상과 관습을 깊히 연구하였으며 벵갈(Bengal)지역 
사회에서 그들의 관심에 대해 존경을 받았다(Shenk 2003:251). 기독교인들의 이방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주장에 대해 엄격한 반대 태로를 유지하였다. 산스크리드어 문법책 등 
문학에서도 유연하고도 아름다운 산문 문학의 기초를 일궈냈다. 아직도 존재하는 
세람포어 대학(Serampore College)은 당초 목회자와 교사를 훈련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점차 기독교 지식과 유럽 학문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쓰임 받게 됨에따라 토착화된 현지 
리더들이 많이 발굴되게 되었다(Neil 1992:345-347). 이러한 성과는 오늘날 많은 선교 
현장에서 본 받아야 할 귀중한 표본들이 된다. 
캐리는 현지인 평신도들이 문맹에서 벗어나 리더가 되는 교회가 설립되 교회가 
자립하고 그들이 목양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현지인들이 회심하고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소망하였다. 문맹을 깨우치며 복음을 직접알게 하는 성경 번역과 출판 사업은 
인도의 다양한 언어 뿐아니라 중국어까지 포함하는 실로 엄청난 사역이었으며, 많은 
어학적 자료를 남겼을 뿐 아니라 이후 개신교 선교 사역에 가장 필요한 사역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근대적인 저널리즘이 도입됐다. 신문과 잡지들이 벵갈어와 영어로 출판되어 
벵갈 문학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했다(Winter 2011:503-4). 
힌두를 포함한 현지 종교 연구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외국인 아이와 현지 
어린이들, 여성들을 위한 교육은 나아가 인도의 차별적인 사회의 개혁분야에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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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2011:503-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과 사회악과 싸우며 교육, 농업, 식물학 분야 등 선구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잘못된 종교적 관습, 아내도 같이 화형에 처하는 사티 (Sutee),” 유아 살해, 
나병환자들을 산채로 배장 등때문에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웠으며, 비인간적 관습을 페지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여 먾은 성과를 
올렸다(Winter 2011:523).   
세람포어 형제단의 리더들인 케리와 워드, 마쉬만은 각자가 뛰어난 선교사였다. 
케리는 본부에 있는 풀러에게 쓴 편지에서 “내가 만약 에라스무스라(Erasmus)면 마쉬멘 
가히 마틴 루터(Martin Luther)라고 할 수 있습니다”(Peace 2006:100)라고 한적이 있다. 
마쉬맨 부부는 학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아내 한나 
마쉬맨(Hannah Marshman) 인도의 여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인도의 최초의 
여성교사이자 탁월한 교육자”(2006:100)였다. 워드는 인쇄술가이자 편집가였다. 최초의 
선교 신문사를 북인도에 세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워드를 세람포어의 가장세련된 
설교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Wright 2012:1992b:16; 서요한 2011:257). 워드와 마쉬멘의 
인도 도착으로 케리의 기본적 방향이 최선의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무엇보다도 
이들이 세람포어 선교팀의 상호 협력 사역은 이후 선교공동체에 귀한 모범이 되었다 
(김상근 2005:256). 우리는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졌다. 우리의 
모든 만남을 스스로 계획할 수 없다. 예수안에 선한 협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확연한 사례가 21세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콜카타지역을 중심으로한 힌두 종교개혁  
19세에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적 의식의 발달, 새로운 경제 세력의 동장 , 교육의 
확대, 서구적 관념과 문화의 접촉, 세계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을 통해 인도인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에서도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이유는 종교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한 사회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인도 
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남겨둔 채 인도인들의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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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종교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는 데서 그 한계를 들어냈다. 19세기와 20세기 뱅갈 
지역의 지적,사회적. 정치적 부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브라흐모 사마지 운동은 람모한 
로이에 의해 시작되었다. 테벤드 라나스 타고르와 케샵 찬드라 센 등이 그 뒤를 
이어받았으며 브라흐모 사마지운동은 힌두 속에 들어 있는 우상 숭배와 미신을 철저히 
배격하는 종교개혁 운동인 동시에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브라호모 사지 운동은 카스트 
제도와 조혼풍습 등 전통적인 약습의 제거, 과부의 재혼 허가와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녀 
모두 대한 현대식 교육의 확장올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토대로 형성된 유일신에 대현 경배을 통해 힌두를 개혁하려고 노력하였다. 베다의 
무오류성을 전제로 한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힌두를 서양의  이성주의 사상과 
결합시키면서 객관적 이성을 근거로한 개혁을 이루려고 하였다(김형준 2017: 478). 
벵갈의 콜카타 교외에서 한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난 라바크리슈나 파라마한사 
(1834∼86년)는 포기. 명상, 신에 대향 헌신과 같은 인도 전통의 방법으로 종교적 해탈을 
추구했던 위대한 성인이다. 그는 종교적 진리 추구와 신에 대한 께달음을 위해 이슬람교나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모든 길은 신과의 합일 또는 해탈로 향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봉사 그자체로 신에 대한 봉사와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은 타종교와의 조화와 협동을 꾀하고 힌두교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제자들이 1896년부터 라마크리유나 
미션을 세워서 인도주의적 사회봉사에 힘쓰며 오늘날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두고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전력하고 있다(김형준 2017:480-481). 라마크리슈나의 제자인 스와미 
비베카난다(1863∼1902년)는 사회적인 행위를 증요시하면서 인도 전통 종교를 현대 인도 
사회의 필요에 부웅할 수 있는 형태로 개혁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메시지를 
대중화 했다. 스승인 라마크리슈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의 본질은 오직 하나일 뿐이며 
자신만의 종교가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베단타와 같은 
인도의 철학적 전통에 대해서는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나 의식 
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였다(김형준 2017:4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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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 속에서 선교의 고민과 과제  
힌두교의 외적인 모습 중 많은 부분이 점차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형식적 겉모습 이면에서 힌두교의 살아 있는 정신은 수세기 동안 면면히 그 전통을 
이어왔다. 카스트제도와 우상숭배 그리고 브라만교는 결국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지만 
인도 종교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핵심내용은 온전히 사라지기는 힘들것이라고 존스(Jones) 
는 진단하였다(2016:313).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힌두문화 속에서 먼저 개종한 인도인 
신학자들의 고민들은 전반적인 콜카타지역의 선교 애로와 저항 요인을 알려줄 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를 발견하려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1930년대 시작된 인도 마드라스의 지식인 기독교인들의 단체인 “Rethinking 
Group”의 주도에 의해 많은 인도인 신학자들은 개인 개종자와 인도 기독교 공동체의 
힌두교 사회에서의 정체성 문제, 또 힌두사회와 함께하는 문제, 힌두 공동체와의 
분쟁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고민해 왔다. 그들은 힌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관습과 힌두 문화에서 나오는 심각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힌두사회와 분리되는 별도의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과욕적인 선교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개종을 위해 교회로 불러들이는 전통적인 선교방법은 기독교 선교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므로 무형의 하나님 나라와 순수한 그리스도 중심 기독교의 
가치관은 확산시키고 서구의 역사 배경을 가진 기구적 교회에는 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하게되었다. 기독교인들의 힌두 사회와 힌두 전통과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교회로 
출석하는 개종을 비판하기 까지 이르게 되었다 (Chenchiah 1938:47-55; 김창환 2003:106-
108). 힌두인들과 국가적 공통체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인도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을 원치하지 않는 상류층 카스트 배경을 가진 재종자들을 인식한 것이다 
(2003:120). 자기가 사는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기존 사회에서 분리되어 
소외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인도 환경이 드러나고 한 가정에서 한사람이 개종했을 때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하는 일 또한 빈번한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오랫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레슬린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복음을 전하되 올바른 상황화가 필요하며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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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것을(2000:387-391) 고려해야 한다.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 하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우선적 연구 과제가 되며 그 백성들의 관심사, 처한 환경, 삶의 굴레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법과 제도적인면, 오랜 관습을 파악하는 것도 선행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선교지 생활과 문화 속에서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선교는 계속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월적 정복적 문화 사회관으로 자칫 강한 선교 저항 세력을 불러 
일으켜 영구히 복음을 배척해 버리는 역사가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을 (조동진 2011:19-56) 
간과해서는 안된다. 
윌리엄 캐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문맹 퇴치, 아동학대, 여성 학대 등 
인도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순수한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인도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까지 얻지 못하는 것은 
근대선교가 인도에서 시작될 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때였다는 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인도 선교가 진정으로 인도인들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과거 문제 
때문이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제국주의 영국 지배하에 일어 난 부정적인 사실들 
때문이다. 영국 인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앞장 세운 동인도회사가 기독교 
선교단을 중심으로  인도인에 대한 영어 교육에 착수하면서 인도 내부의 문제에 간섭했고 
관련된 선교사들은 경찰의 보호 하에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공공연히 비방하거나 인도인의 
전통적인 관습올 경멸했다. 영국 정부는 사원과 모스크에 속한 토지에 대해셔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힌두교와 이슬람 사제를의 분노를 샀고 분노한 사제은 민중틀을 향해 
영국이 인도의 종교를 생매장시키려 한다고 설교했다. 영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인도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키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힌두교와 이슬람 
사제들의 분노에 찬 광고에 더욱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극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급기야 1858년 11월 1일 빅토리아 역왕은 고대 
인도의 천통과 제도를 존중하며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김형준 2017:458, 467,475). 인도의 지도층을 대변하는 네루 총리는 
“인도에 온 기독교는 민족의 아픔을 치료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고 평가할 (조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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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9 재인용) 정도로 혹평을 받게 된 것이다. 인도의 역사가인 파니카(K. M. 
Panikkar)는 “도덕적, 종교적 우월성의 태도와 공격적인 제국주의 성격의 선교사 협회, 
타문화와 국민에 대한 유럽기독교의 우월적 태도, 기독교 신자의 분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그리스도의 아시아 지배의 기도는 확실히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Panikkar 1959:297; Shenk 2003:257에서 재인용). 
존스(Jones)는 기독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거스르기 때문이며 인도 
민족주의를 거스러는 선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선교활동은 
힌두교의 교리를 공격해서는 않되는 이유는 힌두인들도 자기 방어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인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서구문명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와 비기독교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볼필요하게 서구문명의 모델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도인의 기독교는 인도의 문화와 삶에 뿌리박고 스스로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2016:19,-23, 38, 46, 352) 자신의 오랜 인도 선교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였다.  
요약 
인도 콜카타지역의 상황을 역사와 사화문화적 특성, 그리고 종교상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기원후 8세기부터 아랍계 이슬람이 인도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결국 12세기에는 
아프카니스탄계 이슬람 왕국, 델리 술탄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어서 침략한 
우즈베키스탄계 이슬람인 무굴제국의 통치하에서 힌두인으로 살다가 다시 18세기 영국 
제국주의 식민지화되어 1947년 독립을 얻게 되었다. 힌두인들은 불교 발흥과 수백년 간의 
이슬람 통치와 개신교 선교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수용적 포용적 자세로 받아들이며 




콜카타지역은 여성 해방운동과 천민차별 해소를 위해 많은 사회운동이 발생한 
곳이다. 힌두문화와 이슬람문화가 혼재하는 사회이지만, 힌두 문화 중심 사회로서 
유지되고 있다. 뿌리 깊게 박힌 신분 차별과 여성 차별적 사회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오래된 힌두내 다양성과 복잡성에 습관화된 인도인들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삶의 자세가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바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기 
까지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주류 힌두 사회가 힌두교와 문화를 
지켜려고 종교법, 가정법 등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 또한 여전하다. 콜카타지역은 힌두 
종교운동과 민족 해방운동 중심지로서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서 기독교 선교에 
도움이 되는 긍적적인 면을 많이 가진 곳이다. 근대 개신교의 위대한 선교시대부터 수많은 
선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과 천민 등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사회제도와 예수님의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것이 본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살며 그들의 이웃에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인들이 사는 지역에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될 수 있는 데로 많이 개척하는 길이 최선임을 재확인하면서(Gammage 1995:7, 12), 앞선 
3장 4장 5장의 연구를 토대하여 다음 6장에서 열린문선교회의 교회 개척사역을 발전적인 




제 6 장 
 
열린문 선교회의 인도 콜카타지역에서의 교회개척 분석 평가 
열린문선교회는 타문화권에서 현지인 리더를 발굴하여 그들과 수 년간의 
말씀훈련을 통한 꿈과 비전을 나누고, 교회개척 사역을 초기 단계부터 모든 것을 현지 
개척자팀과 협력하고 의논하여 전적으로 현지인 리더쉽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를 
개척하는 선교단체이다. 이 선교활동 과정을 사전 준비단계와 교회 공동체 개척 단계로 
나누어 비평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다음 7장에서 열린문 선교회의 재생산적인 토착교회 
개척에 대한 건설적인 전략을 연구차원에 제시하고자 한다. 
타문화권 교회개척 준비단계  
선교회 참가자들의 훈련과 선교회의 선교 철학 및 이웃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과 
협력 차원에서 열린문 선교회의 활동을 비평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관점으로 말씀 훈련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다”(문승만 2001:33)라는 마음을 가진 열린문 교회의 
멤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 백성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열심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면서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모든 
선교 활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눈으로 
말씀을 제대로 상고하는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린문선교회의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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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말씀 훈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선교회가 말씀 훈련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도자들 부족 
현상에서 비롯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변 교회들에서 모인 헌신적인 평신도 선교 
참가자들이 각각의 소속 교회에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분의 
교회공동체 훈련에서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을 충실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 교회의 유지와 성장과 발전을 위주로 교회 안으로 끌어 
모으는 훈련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다. 한 사람 담임 목사의 반복되는 
새로움을 주지 못하는 메세지 중심의 설교를 통해 소속 교회 속에서 자리잡고 안주 
해버리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 운동사적인 통찰력으로 성경을 
이해하는(Pierson 2009:47) 말씀훈련이 선교회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 교회와의 연합과 사역 협력   
초기 열린문 선교회 개척 멤버들의 귀한 가치로 자리잡았던 선교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현지의 귀한 
믿음의 열매와 간증들을 베포하여 나눔으로서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였다. 언제나 현지 백성들을 위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던 선교활동과 현지 
삶의 모양을 결코 거스르지 않으며 현지 삶의 모습과 똑 같은 자세로 다가가서 만났다. 
그러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성육신적 선교자세와 현지인과 현지 리더를 
중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비전과 꿈을 꾸게하고 계획을 세워 활동하도록 유도하며 
인도하던 열정적인 교회 개척 정신이 많이 약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열정적인 교회 개척정신은 결코 쇠하거나 약화되는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되는 
선교활동의 귀한 가치이다. 세대를 이어 전수되도록 후배들과 함께 하며 나누는 양육하는 
활동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 함께 교제하며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회에 쌓인 선교 활동 경험을 지역교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고 연합하여 함께 선교하는 
길을 모색하는 일을 게을리 되어서는 안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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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Van Engen 2002:34) 지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지역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의 
받은 은사와 삶의 모습 선교하는 성도로 참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보유한 선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도움으로서 모두가 예수안에서 함께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일을 선교의 주요 활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는 것을(행 8:1, 4)(Gammage 1995:31) 
기억하면서 선교지 백성들과 여기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삶으로 
만나도록 해야한다. 비록 직접 만날 수 없더라도 상호간의 삶의 소식을 연결하여 줌으로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선교적 존재 중보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사역이 재생되어야 
한다. “우리모두 선교 동원가가 되자”고(문승만 2001:33) 함께 외치던 선교 정신이 다시 
강력하게 되살아 나야 할 것이다. 
지역 연구 활동  
복음의 진출이 방해되는 우상 문화권을 넘어 가는 사역을 하기로 작정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문화권의 접경지역을 찾아가기 위하여 세계 중요 문화권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전략지역을 선정하였다. 앞선 선교 단체와 선교사를 만나서 정보를 얻고 현지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소개 받아서 새로운 겹치지 않는 선교지 찾아서 불교 문화권와 힌두 
문화권, 공산권과 이슬람 지역, 내전 중이던 네팔, 저항하는 위그루인들의 도시 신강 
우루무치의 도심 난동의 위험을 무릎쓰고서도 시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만난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고 삶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며 현지 사정과 지역 정서를 탐구하던 
열린문의 귀한 개척 정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축되고 조직화된 사역들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서 지역을 깊히 
연구하고 탐구하며 나가는 개척 활동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연구 
전문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현상을 맞고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선교활동을 다짐하고 나섰던 열린문 
선교회가 다시 선교지를 개척하는 단체로 서기 위해서는 콜카타의 선교 개척자 윌리엄 
 
129 
캐리가 혼자 구두방에서 선교에 나서기전에 온 셰계 인구정보, 지역정보, 종교정보 
선교정보를 수입하던 열정과 열린문의 초기 개척 멤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몰두하던 지역연구 활동이 되살아 나야한다. 최소한 현재 사역지 주변의 지역 정보를 현지 
리더들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지역을 배워가는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많은 
지역의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선교 전문가들이 배출되는 길을 열어가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한번이라도 선교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더 많은 앞선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탐구하도록 동기 부여함으로서 난관에 부딪힌 교회 개척에 실마리를 
찾아내는 귀한 사역자가 되도록 안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지 활동 
현지 선교활동을 개척된 교회 공동체와 학교 공동체의 자립 자전  자치의 토착교회 
개념과 추가적인 개척을 가능케하는 제자훈련과 재생산하는 교회적 측면에서 열리문 
선교회의 사역 현장을 발전적인 비평하고자 한다. 
자립, 자치 자전을 하지 못한 공동체들 
열린문선교회가 현지 백성과 현지 지도자들과 같이 꿈과 비전을 나누고 선교회와 
현지팀 간의 역할을 나누고 사역을 본질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수도 없이 인도하고 계획을 받아 합리성을 
검토하였다. 정기적으로 진척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가축 기르기, 어장 등 부수 활동들에 
대한 구상들도 제공하며 지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현지 공동체가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경향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자립 계획 수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자립 정신은 단지 걷으로 보이는 재정적 
자립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도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며 함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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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고 의존할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신앙의 모습이 자리잡을 때 가능한 것이다.   
현지의 필요를 돌아보고 신실하게 지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지원받는 삶의 자세로 굳어져버리는 위험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성공적으로 
자립 모델을 제시하며 말씀 안에서 사는 정신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도날드 맥가브란 
(Donald A. McGavran)이 “선교의 목표는 모든 문화의 모든 공동체 속에 참으로 토착화된 
교회를 가지는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1990:72)고 주장한 것처럼 토착교회의 
중요성을 재인식 해야한다. 선교회는 현지인 리더 중심으로 운영되는 토착교회에 대한 
분명한 선교 비전을 자체적으로 공유하고 사역을 추진해야 한다. 현지에서도 재생산하는 
교회의 모습을 목표로 삼아서 궁극적으로 자치 자전 자전하는 아래 토착교회에 대한 
개념과 모습을 현지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토착교회를 사명으로 받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토착교회는 자치, 자립, 자전하는 교회를 말하며 자치하는 교회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교회의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는 교회를 
말하며, 자립하는 교회란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경비를 그 교회의 교인들 
스스로 담당하는 교회를 말하며, 그리고 자전하는 교회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잃어버려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박기호 2017:11) 
전도자 및 교회 개척자  훈련의 한계점 
현지 지도자들의 훈련을 인정하더라도 열린문선교회의 현지 리더 훈련 방식이 
비거류 선교의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서 단기적인 세미나 훈련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선교회 멤버들이 장기간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사역하며, 보여 주며, 경험 해보게 하는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고 준비된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지 리더들의 지도를 통해 훈련을 진행하지만 발전하고 
앞서가는 선교 제자훈련의 참의미를 살리면서 재생산적인 훈련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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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선교활동에서 교회가 없는 
장소에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성도를 얻고 가르치는 좋은 개척자를(Gammage 1995:30)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보여 주신 바와 같이 예수 안에 머물며 공동체를 구성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참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화는(송인규 2016:114)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선교 과정이다.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전도자, 교회 
개척자들을 양육하는 선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존스(Jones)도 “전도자 훈련의 중요성과 진정한 복음 전파 사역은 복음 전파자 
안에서 시작되며, 전세계에 존재하는 기독교 사역의 문제는 기독교 사역자의 
문제이다”라고(Jones 2016:30-31, 36) 지적하였다. 먼저된 지도자들을 통한 전도자, 교회 
개척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활동은 새로운 신자들이 지역교회에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는(Hesselgrave 1980:20; 박기호 2017:21에서 
재인용)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현지교회 토착화를 위한 선교 임무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단계가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야함이 마땅하다. 모든 훈련과정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을 
받아들이고(Willard 2002:424-426; 송인규 2016:225에서 재인용)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살도록 
도우며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정교회의 정착과 개척 교회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  
그레그 링빙스톤(Greg Livingstone)의 교회개척(church planting)에 대한 설명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 
‘교회개척’이란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결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일, 
사역을 위하여 훈련시키는 일, 교회를 위한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 
등을 포함하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그 곳을 떠날지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재생산하도록 발전시키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Greg Livingstone, 
1993:72-73; 박기호 2017: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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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재 많은 교회와 학교 공동체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교회 개척의 
참된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 열린문 선교회의 현실은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슬람과 힌두사회 문화속에 많은 노력으로 현재 설립된 
120여개의 가정 교회들에 대해 현지 지도자들의 노력과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최선으로 
노력하며 조그만한 복음화 가능성을 찾아서 수고하고 애쓴 열린문선교회의 선교 
참가자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이들 가정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여 교회 공동체로 세우기까지는 가정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의 효과성과 그들 
리도들의 말씀의 나눔을 위한 훈련과 자질, 주변 이웃 전도를 위한 말씀 훈련 등 추가 
보완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본다. 
나아가 많은 씨를 곳곳에 뿌리는 것도 바라는 일이며 중요한 일이지만 조그만 싹이 
날 가능성을 보이는 가정교회와 사역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해서 자립 자치 자전하는 
교회로 받돋움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활동이 힌두인들의 포용성과 풀뿌리 같은 힌두에 
젖은 종교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하다는 인식을 선교회가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약 
열리문선교회의 콜카타지역 교회개척을 준비단게와 현지 활동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 진행하였다. 준비단게에서는 선교 참가자 훈련과 이웃교회와의 연합, 지역연구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현지활동 단계는 현지교회의 자치 자립 자전을 관점으로 
평가하고, 전도자 개척자 훈련과 교회개척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현지인 리더쉽 중심 교회개척 사역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준비하고 
활동하는 과정상 보충 보강 해야할 여러가지가 발견된다. 선교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원인 사실을 고려할 때 예수 안에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받는 선교회 
자체적인 말씀 중심 선교사 훈련이 취약하다. 지역연구와 지역 전문가 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웃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하는 사역이 보다 활성되어야 한다. 
현지 개척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 자립, 자전, 자치하는  토착교회가 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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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과제가 남았다. 현지에 장기 체류하며 현지 리더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 훈련하는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사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앞 장에서 발견된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더욱 역동적인 개척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서 다음 7장을 통해 




제 7 장 
 
열린문선교회의 콜카타지역에서의 교회개척 전략제시 
열린문선교회가 인도 콜카타지역에서 자립 자전 자치하며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회 
곧 재생산 하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활동과 타문화권 현지 교회개척하는 
현지 활동으로 나누어 건강하고도 재생산적인 토착 교회 개척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성경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타문화권 교회개척 준비활동  
타문화권 교회 개척에 참가하는 선교사들 준비와 선교회의 선교 철학, 현지인 
중심의 선교의 현지화, 지역공동체와 함께 연합하는 선교활동으로 나누어 열린문 
선교회의 콜카타지역 교회개척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개척활동 참가자 준비 
교회개척에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안에 변화된 삶으로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며, 예수 안에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무는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갖추어야져 한다는 측면에서 선교 참가자들의 준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관점으로 말씀이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 스토트(John R. W. Stoot)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Perspectives 2011:51) 라고 주장했다. 
폴 피어슨(Paul E. Pierson) 교수는 세계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 운동사(The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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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ristian Mission)이며 선교 운동사적인 통찰(Missio Logical Perspective)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를 드러냈다(Pierson 2009:47). 다시말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읽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온 땅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교화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건강하고도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본질적인 과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선교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박기호 2017:10)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선교 완성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목표, 목적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뜻과 하나님이 활동하시며. 나아가시는 방향을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표현 하신 선포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주장하는 핵심 메세지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활동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선교 제자들이 될 수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선교 활동 준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운동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여는 삶으로 변화하는 선교(Bosch 2010:9)에 참여  
교회개척은 영적인 활동이며,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일구어내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는 활동이다(Wagner 1997:128-129).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거나 유도한다는 것은 예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도하는 방법을(고전 1:21)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절차와 방법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모든 백성을 제자 삼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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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셔서(마 10:1-4; 막 3:13-19; 눅 6:12-19) 지금까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지속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서 알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개척자가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Shenk & Stutzman 2004:41-42)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변화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는 삶의 특권(마 28:18-2; 눅 9:1-2) 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변화라는 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특권을 가진 참된 예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Keller 2017:55) 것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님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Van Engen 2002:206-207). 그러므로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Kottler 2008:39-41) 모든 것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는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섬기며 봉사하고,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 관계를(송인규 2016:70-72) 지키면서 급속히 변화되는 세상에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을 배우고 읽혀서 
변화하는 세상을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예수 선교 제자가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 개척에 참여하여야 한다. 
예수 안에 인격적인 교제관계 유지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예수 안에서 형성되는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때문에 인간과 자연 질서 안에서 관계 맺으며 사는 법을 익히고 배워야 하며 그 
근본적인 출발점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예수 안에서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 즉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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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용수 
2002:276-278).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 22:37)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지성, 영성, 감성과 자의식을 포함한 
전인격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리키신 것이다(Jones 2016:358). 성도는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 섬김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 유지하게 된다. 가장 좋은 모습의 관계는 
언제나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같이 바라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즉 이미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과 같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구하며(마 26:39)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요 17:26) 예수님의 소망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마 6:9-10)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하는 소망을 품고 성령에 의지 하며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관계형 기도로(Crabb 2007:120-121) 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견할 때 선교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교회 선교철학 
선교회의 선교철학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육신적 
선교 자세와 초기 교회의 개척자들인 사도들의 리더쉽 발휘, 그리고 선교 대상 지역연구 




선교활동 초기부터 선교활동 철학의 기본원리를 말씀을 바탕으로 확립하여 
분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나중에 불화나 오해를 피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Wagner 
1997:65). 사람이 사는 사회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여러가지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인간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다양한 차원의 일정한 관계들은 
복음이 전파에 많은 장애들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Hiebert and Meneses 2004:21-23).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선교활동은 일상 
생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기초로 하는 그 사회의 개인들 상호간의 인간관계 문화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이 없이는 선교 출발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이땅에 오실 때에도 특정 지역 특정 문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삶의 자리로 오신 것이며 공생애 기간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해당 사회 문화 현장을 반영한 메세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듣는 
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사역하셨다는 것을 모범적 모델로 받아들여야 
한다. 펜윅(Fenwick) 선교사가 “언어, 관습, 사람에 관한 세개의 산을 넘은 뒤에야 비로소 
선교할 준비가 되었다”(Fenwick 2004:72)고 말한 것처럼 모든 선교지 현장은 모든 
선교활동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철처히 공유해야 할 것이다.  
선교 현장의 백성들의 삶에 깊숙하게 빠지지 않고서 복음을 전하는 만남의 자리는 
가능하지 않다. 비록 잠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메세지 전달은 쉽지 않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더더군다나 
가능한 일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 존스(Stanly Jones)는 인도의 낯은 계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손쉬운 선교 방법이었다고 고백하였다(2016:31). 수 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선교지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의미있게 다가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현지 백성들과 삶을 공유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비로소 전달되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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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는 것이다(Shenk & Stutzman 2004:156-159). 선교에 참여 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될 
마음의 태도는 그 백성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기꺼이 나누고자는 성육신적 
삶의 자세이다. 
사도적 리더쉽 발휘  
선교활동에서 지도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살고자 했던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사도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으로 주류 유대인의 위협과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예수 복음을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그들이 받은 권위와 비전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었고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Shenk & Stutzman 2004:232-235)는 사실들을 깨달아 사역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선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선교를 촉진시키고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선교회 지도자들이 발휘해야 할 핵심적인 리더쉽이 되며 선교활동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선교를 독려하는 활동이 된다. 이 활동은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고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며 다양한 선교 할동 단체들과 지도자들과 연합을 꾀하며 
선교 참여자들 모두가 각각의 은사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모든 방해와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게 하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리더쉽이 포함된다(Van Engen 2002:220-224). 사역 현장과 본부 조직과 각종 
사역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도록 힘쓰며 사역이 역동성을 발휘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후배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세대를 넘어 갈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힘쓸 뿐 아니라 리더쉽은 
언제나 예수 안에 머무는 인격과 총제적 영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포와 가르침과 모든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섬기는 리더쉽으로서 사역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방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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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을 발휘하며 장기적 안목과 비전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안내해 나가야 한다. 
지역연구와  지역선교 전문가 양성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되므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연구와 계획, 사전 준비없이 추진되는 무책임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McGaveran 2003:97). 이런 의미에서 구두방을 하면서도 세계지도와, 온 세계 인구및 
종교 정보를 끊임 없이 수집하며 선교를 준비하였고 인도에서도 수많은 자료를 수입하여 
정리해낸 윌리암 케리는 하나님의 선교 운동사에서 가히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만한 노력이 있었던 사람임이 증거되는 것이다(Pierson 2009:424; Bosch 2010:497). 
지역 전문가 양성은 당면한 현실 뿐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각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곳에 계시며(Jones 2016:58) 온 땅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연구되어야 하지만 각 사람 
각 선교단체로서는 감당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역사를 통하여 온 땅의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되며. 우리의 선교활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성령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찾아 가야하는 
것이 바른 접근방식이 되는 것이다(최한구 2003:73-74). 주어지는 사역지에서 선교할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교와 현지 삶을 잘 연결해주는 좋은 정보들을 꾸준하게 
수집 정리해서 선교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에 잘 활용 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사실 선교지의 삶은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예수 복음을 
모르며 선교사들은 복음을 기반으로 한 선교는 잘 알지만 현지 사정은 많은 것을 
배워야하는 입장에 있다. 때문에 선교 준비를 위해서는 현지의 삶과 복음을 연결해 주는 
지역 전문 연구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잭 레드포드(Jack Redford)는 새로운 선교를 
나서기 전에 이웃과 지역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출발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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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 하였다(Wagner 1997:89-90). 중요한 것은 현지 사정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교의 눈으로 현지인의 삶의 정황을 관찰 조사하지 않으면 선교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게 된다. 지역정보는 예수 복음을 중심으로한 하나님의 선교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마음으로 정보를 수집 조사하며 선교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선교 활동이 다른 단체들과 중복되지 되거나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로하는 사역지의 선교역사 선교상황 정보도 사전 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의 민족 정서와 역사를 통한 아픔, 주변 지역간의 상호 관계, 해결과제, 차별받고 
소외된 지역과 사람들, 생활 방식, 가치관, 세계관, 종교의식 등을 포괄하는 연구가 준비될 
때(McGaveran 2003:315-336) 효과적 효율적인 선교활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들에게도 제공되는 귀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지역 연구에 전문성을 배가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한 지역전문가 양성은 특히 타문화권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단체로서는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투자가 된다. 
선교의 현지화  
타문화권에서의 교회개척은 먼저된 현지 성도들의 전도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므로 현지 백성들을 인격적인 교제로 만나는 것과 사역 
초기부터 현지인을 참여시켜 같이 사역하는 활동, 그리고 결국 현지 리더쉽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개척해야하는 주제로 구분하여 선교 현지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격적인 교제관계로 나가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흠이 없었던 거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가정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출발하며 종말적으로 흠이 없는 새하늘 새땅의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마무리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감안하면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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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친밀한 관계 맺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친밀한 관계 맺음은 사랑으로 자기 
형상을 닮은 전인격체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추진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지 백성들을 동일한 마음, 감성적 본능, 지적인 본능, 의지적 본능을 
지닌 인격체로 인정하며 인격적인 관계로서 상호 인정하는 진정한 만남을 추구하며 
활동할 때 인생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 삶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받아들여 지고 기쁘게 나눌 수 있게 된다(Jones 2016:327, 
358).  
비록 현재의 삶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자들이 하더라도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강한 자존심과 자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자신들고 자신들이 차별 당하고 있음을 
정서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접근하게 되면 최소한 
그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지라도 마음으로 부터 보이지 않는 강한 저항감을 더욱 
강화하게 불러 일으키게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전도자들의 다음 시도의 기회 조차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의 길을 출발 의도와는 
달리 막고 서는 우둔한 실수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교제의 근본적인 출발이된다. 전도 
대상자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으며 그들에게 배우고 귀기울려 듣고 관용하며 다양성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 이상인 사랑의 교제를 바탕으로한 사랑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인격적인 교제의 선교활동이 되는 것이다(Van Engen 2006:381). 
사역 초기부터 현지인 참여 시키기  
같은 언어와 관습, 전통 속에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특성 
때문에 복음의 전파는 결국 관계 속에서 발전되고 확장되도록 되어 있다. 사역이 발전할 
수록 처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점점 좁아지고,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현지출신 전도자들의 역할은 점점 증폭되어 간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선교활동 방법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황이 된다. 1889년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 
선교에 참여한 캐나다인 펜윅(Fenwick)은 그의 한국 선교에서 넘어야할 첫 번째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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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였으며 다음으로 관습과 사람이었다는 고백은(Fenwick 2004:72) 매우 의미 심장한 
교육적인 고백이다. 오늘날에도 타문화 선교사들이 겪어내야 하는 높은 산이며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할 과제들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지인 복음 전도자들에게 훈련이 필요없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 또한 타문화 선교 활동을 위해 주지해야할 사실이다 . 더나아가서 
펜윅(Fenwick)은 한국 선교에 백인들이 최선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 늦게 깨달은 
것(2004:76)과 자신이 철처히 실패한 곳에서 눈누신 성과를 일구어 낸 한국인 조사들인 
신선생, 손선생, 장선생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2004:92-113) 현지인 
전도자들을 세워서 선교하는 활동을 해야함을 경험으로부터 특별히 강조한다. 펜윅의 
고백은 타문화 선교사들이 마음 깊이 새겨서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도 바로 적용해야 할 
귀감이며 교훈이된다. 
40여년을 인도 선교에 헌신한 스탠리 존스(Stanly Jones) 또한 자신의 선교사로서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었지만 
“처음에 인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나는 배우는 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단지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고 고백하면서 인도에 머루르면서 사실 오히려 인도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전 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2016:383-385). 
아직 덜 배우고 예수 복음에 대해 계속 익히고 배워야할 현지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많은 현지 백성들을 사용하여 친히 선교하시고 계신다. 앞선 선교사들의 경험적인 
고백을 귀감 삼아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만나는 백성들을 장차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대하고, 앞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임을 인정하면서 만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문화 경제적으로 앞선 선교사 나라의 
사고 방식과 가지관의 틀 안에서 현지 지역 교회가 설립되어 장기적으로 오히려 
민족의식이나 애국 정신 등 저항 요인과 맞물혀 선교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조동진 2011:56) 더욱 효과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을 양육하여 현지인 라더쉽을 중심으로 한 토착 교회 원리에 
입각한  교회 개척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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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리더 중심의 토착교회 설립  
현재 타문화권 선교에 종사하는 대다수는 서구인이 아니라 인류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3세계의 토착교회 출신들이며(Wright 2012:26) 맥가브란(McGaveran)은 토착 
교회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욱 잘 성장했다고 판단하며서 수용적이며 동질적 단위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교들은 토착적 교회원리들을 사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맥가브란은 사도바울도 토착 선교방법, 교회개척 방법을 사용하였고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임명하였으며 성령의 인도와 조명 아래 모든 훈련을 지역교회에 
맡겼다고(2003:546) 서술하면서 토착적  교회원리들은 건전한 인간운동들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뿐 아니라, 토착교회 원리는 그룹 행동을 조장하며 그 행동을 보다 용이하고 
지속적이게 하므로 그룹을 전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2003:558-563). 
같은 차원에서 네비우스가 제안하는 토착교회 선교 정책을 잘 활용하여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성공한 한국의 초기 선교 모습과 그 성공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타문화 선교할동에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백정성 2012:143). 한국 선교의 토착교회 모델은 
자립, 자전, 자치의 가치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강조되어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우선적으로 성경이 자립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이해를 위한 성경 공부의 
추진력은 사경회 제도, 주일학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성경 클럽, 성경 통신과정, 
자정예배에서 강력하게 생겨났다. 성도들이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 감으로써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 더욱 드러났으며 자치와 자전, 자립은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었다. 문화적 환경적 차이가 있더라도 가능성과 
용기를 갖고 현지인들을 아낌없이 수용했으며 믿음 안에 합당한 바른 규칙을 준비하여 
실천했다. 강력한 지도부를 통해 선교 진행사항을 제대로 점검하면서 동일한 정책 위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 나간 것이 성공 요인이 된다. 선교 활동에서 충실한 영역 분할을 
통해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추진한 것 또한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귀감이된다.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인력 재정등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는 선교를 받아들였다. 타문화 선교에 
나가려는 선교회들이 적극 참고하여 고려할 만한 중요한 정책이 된다(Clark 1994:3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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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들과 연합사역  
모든 성도들이 선교로 부름 받아기 때문에 선교회는 이웃에 모든 성도들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내 평신도 
선교전문인 양성활동과 이웃 교회와 협력하고 현지에 연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웃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내  평신도 선교전문인 양성   
선교지 백성들도 다양한 삶의 양태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특정 종교가 
지배적인 국가의 백성들도 모두가 특정 종교의 지도자들인 것도 아니며, 모두가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다.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같이 선교지 백성들도 삶 가운데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닌 
그룹들이다는 것을 선교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깊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적 경력을 가진 선교사들로만 구성된 선교 활동은 현지 백성들과 현실적이고도 
사실적인 삶을 나누고 공유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다.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평신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선교팀이 절실하다. 문화적 환경적 많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같은 평범한 보편적 인간적 삶을 지닌 사람들로서 
현지 백성들에 다가가는 것이 타문화권 백성들의 잘못된 선입관과 오해들을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만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기 위해 부르신 
것이므로 당연히 모든 평신도들을 예수님의 본질적인 뜻에 따라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일깨우는 것은 선교단체의 중요한 선교활동이 되는 것이다.  
개신교 선교의 기폭제가 된 모라비안(Moravian) 선교사들이나(Pierson 2009:384) 
구두 선공이었던 ‘개신교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Gonzalez 2010:306; Pierson 2009:424)와 신학교육을 전혀 받은 적 없었던 철물 사업가 말콤 
펜윅(Fenwick 2004:6)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긴 수 많은 선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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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출신이었다 점을 기억해야한다. 평신도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않된다. “사실상 시작부터 개신교의 선교는 상당히 평신도 운동이었다”(Bosch 
201:693)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신도들의 다양한 경험과 삶의 양식을 고려하여 선교팀 
사역의 각 분야를 각자의 장점이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활동하게 하고 쌓여가는 선교 
활동을 경험과 은사를 토대로 특정 지역 특정 선교활동에 전문성을 키워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발 돋움하도록 도와야 한다. 평신도들이 자기 삶의 시간적 일정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것과 자기의 신앙 
생활에서 체험한 것을 예수 안에서 인격적 교제로 만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나누는 
선교활동은 시대를 거슬러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는 곧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고 지원하며 보내는 교회가 타문화권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세워가는 적극적인 선교 참여의 결과로 연결된다. 보내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선교하는 선교적인 마인더(Mind)를 갖진 모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이끌게 되며 소속된 교회의 건강성을 배가시키는 
활동이 된다. 선교지나 보내는 교회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매우 의미있는 
구체적인 선교 방법이 되는 것이다. 
협력교회와 현지사역지 직접적인 연결하기 
함께하시며 교제하시고,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먹이시며 
가르치시고, 택하여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이 종합적 통합적이었던 것처럼(Bosch 1993:189-
200; 방동섭 2010:125) 선교는 찾가서 만나고 교제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치유하고 
양육하여 교회를 세우고 예배와 찬양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보여주며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 보살핌고 전도자를 양육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재생산토록 
인도하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고 모든 은사가 동원되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종합예술과 
같은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택하신 제자들을 짝을 지어내 보내셨으며(막 
6:7) 함께 기도하게 하셨으며 함께 머물며 살면서 공동체로 세상에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인적 물적으로 모든 자원들을 모아 주시는 것은(행 1:4; 
 
147 
15; 2:44-47)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 통합적 종합적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뜻 
때문이다. 
선교는 곧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관계 맺음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관계 맺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관계 맺음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모아주신 인적 물적 자원들이 동원 
되어야 되는 사역으로서 현지 백성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제공하고 먼저된 백성들이 받은 
은사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봉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인적인 섬김이 제공됨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선교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선교가 이처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영적인 삶이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모든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방동섭 
2010:121-125). 필요에 따라서 현지에서 동원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절차가 된다. 선교지 백성들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허락된 방법대로 참여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할 일이다.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선교지 백성들의 변화되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해 줌으로서 선교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하고 기도하는 보내는 곳의 
성도들의 관심과 지원들을 선교지 백성들에게 알게함으로써 예수 안에 함께 살아가는 
밀접한 형제 자매의 관계인 백성들임을 알려주게 된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우려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하여 개종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될 불이익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게함으로써 추가적인 관계의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 되도록 모든 지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발과 손이 닫는데 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곳곳에 메모등 표지를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 곳곳에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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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셔서 헤매 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찾아다니시며 기다시는 선교활동을 
끊임없이 친히 행하시고 게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재생산하는 교회, 즉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박기호 2005:10).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위에 충만하라”(창 1:28)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구속 받은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선교하는 재생산 개척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없다. 교회의 역사가  짧던지 오래되었던지 관계없이 교회의 크기가 
작던지 크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 열방에 빛이 되는 교회로서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Van Engen 2002:34)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인식해야 하며 타문화권 선교가 결코 선교단체의 독점적인 영역이 될 수 
없슴을 각성 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전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과 긍휼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안따까움과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뜻을 삶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 전도자들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락하신 자원들을 동원하여 지금도 세계선교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사랑안에서 각처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Shenk and 
Stutzman 2004:299-302)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교회를 세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려질 기회는 없을 
것이다. 내 이웃에 먼저 믿는 자들을 두시고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활동이 타문화권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이웃 교회들에게 알리고 협력하여 참여토록하는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며 번성케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야할 사명을 받은 것임을(Bright 2009:289)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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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지역의 회중 조직체인 교회 공동체인 모달리티(Modality)와 
선교 단체 조직인 소달리티(Sodality)가(Pierson 2009:77)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모든 과정을  함께 동역하며, 주어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및 모든 
정보와 지식, 성도의 훈련과 선교 전략을 공유하면서 타문화권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교 연합체를 형성하여 예수 안에 하나로 나가는 길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하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로서 선교로 부름 받았음을 자각하는 “이중적 
결단을 한 사람들”로서(Winter and Pierson 2009:74) 모색하고 목적을 삼아 추진하여 나아갈 
길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현지교회 개척활동 단계 
교회개척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며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활동이므로 교회 개척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개척된 교회가 다음 세대와 현지 
리더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격적인 관계 맺음과 
수용자 중심의 효과적인 복음 제시 방법,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선교하는 재생산적 교회 
개척이라는 주제로 분리하여 열린문 선교회의 현지 개척할동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격적인 관계맺기 
인격적인 관계 맺기 위해서는 접촉 수단과 방법이 준비되어야햐며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다가야하며, 지성 감성 영성 육제 등 전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나야하는 측면에서 관계 맺기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접촉수단과 방법준비와 목표설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만남을 시도하여야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대화가 시작되는 접촉점이되는 다리(Bridge)가  필요하다(Cuthbert and Lockerbie 2004:46).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 방식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신약성경에서도 당시의 주요 세 그룹들인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및 다양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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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를 지닌 청중들을 향해 다양한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McGrath 2015:98-99). 선교 활동에서 대상 지역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 및 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가장 효과적인 접촉점을 찾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발견된 접촉점은 향후 선교의 승패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한 다리가 되기도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전에 접촉 방법들을 연구하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어린이이냐 청년이냐 성인이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농촌이냐 
도시냐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종교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른 어린이 교육, 성인 문맹교육, 영어 교육, 컴푸터 교육, 마을 우물 파기, 다리 
놓기 등등 다양한 방법등을 연구 준비할 지라도 그 방법중 현장에 적용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감으로서 지역 개인들과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가 있는 지, 
어떤 해결과제들이 있는 지 등을 그들로 부터 듣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른 접촉 
시도라고 본다(Keller 2017:761-765). 
만남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모든 목적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추어져야하며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하고자 할 때는 선교회와 개척자들은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향후 모든 일의 방향을 잡는 키가 될 것이며 목표설정은 선교사들과 
개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선 사항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일치시키도록 
돕는다(McGaveran 2003:590-591). 교회 개척을 위한 추진 계획을 도전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선교회나 현지 개척자 모두 교회 개척 계획 수립하고, 그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계속 지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개척 단계에서부터 개척후 
성장된 교회의 모습을 미리 그려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의 교회의 모습이 모든 성도가 
교회개척을 위해 힘쓰는, 선교하는 교회, 건전하고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려져야 한다 
진정한 다가감  
하나님이 친히 엮어 내시는 인생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역활 도한 중요하지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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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를 회심하게 하셔서 삶이 바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McGrath 2015:76)는 
사실을 잘 알고 선교에 임하여야 한다. 존스(Jones)는 “자신의 선교를 위해 처음 
만남에서부터 지켜야 할 선교원칙으로 삼은 것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해야 
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종교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말씀 나눈 모임에 
참가자들에게 질문 시간을 주고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는(2016:38-39) 것을 소개 하였다. 존스의 경험적 지침에서 진정한 다가가서 아무런 
가식없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2016:43)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 발견할 수 있다. 
겉치례적인 예절이 아니라 거짓없는 마음이 라는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 점의 거짓도 없이 모든 것을 밝히신 계시와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질투하시며 
멸하시기까지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더러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 구원 받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미리 알리시고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온땅에 선교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진정되고 진솔하게 선교지 백성들을 만나야하는 자세가 된다. 
모든 사람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진정성이 없는 겉치례의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며 낙담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다. 진솔한 거짓없는 다가감과 만남과 
보여줌과 대화는 그 어떤 봉사나 섬김 활동보다 중요한 것이 된다. 참된 진정한 만남을 
이루려면 상대방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최한구 2003:18)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만남을 통한 믿음은 참 믿음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며 설명된 소망은 더 이상 그들이 
받아들이는 소망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짓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모든 접촉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장벽만 만들어 낼 뿐이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황적 
복음화(Contextual evangelization)에서도 보잘 것 없는 주변부 사람들을 자기가치를 회복 
시킴으로써 진실로 삶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좋은 소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힘없고 무기력한 자들,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 말할 기회가 없는 
자들을 진정으로 돌보아야할 때 진정성은 매우 주요하다.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Nissen 2005:76-77) 선교사들은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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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전파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후 4:2-5). 
전인격적으로 현지백성들과 만남  
펜윅(Fenwick)은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집단으로 잡초를 뽑고 벼와 작물들을 
심으며 가락에 맞추어 즐겁게 일하는 한국인들은 노동 공동체를 이루어 매우 부지런한 
백성들이었으며(2004:35-36),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동양인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일이며 언제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가르쳐 
주었다”(2004:53)고 고백하였고, “우둔한 서양인 바로 나였다”(2004:52)고 고백하는 말은 
타문화 선교에 참여 하는 선교사들이 타문화권 백성들을 만날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가르쳐 준다. 
마찬가지로 존스(Jones)도 한 힌두교도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절대로 겉으로 치장된 
예수를 소개해서는 안된다”(2016:45)고 강하게 요구해 온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인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보다 훨씬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종교적 표현을 하는 민족이라는 것과 종교를 믿는 다는 것이 삶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또한 타문화 선교사들이 선교지 
백성들은 믿음과 헌신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그 백성들을 만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유익한 메세지가 되는 것이다. 
복음전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며 구원의 주이신 살아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선언하는 것이다., 
관계라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들인 사람들을 만남이라는 관계 속에서 
초청하는 것이므로 참된 복음은 의심할 바 없이 인격적인 차원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인격적인 차원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으며 인격적인 차원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방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Bosh 2010:615-616). 온 땅 어디에서 어떤 문화적 종교적 
 
153 
환경 가운데 살던지 이방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고자하시는 백성들인 것을 모든 선교 활동에서 
의식적으로 자각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외받을 자도, 차별 
받을 자도, 무시 당할 자도 없다. 신실한 다가감과 만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 가야할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다.  
효과적인 복음 제시 
복음을 전하지만 청취자가 알아 듣지 못하면 헛수고가 된다. 현지 백성들의 삶의 
정황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청중 중심 메세지 전달, 현지 생활 상황을 반영한 변증적 
소통방법, 말씀 전달만으로를 넘어서 생활 속의 삶으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복음 제시 전략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청중 중심 메세지 전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메세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며 수용자 중심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미해 청중에게 복음의 중심 메세지를 제대로 
전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야한다(McGrath 2015:31). 백성들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그 청중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충분히 알고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세지를 전하신 방법은 한마디로 청취자들의 이해 
중심이었다. 청중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청중들이 알아 듣지 못하는  
복음의 전달 방법은 아무런 의미없는 헛 수고가 되어 버린다. 예수님의 청취자 중심 복음 
전파 원리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충실히 이해하고 배워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지혜가 될 수 밖에 없다. 듣는 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회 문화적 삶의 정황에서 배워서 나오는 전달방법은 
전달자의 뜻과 의지 입장과 사명은 잘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청중들과는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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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을 치는 메세지로 전락하게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설교나 전도에서 청쥐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선교 현장에서 기본 원칙과 같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최한구 2003:149-165). 
처음 접촉이 일어나는 만남의 자리나 소그룹 모임 및 각종 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달 되어져야할 메세지는 핵심 사항이 잘 정리되고 듣는 자들의 사고 틀에서 
절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준비되어 되어야한다(Keller 2017:259-261). 복음의 메제시는 
영원히 변함 없지만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도록 복음을 
변증하는 방법과 기술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청중마다 적절한 변증을 시도한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청중 중심 메세지 전달을 잘 본받은 
탁월한 변증가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바울 사도에게도 언제나 충실히 연구되고 공부된 
하나님의 말씀 이해와 그 위에 은혜로 부어진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선교 현장에서는 누구던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선는 자들에게 
바울에게와 같은 은혜가 베풀어 진다는 것을 믿고 청중들 앞에서는 담대한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변증적 소통 방법 활용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백성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닌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소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알기 쉽도록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말씀하셨다. 타문화권 선교 현장에서는 배워서 익혀 활용해야 
할 소중한 방법이 된다. 복음을 변증하려고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세상이 
이해하는 말로 번역하는 작업과 기독교의 어휘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하느냐 하는 연구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복음의 핵심을 단순히 숙지하고 암기 형식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제와 가치를 머리와 가슴에 깊이 장기간 반영되어 유지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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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복음 중심의 삶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방식이되기 때문이다(MaGrath 2015:69-79). 전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반응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라면 변증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반을 닦는 대화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2015:34-37).  
다양한 문화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중의 사고의 개념에 적응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Keller 2017:261) 불구하고 소통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일방적인 강의 장이 되고 나의 생각과 주장들  솥아내는 선교 현장으로 변해버려서는 
안된다. 나눔과 교제를 포함하는 예배 모임에서도 천편 일률적인 형식은 제고되어야 한다. 
참 된 예배를 위해서 특정한 틀 속에 가두어 버리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최한구 2003:353) 복음은 기독교 외부인들에게 전하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외부인의 시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복음전도는 뜻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음에 대한 변증 방법은 현지 문화의 배경을 토대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독교와 
현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로써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신앙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변증 방법과 기술은 전도와 선교활동에서 전도와 선교를 대신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선교활동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McGrath 
2015:38-39). 
함께하는 삶으로 복음제시 
가정교육의 역할은 모든 교육의 장소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지하는 데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우기 때문이며 보고 배우 것이 어떤 다른 교육보다 마음 속 깊숙히 
오래도록 자리잡아서 습관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교육활동처럼 선교현장에서 선교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을 포함하여 감사와 
응답, 예배 등 총제적인 행위로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교육 방식을 자신의 
선교에서 최대한 활용하신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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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삶의 공간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소가 되는 것은(Russell 1967; 고용수 2002:33-34)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가르침은 영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을 듣고 알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적인 수준만 높이는 성경 지식 전달 방식은 이방인들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전적으로 변화시켜 다시 전도와 선교 활동에 참여하도록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에는 
매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예수 믿기전 우상 섬기는 생활의 패턴을 벗어 
나지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복음전파는 
실천과 분리될 수 없으며 주도적인 문화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상황적이지만 
말의 선포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예수 복음의 선포는 삶의 총체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Bosch 2010:616-621).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만 있고 신앙 생활이 없는 
껍데기 신자가 되어버리는 기형적인 틀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친히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주시며 가르치신 것처럼 전도자가 예수 복음으로 살아 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방인들이 본 받게 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부모가 살아 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익히듯이 복음이 무었이며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를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복음의 
의미와 메세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건강한 소그룹은 교회 개척의 핵심  멤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 건겅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말씀 나눔으로 교제가 일어 
나야하며, 개인과 가정에 대한 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소그룹 멤버들중에 잘 준비된 자를 




소그룹 말씀 나눔으로 교제  
잘 준비되어 운영되는 소그룹에 아무말 없이 참여하여 듣기만 한 사람에게서도 
많은 변화와 성장이 발견되는 이유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모든 인생들에게 비슷한 
현상으로써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부끄러워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고백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들으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마음으로 공감하여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하거나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리더가 말씀에 의지하는 선교하는 마음을 
가진 준비된 운영자라면 그 소그룹은 곧 참된 가정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된다. 그룹내 무슨 
대화가 흐르더라도 결국의 촛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인도해 낸다면 그 소그룹의 
모임은 하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가정 성경연구반 등 소그룹 활동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은혜와 기쁨으로 이웃을 초정하게 된다면 교회 개척에 더 없이 좋은 핵심 
멤버 그룹으로(Wagner 1997:112-114)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큰 대형교회라 하더라도 수많은 작은 소그룹들이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활동되고 운영된다면 그 대형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가정교회들의 연합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수 많은 중국 가정교회들의 연합은 
하나의 대형 그룹이 되고 각 가정교회는 소속감을 갖고 몸된 그룹과 일체로 움직이는 것 
같이 선교지에서 작은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고 재생산이 일어난다면 곧 공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정치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탄압과 핍박의 
상황인 곳에서는 교회의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활동이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도 하다. 타문화권 선교활동을 위한 
소그룹활동, 소그룹 리더 양성, 소그룹 운영 방식 훈련 등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선교활동 준비 과제가 되며 선교 활동 자체가 되는 것이다. 
상담활동으로 선교 
이 땅에서의 삶이 처음부터 온전히 평탄하여 항상 기쁘고 즐겁다면, 구원받을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기에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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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어져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모두가 해결 받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는 
생명 즉  삶의 문제이며 현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느냐하는 
핵심 주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가듯 영원한 
하늘 나라로 가는 길만 안내할 수는 없는 것이다(Rekarra 2007:9).그러므로 각 개인 및 
소속한 가정 등을 포함한 작은 그룹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치유 상담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상처받은 영혼이 좋은 목회적 리더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좋은 예배의 자리로 가기는 힘들 뿐만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를 선교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치유하여야 하는 의무가 총제적 
선교에(방동섭 2010:121)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상담활동은 바로 선교활동과 직결되는 활동이 되는 이유는 복음화되지 못한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은 상담 활동을 통해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 되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이 텔리비젼 인터넷 등 세상 매체의 나쁜 영향들 때문에 
성경적 창조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은 물론 학교나 직장 등에서 비성경적인 나아가서 
반 그리스도적인 행동에 힘쓸려 부지불식중에 치명적으로 나쁜 활동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등 상담의 필요를 찾아 반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Rekers 2007:16-17) 곧 필수적인 선교활동 영역이 되는 것이다. 
선교활동 준비과정에서부터 상담활동을 포함하여 전문성 있게 연구되고 훈련되어 선교지 
백성들을 상담하는 기회를 찾아 그들과 삶의 아픔을 나누며 인생의 핵심적 주제를 
다루어주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우상과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적극적인 전문 상담가적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개척자 세우기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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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신다는 것을 개척자를 세울 때 명심해야 하는 첫째되는 항목이 된다(Shenk and 
Stutzman 2004:40-41). 개척자의 지도력은 교회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며,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촉매자가 되는 목회자가(Cuthbert and Lockerbie 
2004:19)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된다. 하나님도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 
인도하셨으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팀 사역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두 세사람즉 아무리 작은 팀 일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며(마 18:20)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 서로 도우며 나간다면 
팀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Shenk and Stutzman 2004:56-65). 
선교활동과 교회 개척을 위한 동역자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꿈과 비전을 서로 나누어 
공유하며 팀 멤버들과 같이 잘 훈련하여 모든 것을 기도에서 시작하며,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는 가는 길을 훈련해야 한다(2004:43-48)..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제자들을 세우고 함께 다니며 훈련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함께 사역하며 보여주며 
지도자들을 세운 것 처럼 선교를 꿈꾸는 건강한 제자훈련이 필수적이다.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개척자 훈련을 위해서는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알고, 문제 속에 들어 있는 귀한 교훈을 들여 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출발과 
영적인 건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깨지고 상한 심령을으로 사는 자세, 슬픔과 상실 감을 받아들이는 생활 
태도를 키워 나가야 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에 
의지 하여 나가는 법을 훈련시켜야 한다(Scarzzero 2016:121-296). 개척자들은 예수님께 
촛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탐구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의 모습을 본 받도록 도와야 하며,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문화와 세상에 참여하는 
영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언제나 
묵상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갖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자들이 세워질 때(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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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irsch 2016:196-201),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아지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 세우기   
열린문선교회가 개척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해 열린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재생산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교하는 교회 세우기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는 말씀은 복음 
중 복음 약속 중 약속이 되며 이 메세지가 빠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즉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며 복음으로 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기 백성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아가페(Agape) 
사랑을 요구하시며 그 아가페 사랑안에 삼위 일체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계시므로(Van Engen 2006:380) 개척되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 복음 중심의 삶을 
안내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실천하며 전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개척되는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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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하나가 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사랑의 선교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롬 10:14-15) 하신 말씀과 처럼 “선교 
없이는 교회도 없다(방동섭 2010:3)는 매우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주장은 곧 
‘재생산하는 교회없이는 새로운 교회가 없다’는 메세지를 강력하게 뒷 받침하는 것이된다. 
이는 다시 ‘선교 없이는 구원 받을 백성도 없다’는 매우 절실하고도 간절한 표현이 되고 
하나님 선교의 당연성과 필수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들이 
모든 사역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장 서서 참여 하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임을 
부르짓은 외침이 된다. 새로 개척되는 교회에 근본적인 목적으로 심어야할 사명 선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선교활동에 파터너가 되어야 하며 
선교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되는 것 보다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개척 교회 성도가 되도록 안내 해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Wright 2012:26-27).  
이웃을 향해 열린 건강한 교회 
“교회의 내부의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볼트맨(1977:341-42)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교회 
다와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변을 바라보아야 함올 주장하였다(Van Engen 2006:171). 
개척되는 교회가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변 이웃의 필요와 사회적 해결 
과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섬김과 봉사로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 되도록 하며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대할 기회도 가능한 것이다. 이활동에서 단지 교회로 끌어 들이려는 의도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Frost and Hirsch 2016:82-83) 영적 육적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현실적인 이웃 주변 상황에 동참하여 이땅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 돕는 
공생의 관계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고 받는 이웃이 되어 주는,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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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하며 대화 나누는,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은 개척 교회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태도가 
된다. 
존스(Jones)가 “‘기독교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2016:40) 말한 
것처럼 교회는 이웃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을 사랑과 관용으로 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교회를 
추구해야 하고 “정서적 성숙과 영적인 성숙은 불가분의 관계”(Scazzero 2016:30)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교회의 개척자 및 리더십들이 자체적인 영성 개발 계획들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 점검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의 영성은 모든 구성원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척자, 개척 멤버, 핵심 리더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꿈과 비전이 없을 때는 모든 재생산 교회 개척과 성장은 허사로 돌아 
가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가장 가까운 지역 주변의 복음화는 건전한 
절차로 건강하게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으며, 친척들을 퍼함한 교회 주변 사회와 좋은 
네트웍을 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네트웍은 교회를 총한 복음의 확장을 위한 탄탄대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McGaveran 2003:567-589). 
선교하는 교회 재생산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복음과 교회의 삶의 
핵심에 하나님의 선교가 놓여있으며 “선교는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이다”라고 
주장하였다(Van Engen 2006:7). 벤 엔겐(Charles Van Engen)은 “성서없이 선교할 수 없고 
성서를 하나님의 선교와 분리하여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종말에 대한 성서적 
소망은 선교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망은 인생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며 
위험을 무릎쓰고서도 선교활동으로 나가게 한다(2006:42-43, 387). 소망은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하려는 소망을 품게 하며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건강하고도 재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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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박기호 2017:10)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한다. 
데이빗 헤셀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도 “교회개척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하셨다(엡 1:19-23). 성자께서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므로 교회의 형성과 발전을 
준비하셨다(행1:4-8)"(1980:21-22; 박기호2017:17-18에서 재인용)라는 표현으로 
교회개척이 기독교 선교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교회가 주변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필요를 주시하며 직접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며 세상에 참다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므로(Van Engen 
2002:22)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은 온 땅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된다. 참된 예수 제자들의 바람이 되고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의 바람이 되어 예수 
안에 모두가 하나되게 한다.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가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 하려는 꿈과 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소망이 된다. 
요약 
열린문선교회의 콜카타지역에서의 교회개척을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라는 
목적으로 교회개척을 위한 준비단계와 현지 개척활동으로 나누어 전략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고자 하였으며, 현지 개척자와 전도자들도 같은 준비활동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제안하는 것이다. 
준비단계를 선교 참가자와 선교회 준비, 선교의 현지화, 지역 공동체들과 연합으로 
나누어 전략을 요약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회개척은 영역적인 활동이며,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일구어 
내는 선교활동이므로(Wagner 1997:128-129) 예수 안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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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하는 소망을 품고 성령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견고할 때 
선교지에서 만난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교활동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선교회는 선교 철학에 대한 공유가  분명히 있어야 미래에 가능한 불화를 
막을 수 있다. 성육신적 선교자세를 갖추고, 권위와 비전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책임과 
역할을 분담한 사도들의 리더십을 배워야한다. 목표로하는 사역지의 민족정서와 아픔, 
주변 지역간의 상호 관계, 차별받고 소외된 지역과 사람들, 생활 방식, 가치관, 세계관, 
종교의식 등을 포괄하는 연구가 준비될 때(McGaveran 2003:315-336) 효과적 효율적인 
선교활동이 가능하다. 타문화권 선교에서 현지인 복음 전도자들에게 훈련이 필요없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들을 통한 전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적극활용 해야할 
것이다. 현지 교회개척에 참가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예수 안에서 인격적인 상호교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들을 중심으로하는 자립 자전 자치하는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개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평신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선교팀이 
절실하며 문화적 환경적 많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같은 평범한 
보편적 인간적 삶을 지닌 사람들로서 현지 백성들에 다가가는 것이 타문화권 백성들의 
잘못된 선입관과 오해들을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첫 만남에서 선교하는 토착교회 
개척은 종합예술 이상의 사역이므로 장점을 가진 모두가 협력하고 연합하는 총체적 
통합적 종합적 선교사역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웃의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Van Engen 2002:34)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타문화권 선교가 결코 선교단체의 독점적인 영역이 될 수 없슴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현지 교회 개척활동을 인격적인 관계 맺기, 효과적인 복음제시,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선교하는 교회 세우기 주제를 순서로하여 전략을 기술하였다. 인격적인 
진정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전도 대상자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으며 그들에게 
배우고 귀기울려 듣고 관용하며 다양성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 이상인 사랑의 교제를 
바탕으로한 사랑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인격적인 교제의 선교활동이 되는 
것이다(2006:381). 선교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메세지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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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며 수용자 
중심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미해 청중에게 복음의 중심 
메세지를 제대로 전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McGrath 2015:31).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효과적이며 최선이다. 선교지에서 작은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고 재생산이 
일어 난다면 곧 공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되며 타문화권 선교활동을 
위한  소그룹 활동, 소그룹 리더 양성, 소그룹 운영 방식 훈련 등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선교 활동이 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양의 모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치유하여야 하는 의무가 총제적 선교에(방동섭 2010:121)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는 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Shenk and Stutzman 2004:40-41). 
개척자의 지도력은 교회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며,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촉매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세워질 교회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어야 하며, 이웃을 향해 열린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고, 선교하는 
토착교회를 개척하는 목표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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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내가 열리문선교회에서 여러 타문화권 지역에서 현지인을 발굴하고 같이 사역하며 
현지인 지도자 중심의 학교 공동체와 지역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자립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제대로 된 현지인 
리더를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여러 문헌들을 접하고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과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 등을 연구하고 바른 상황화가 중요하다는 등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배웠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지만 제대로 된 해답은 얻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풀러 선교 대학원에서 학업중 하나님의 선교를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접근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 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교 운동사와 연관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재생산하는 
토착교회”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열린문선교회 현재 
사역을 위한 연구 주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 우상문화권 선교에서 교회 개척 활동을 경험과 어떻게 선교할 것이가에 대한 
많은 고민은 온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열린문선교회에게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 
효과적인 교회 개척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회개척을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나는 풀러 선교대학원이 제시하는 선교학적 연구 방법론에 따라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하였다. 1.인도 콜카타 지역에서의 열린문 선교회의 교회 개척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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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 2. 교회개척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3.교회개척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4. 인도 콜카타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각 장별로 
연구하였으며 각장의 요약과 연구의 결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요약 
서론을 이은 제2장에서는 콜카타지역의 일반적인 상황과 열리문선교회의 
교회개척현황을 조사하였다. 콜카타지역의 지리적으로 여러 우상문화권에 인접해 있으며 
복음화율은 1퍼센트 미만이다. 수용적인 힌두문화와 차별적인 카스트제도가 여전하다. 
1996년부터 공식적으로 발족한 열린문선교회는 성도들은 모두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현지인 리더쉽 중심 교회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천민지역에서 
어린이크리스챤학교 중심의 교회공동체 개척과 전도자들에 의한 지역교회개척, 가정교회 
개척활동을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교회개척을 신약성경에서 다섯 교회를 사례를 연구하여 개척되는 
과정과 개척된후 교회의 모습을 상고하였다. “이 반석위에 내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고백위에 이루어졌다. 초기교회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들은 모두 사도와 장로 집사등으로 조직화되어 자체 치리가 이루어졌으며, 물건을 
자발적으로 통용하고, 이웃 교회를 돕고 바울사도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돕는 등 자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출신들은 각처로 흩어져서 전도하게 되었고, 
안디옥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제자훈련이 많았던 에베소교회는 
주변지역의 교회에 개척에 영향을 끼치는 등 토착교회의 특징인 자립, 자전, 자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교회개척을 선교학적 관점을 연구하였다. 삼위일체의 연합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예수의 선교, 성령님의 선교로 나누어 조사 
연구하였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니의 선교에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삼위일체가 연합하여 선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계시하심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하시는 마음으로 선교하심 알게 되었다. 약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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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말씀을 모두 이루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시고 계시며, 성령님은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이 연합하게 
하여 선교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선교를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제5장에서는 콜카타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성, 종교 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하엿다. 콜카타지역이 힌두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혼재된 사회이면서도 힌두문화 
중심 사회로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류 힌두 사회가 힌두교와 문화를 지켜려고 
종교법, 가정법 등을 악용하고 있으며, 뿌리 깊게 박힌 신분 차별과 여성 차별적 사회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여성해방운동과 천민차별해소를 위해 많은 사회운동 경험, 
힌두 종교개혁 운동 등 개혁성향들은 기독교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도 
하지만 오랜 전통의 힌두문화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습관화된 인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제6장에서는 열린문선교회의 콜카타지역 교회 개척활동을 준비단계와 현지 활동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고자 했다. 열리문선교회의 현지인 리더쉽 중심 교회 개척 
사역 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준비하고 활동하는 과정상 보충 보강해야할 
여러가지가 파악되었다. 선교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원인점을 고려할 때 예수 안에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선교회 자체 말씀 중심으로 선교사 훈련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연구와 지역 전문가 양성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웃 
교회공동체와의 연합사역 활성화, 현지 교회의 자립 및 토착화 등에서 과제들이 있다. 
현지에 체류를 늘려서 현지 리더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 훈련하는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제7장에서는 열린문선교회의 콜카타지역에서의 교회개척은 재생산하는 
토착교회가 되어야 함을 목표로 삼아서 선교회 차원의 준비단계와 현지 개척활동으로 
나누어 전략을 제안하였다. 준비단계를 교회개척 참가자들에 대한 말씀훈련 변화된 삶과 
사도적 리더십을 배우고 성육신적 자세를 갖고 활동하는 선교회 선교철학, 인격적인 
교제관계로 만나는 선교의 현지화, 그리고 이웃 지역교회과 연합을 주제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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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현지활동 단계에서는 진정성을 다가가는 인격적인 관계맺기와 청중 이해 
중심의 복음전파, 건강한 소그룹 세우는 활동,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이웃을 향해 
열린 교회로, 다시 재생산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언 
나는 나 자신이 몸담고 할동한 열리문선교회의 콜카타지역 교회개척활동을 힌두교 
사회문화에 촛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콜카타지역 힌두 
사회문화 속에는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은 아랍의 이슬람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힌두교 
사회문화의 영향을 많고 힌두인와 융화를 이루어가는 이슬람들임을 본 연구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힌두 속에 적응하며 사는 이들 이슬람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산하는 교회가 개척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힌두 속의 이슬람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의 정황과 
교회개척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힌두 속의 이슬람들의 
생활문화에 촛점을 맞추어 그들 속에서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며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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